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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영│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조사연구팀 연구원

폐쇄와 개방 사이, 
	 전환기 이슬람 세계의 한류



한류의 다음 경로, 이슬람 문화권

한류가 국경을 넘어 세계 곳곳에 전파되기 시작한 현상의 배경에는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의 발전이 존재한다. 기술의 발전은 전 세계

의 온라인·모바일 접근성을 향상시켰고, 디지털 플랫폼을 발전시켰다. 

문화를 접하는 일 역시 시공간적 제약을 빠른 속도로 뛰어넘기 시작했

다. 이 속에서 한류는 흔히 ‘열풍의 진원지’로 불리던 중국, 일본을 넘어 

아세안, 유럽, 미주, 중동 및 아프리카에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그

러나 앞서 언급한 ‘한류가 어느 지역에까지 확산됐는가’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은 대부분 지리적, 물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성에 경도되어 있다. 

한류, 즉 문화는 국경을 비롯한 지리적 제약을 뛰어넘으며 글로벌 향유자

들과 상호작용하지만, 문화가 수용되는 환경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지리

적으로 구획하여 정의된 지역에 머무르고 있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지리적 인접성은 지역, 혹은 권역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지만, 지

역은 언어, 문화·관습의 유사성, 종교 등 여러 변인이 모여 구성된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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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종교는 문화를 이루는 주요 변인이자, 사회를 이루고 삶의 기초가 되

는 요소임에도 기존 한류 담론에서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전 세

계 여러 종교 중에서도 이슬람 문화권은 단순한 종교적 신념을 넘어 종

교 규범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또 상업화하여 할랄Halal 시장을 형성함에 

따라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접근방식을 요구하는 권역이다. 세계 무슬

림 인구는 약 18억 명으로, 세계 전체 인구의 약 23%를 차지한다. 2018

년을 기준으로 음식뿐 아니라 의약품, 라이프스타일까지 포괄하는 할랄 

경제 규모는 2조 2,000억 달러(약 2,593조 8,000억 원)를 기록했고, 2024년

에는 4조 2,000억 달러(약 3,789조 6,96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DinarStandard, 2019). 이처럼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 규범을 공

유하는 동 문화권의 소비시장은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어 한류의 다

음 진출지로 손꼽히는 지역이다.

특히 이슬람협력기구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 OIC의 회원국 중 동남

아시아 이슬람 문화를 주도해 오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한

류가 고도로 성장한 곳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한류는 열풍과 비판이라

는 양면성 속에서 지속적인 부침을 겪어왔다. 2015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케이팝 그룹의 팬미팅을 둘러싼 논란은 한류를 대하는 양면적 시

선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사건은 ‘한국 드라마 명장면 따라 하

기’ 코너에서 아티스트가 히잡을 착용한 여성 팬과 포옹하는 장면을 연

출하면서 시작됐다. 이를 두고 말레이시아 연방이슬람종교부는 공공장

소 내 애정 표현과 신체 접촉을 금지하는 종교 율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로 소녀들을 체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현지 공연 프로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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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과의 뜻을 전했고, 아티스트 측은 팬미팅에 참여한 팬들을 대상으

로 사전에 여러 차례 동의를 구한 이벤트였음을 해명하고 나섰다. 결국 

체포를 강제할 수 없다는 종교부 수장의 공식적 발표하에 사건은 일단락

되었다.

인도네시아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는 다종교 사회이지만, 전체 국

민의 86% 이상이 이슬람교도로 전 세계 최다 무슬림 인구를 보유한 곳

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이슬람적 가치는 라이프스타

일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며 문화 콘텐츠 소비 양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한류 콘텐츠에서 때때로 관찰되는 신체 노출, 선정

성, 동성애 코드는 인도네시아 대중의 문화적 가치와 상충되기도 한다. 

이렇듯 상대적으로 ‘온건한’ 이슬람 문화권으로 통용되는 두 국가 내 한

류의 확산에는 그림자처럼 부정적 인식이 뒤따라 왔고, 그 중심에는 종

교가 있다. 혹자는 소수의 종교계 보수주의자들이 한류가 주목받는 현

상을 비난하고자 의도적으로 논란을 부풀린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는 

한류를 소비하는 주요 계층인 청년 세대가 케이팝의 선한 영향력과 진정

성에 지지를 보내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청년들은 한류 콘텐

츠가 이슬람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는 비판 

의견을 감추지 않는다. 동 현상의 기저에는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케이팝이 빌보드 차트에 오르내리고, 넷

플릭스Netflix 인기 콘텐츠 순위에 한류 콘텐츠가 포함되는 등,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한 배경에는 여러 문화권 내 한류 팬덤의 지지가 있었

다. 이는 한류의 영향력이 확대된 만큼 수용자의 다양성 역시 고려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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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처럼 ‘한국의 것’이라는 경계를 뛰어넘어 ‘세

계의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한류의 문화적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이질

적인 문화권을 이해하는 과정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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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문화교류를 위한 수용 환경의 이해 1. 

아랍에 부는 문화 개방의 바람과 한류

앞서 언급한 이슬람 문화권, 그중에서도 지리적으로 중동과 아프리

카에 위치한 국가들은 기존 한류 연구의 흐름에서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했다. 엄격한 이슬람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 법과 제도, 미디어 및 온라

인 규제 등의 환경 탓에 문화적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기 때문

이다. 한류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단편적인 단서들을 종합한 트렌드 

기술 이상으로 담론을 형성하기 어려웠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류가 

수용자들과 상호작용하고, 로컬 사회와 교류하는 양상을 체계화하는 연

구는 필수적이지만, 중동에서는 국가별로 한류를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

가 크고, 한류의 영향을 파악할 객관적 지표가 부족하여 이를 실현하기 

어려웠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동시대 아랍권에서 나

타나는 공통적 특징인 사회 개혁의 움직임과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문화 

개방에 주목하는 한편, 그 속에서 한류가 어떤 방식으로 소비되고,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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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지형도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아랍권의 개혁 플랜들은 석유산업에 의존한 경제 구조를 국가 주도

의 개발 전략을 통해 다각화한다는 공통의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 문화 개방과 각종 규제의 완화 역시 수반되고 있다. 그중 사우

디아라비아가 추진하고 있는 ‘사우디 비전 2030Saudi Vision 2030’으로 현지 

사회는 대변혁의 시기를 겪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조

차 어려웠던 여성의 운전이 허용되고, 대중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이 개

관했다. 가히 주목할 만한 지점은 ‘음악은 악마에게 문을 여는 일’에 비유

하며 빗장을 걸어 잠갔던 정부가 대중 공연을 허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다. 이러한 흐름에 맞물려, 방탄소년단BTS은 가장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

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심장부에서 2019년 비아랍권 최초로 스타디움 콘

서트를 개최할 수 있었다. 공연 당일에는 아바야를 착용한 여성 관객 수

만 명이 운집해 환호를 보내는 장관이 펼쳐져 국내외로 크게 화제가 되

기도 했다.

한편, 아랍에미리트는 중동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개방적이며 정치

적으로도 안정된 ‘매력 국가’로 손꼽힌다. 중동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지이

자 역내 소프트파워 강국으로 손꼽히는 아랍에미리트는 1980년대부터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석유 중심의 경제 다변화 전략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2000년대 두바이는 관광도시로서 ‘세계 최초’, ‘세계 최대’, ‘세계 최

고’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게 됐다. 이러한 소프트파워 육성 정책은 궁극적

으로 아랍에미리트가 전 세계인의 문화·예술·관광의 수도로 자리매김할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지점에서 한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례와 유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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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매력적인 콘텐츠가 된다. 전 세계를 무대로 영향을 확산하고 있는 한

류와 연계된 이벤트의 유치는 글로벌 문화·예술·관광의 수도를 표방하는 

아랍에미리트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개방과 폐쇄 사이에서 양면성을 보이는 국가도 있다. 바로 이집트

다. 2011년부터 시작되어 아랍을 휩쓴 ‘아랍의 봄’ 민주화 시위가 이집트

에까지 확산되면서, 이와 함께 현지 문화예술계는 희망과 혼란이라는 부

침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 속 이집트 정부가 현재 야심을 품고 추진 중인 

‘이집트 비전 2030Egypt Vision 2030’에는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화산

업을 국가 경제 발전의 축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담겨있다. 이는 13세기 

이후 아랍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해 온 이집트의 문화적 자부심이 드러나

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관련 산업 육성에 집중하는 정부의 정책과, 

표현의 자유를 갈구하는 아티스트들의 현실 사이에서 그리고 오랜 기간 

지속된 이슬람주의와 세속주의의 대립구도 사이에서 이집트 문화예술

계의 향방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한류, 다음』의 문제의식은 이러한 

상황 속 한류는 일방적인 진출보다, 동시대 이집트의 문화 지형도에서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데서 출발한다.

본고는 아랍 세계 주요 국가들이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하고자 추

진 중인 개혁 정책과 그 속에 담긴 문화적 함의를 파악하는 한편, 현지 사

회가 한류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살폈다. 또한 현지 

한류 수용자, 정부 관계자와의 대담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여러 전략에 

대한 실질적 성과와 대중의 사회·문화적 인식 변화를 소상히 담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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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문화교류를 위한 수용 환경의 이해 2. 

인도네시아의 창의산업 육성

‘한국의 것’을 너머 ‘세계의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문화적 비전을 

품은 한류는 세계 곳곳의 정책 입안자들이 창의산업Creative Industry의 중요

성을 언급하는 데 빈번히 회자되어 왔다. 인도네시아는 창의산업의 육

성과 그 중요성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2030년까지 동 분야

를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창의경제

가 GDP에 기여하는 규모는 2015년 이후 매년 10%씩 성장하고 있다

(Hasnan, 2019). 한편, 현 조코위 대통령은 “한국의 케이팝 산업을 본받아 

창의산업을 육성하겠다(Rahman, 2014).”, “인도네시아는 영화나 음악 등 

창의적 분야에서 한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김형원, 2016).”라

며 창의경제 전략의 중요성을 역설함과 동시에 창의경제 발전에 참고할 

만한 선례로 한류를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한류는 견제의 대상이기도 하다. 한류를 부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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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는 주요 원인을 묻는 문항에 인도네시아 대중은 ‘자국 콘텐츠 산

업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32.4%)’이며 ‘과도한 상업성(32.4%)’이라고 응답

한 사실은(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1), 인도네시아 내 창의경제가 차지

하는 중요성과 함께 ‘일방향성’에 기인한 한류의 맹점을 시사한다. 문화

의 본질과 힘은 해당 문화가 얼마나 소비되고 그로부터 거둘 수 있는 경

제적 효과는 얼마나 되는가를 넘어, 수용자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데 있다. 그렇기에 수용자와 그 환경의 이해는 한류의 향후 방향성 설정

과 문화교류에 필수요소이다. 『한류, 다음』은 한류가 고도로 확산된 지

역으로 손꼽히는 인도네시아에서 문화교류의 배경이 되는 현지 문화정

책 중 창의경제 활성화 전략과 ‘현대화된 이슬람’이라는 수용 환경의 문

화적 특성을 한류와의 관계성 속에서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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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대 한류의 주요 행위자, 청년과 여성

중동 지역에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지만, 여전히 이슬람권에서 

대중문화는 저항의 영역이거나 논쟁적인 분야로 인식된다. 대중문화를 

‘즐기는 것’만으로도 제재 사유가 되는 양상은 특히 이란에서 빈번히 관

찰된다. 보수적인 시아파 종주국 이란에서 대중문화를 접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정부의 검열을 통과한 국영 미디어와 불법으로 간주되

는 위성 미디어, VPN 우회 등의 비공식적인 채널로 나뉜다. 한류는 전

자의 영역에서는 주로 드라마로, 후자의 영역에서는 케이팝으로 수용자

들을 만난다. 엄격하게 통제되는 사회와는 대조적으로 온라인을 기반으

로 한 소셜 미디어와 뉴미디어의 환경에서, 주로 여성과 ‘무슬림 키즈’로 

불리는 청년들로 구성된 이용자들은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동시대 세

계인과 소통하게 된다. 특히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여성들은 소셜 

미디어 공간에서 연대하고 저항하는 방식으로 여성운동을 전개해 왔다. 

불공평한 젠더 구조의 제약을 극복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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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를 온라인 환경으로 옮긴 것이다. 이로써 ‘은밀하지만 짜릿한’ 자유

를 체험하며 주체성을 기른 10~20대의 젊은 여성들은 한류의 주요 수용

자인 케이팝 팬덤 리더로 활동하며 이란 밖의 팬덤과 소통한다. 이란의 

한류 현상은 저항의 과정이자, 여성들에게는 동기를 부여하는 매개가 된

다. 무슬림 키즈에게 한류는 단순한 외국의 문화가 아닌,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고 통제에 저항하는 의식적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체 

인구수가 8,500만 명으로 전 세계 18위 규모이고, 평균연령이 30대 초반

이며, 총인구의 60% 이상이 35세 이하인 ‘젊은 국가’ 이란에서 청년들의 

문화 향유 방식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자명해진다. 

사회·문화적으로 여성이 주목받는 또 다른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몇 년간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동안 금기

시해왔던 여성의 운전과 취업, 스포츠 및 공연 관람 등을 허용했다. 이

로써 사우디 여성들은 당연했지만 누리지 못했던 권리를 비로소 획득할 

수 있었다.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로 진출한 여성들은 문화 향유

에 대한 갈망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여성들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존

재가 아닌, 문화를 적극적으로 향유할 자유를 지닌 주체로 재탄생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류는 소수자를 향한 차별을 줄일 기폭제가 될 가능

성이 있다. 한류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자유가 어느 정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을 향한 각종 규

제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 인권은 세계 최

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BTS의 공연 당시에도 소셜 미디어상에서는 

이를 둘러싼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혹자는 미국의 여성 래퍼 니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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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즈Nicki Minaj가 여성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이유로 사우디아라비

아 공연을 취소한 전례를 들어 BTS 역시 공연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기

도 했다.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BTS의 공연 전후로 여성의 대중문

화 공연 관람, 숙박시설 내 남녀의 혼숙 허용 등 여성의 사회 활동 규제

가 완화된 것은 사실이라며, 궁극적으로 여성의 인권 향상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상반된 견해로 보이지만 양측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여

성 권리는 신장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공유한다. 이처럼 한류는 사우디 

사회가 처한 사회·문화적 쟁점인 여성운동의 중심에 놓여 이슈를 생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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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의 외연 확장: ‘신한류’의 주력 분야, 웹툰과 한식

대중음악과 영상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한류가 세계 곳곳으로 확산

되면서, 한류의 범주가 전반적인 한국 문화를 포괄해야 한다는 ‘신한류’

의 개념이 등장했다. 그중 웹툰과 한식은 신한류가 주력하는 분야다.

신한류를 견인하는 웹툰의 성장은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두드러진

다. 2015년 네이버가 인도네시아에 처음 진출하면서 형성된 현지 웹툰 

시장은 불과 5년여 만에 현지 만화 산업의 근간을 흔들었다. 한류가 2억 

7,000만여 명이라는 거대한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 시장을 찾아내 일

방향적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데 주력했다면, 웹툰이 현지에 진출한 방식

은 조금 달랐다. 새로운 소비자를 찾아내며 일방통행으로 흘러왔던 콘

텐츠들과는 달리, 쌍방향 문화교류를 이뤄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웹툰 사업자들은 현지인 작가를 발굴하는 한편,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방식을 다각적으로 도모하며 현지화 전략을 선보였고, 이로써 

관련 생태계는 빠르게 조성됐다. 한국 웹툰은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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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산업의 틀을 깨면서, 현지의 산업계와 동반성장을 

이뤄냈다.

한식韓食 역시 신한류를 견인하는 주요 분야다. 한류의 영향으로 콘

텐츠에서 간접적으로 접하던 한국 음식을 직접 체험해 보고 싶다는 수요

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종교와 생활이 일치된 이슬람 사회에서

는 제약이 따른다. 먹고 싶은 한국 식품이, 가보고 싶었던 한식당의 판매 

메뉴가 샤리아 율법에서 허용한 ‘할랄’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따져야 하

기 때문이다. 이미 거대하고, 앞으로도 규모가 확대될 무슬림 소비시장

은 매력적이지만, 할랄 규정과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다

면 이슬람 문화권에서 ‘한식의 세계화’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

한 점에서 말레이시아는 할랄 산업의 좋은 파트너다. 말레이시아는 세

계 최초로 할랄 인증 체계를 세우고 시스템을 발전시켜 할랄 인증의 공

신력을 확보해 세계 할랄 산업의 허브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전 세계 무

슬림 시장의 교두보인 말레이시아와의 협력 체계 구축은 한식 확산에 필

수 과정일 것이다. 『한류, 다음』은 말레이시아 내 할랄의 현대적 의미를 

살피는 한편, 할랄 시장의 가능성과 한국과의 협력 현황과 제언을 수록

했다. 또한, 현지 할랄 산업의 주요 고객인 무슬림 청년들의 소비 동향을 

다양한 업계 종사자와의 대담을 통해 촘촘히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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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다층적 정의를 통한 한류의 ‘다음’ 단계 모색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2016년 『포스트 한류, 비욘드 아시아(유

럽·북미편)』, 2017년 『동남아시아 한류스토리』, 2018년 『라틴아메리카 한

류스토리』로 이어지는 한류 리소스북을 발간해 왔다. 2019년부터는 권

역특서로서 차별성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한류, 다음』으로 새롭게 

출발해 동북아시아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벌어지

는 여러 한류 관련 쟁점을 다각도로 제시한다. 지역 구분의 기준이 되는 

지표가 물리성뿐만이 아니라는 점은 『한류, 다음』이 지속적으로 반영해

야 할 과제다. 권역을 물리성으로만 구획했을 때 드러나는 한계점을 보

완하기 위해 올해의 초점은 종교로 향했다. 본고가 다룬 내용들이 더욱 

현실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한류 담론을 형성하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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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무슬림 소비자 위한 할랄 한류 상품의 시장성

한류는 세계인에게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게 해주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문화 콘텐츠 산업, 외국인 관광객 증가 및 다

양한 한국 제품의 수출 등으로 한국 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 각종 대중문화 부문과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로 확대

된 한류는 현재 아시아 및 미주, 유럽 등 세계 각국에 전파되어 독특하고 

주목할 만한 문화 현상으로 부상했다. 진화하고 있는 한류는 한국 문화

의 영향을 한식, 패션, 미용, 전자제품, 관광 등 점차 새로운 영역으로 확

장했다. 그 결과 문화산업 분야, 다양한 문화 콘텐츠 및 한국 소비재 상

품 등이 전 세계 한류 팬의 생활방식과 소비문화를 변화시키며 세계인의 

삶 전반에 그 영향력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실제로 한국 경제에 대한 한류의 기여도는 2004년 약 18억 7,000

만 달러로 한국 GDP의 0.2%를 기록하였고, 2019년에는 2018년 대비 

22.4%가 증가한 123억 1,900만 달러로 GDP의 0.6%를 차지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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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산된다.1) 또한 한류의 영향이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

업 유발효과 측면에서도 각각 28.6%, 31.4%, 34.8%로 확대된 것으로 분

석되고 있으며,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류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한국 GDP(국내총생산)의 0.6%, 취업 

유발효과는 전체 취업자 수의 0.64%로 해외 수출, GDP, 일자리창출 등

에서 차지하는 한류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한국국

제문화교류진흥원, 2020)2).

한류는 이와 같이 한국 문화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 경제에 기여해 

왔지만, 한류를 받아들이는 국가들의 입장은 현지 사회의 문화, 역사, 종

교적 환경에 따라 편차가 있다. 최근 아시아의 일부 보수적인 국가의 경

우, 한류의 인기와 함께 현지 사회에 유입된 한국 문화가 자신들의 고유

문화, 전통, 종교에 위협이 되거나 부정적·파괴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와 반감을 표하기도 한다(Jung, 2014)3).�� 특히 많은 종교적 

규범이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슬림 사회의 경우, 이슬람 관련 

1)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의 「2019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류

로 인한 수출 총액은 2016년 75억 6,000만 달러(약 8조 4,672억 원), 2017년 97억 9,600만 달러

(10조 8,595억 2,000만 원), 2018년 100억 6,300만 달러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2019년 

123억 1,900만 달러(약 14조 9,000억 원)로 2018년보다 22.4%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2) �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는 국내 문화 콘텐츠 전문가 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

탕으로 한 한류영향계수와 17개국의 한류 소비자 8,000명을 대상으로 한 「해외한류실태조사」 자

료를 활용해 한류지수를 산출한다. 동 연구를 수행한 한국외국어대 전종근·김승년 교수는 “문화 콘

텐츠와 관광 상품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류와 관련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크다."라고 밝

혔다.

3) � �태국, 말레이시아, 부탄, 몽골 등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한국 영상콘텐츠와 케이팝 스타들의 현지 사

회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시사했다(Jung,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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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들과 이슬람 지도자들은 한류 및 한국 대중문화가 현지 무슬림 사회

에 가져올 수 있는 가치관과 도덕성의 혼란과 붕괴, 신앙 이탈과 같은 잠

재적인 문제점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 최근 한국 아이돌 그룹의 

팬 미팅 행사, 자살한 유명 케이팝 가수에 대한 무슬림 팬들의 일탈 행동 

등 몇몇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한류에 대한 반감이 일어나

고 일부 무슬림은 한류 금지까지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4)

이 같은 한류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슬람 사회에서는 한류의 영향

으로 인한 한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무슬

림 한류 팬들의 경우에는 한류 관련 상품 구매와 소비에 많은 제약을 받

고 있다. 종교와 생활이 일치된 이슬람 사회에서는 의식주를 비롯한 소

비 생활, 구매 패턴, 문화생활 등에서 이슬람법이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

기 때문이다. 즉, 모든 무슬림은 할랄 인증을 받은 음식, 의약품, 화장품, 

패션, 액세서리 등과 같은 재료 및 제품만을 섭취하거나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 음식을 사랑하는 많은 무슬림의 경우, 할랄 규정에 적합

지 않은 한국 식당 대부분에 갈 수 없으므로 할랄 인증이 있는 식재료를 

구입해 본인이 직접 요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17억 명의 인구를 보유한 이슬람 시장은 분명 매력적인 가치가 있

다. 한류와 한류 관련 한국 상품에 대한 높은 선호도와 수요를 보이는 동

남아와 중동 지역 이슬람 국가들에 한국 음식 및 각종 소비재 수출을 높

4)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 말레이시아 무슬림 대다수에게 한류는 자신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점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Kim·Rou·Wan , 2019: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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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위해서는 우선 이슬람 문화와 무슬림, 특히 무슬림 소비문화에 결

정적인 요소인 ‘할랄’ 규정과 조건, 할랄 인증 등에 대한 인식과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할랄 산업 가능성과 시장성 및 한류 상

품의 할랄화 가능성을 파악하고 동시에 할랄 한류의 국제적 상업화를 위

해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이슬람 국가를 파트너로 삼아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여겨진다. 최근 이슬람 국가의 시장 개척의 열쇠가 될 

할랄 인증, 할랄 한류 상품 개발에 적합한 국가로서 말레이시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또 실제로 양국 간에 많은 논의와 협력이 진행되

고 있다. 

할랄 산업 파트너로 말레이시아가 부상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

유가 있다. 첫째, 온건한 이슬람 국가로 잘 알려진 말레이시아는 영국 식

민 통치의 경험으로 근대화를 맞으며, 비이슬람 국가와 서방 세계에도 

우호적으로 알려진 국가이다. 중동 이슬람 국가와의 관계가 돈독한 말

레이시아는 이슬람협력기구OIC: Organization Islamic Cooperation 회의를 개최하기

도 했으며, 극단주의를 지양하고 중용적인 이슬람 국가로 인정받고 있

다. 둘째, 말레이시아는 1960년 외교 수립 이후 한국과 돈독한 협력 관

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1980년대부터 한국의 기술과 직업관, 충성심, 생

산성을 배우기 위한 ‘동방 정책’을 실시해 지난 40년간 한국의 발전 노하

우를 배우고 있는 우방국이다. 또한,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같이 한류의 

인기와 영향력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할랄 한국 상품의 시장

이자 생산지로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셋째, 말레이시아는 세계 최

초로 할랄 기준을 세우고 기록 및 체계화된 할랄 인증 시스템을 발전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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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의 선구자이자 선두주자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데다가 말레이

시아 할랄인증제도는 다른 국가의 할랄 인증 기관의 표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한국이 할랄 산업과 한류의 이슬람 국가 진출 

및 할랄 한류 상품 개발과 마케팅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파

트너로 말레이시아가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 말레이시

아에서 한류가 무슬림 팬과 비무슬림 팬 모두를 조화롭게 만족시킬 수 

있고, 할랄 산업에서 한국과 말레이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시너지 효

과를 낳는다면,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국가에서의 한류 확산과 할랄 한류 

산업 발전을 이루어 신한류의 태동을 맞이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고는 첫째로 할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할랄의 의

미와 현대적 의미의 확대를 설명하고, 둘째로 세계 할랄 시장의 가능성

에 대해, 셋째로 말레이시아 할랄 산업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넷째로 한

국-말레이시아 간의 할랄 산업 협력 가능성과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끝으로 할랄 한국 상품의 전망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1. 할랄의 기본 정의와 현대적 해석 및 확대

할랄 식품을 논의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할랄’은 샤리아Shariah(이

슬람법)에 명시된 무슬림의 식습관 혹은 식생활의 기준을 주로 말하는데, 

일상생활이 곧 종교생활인 무슬림은 식품 외에도 다양한 생필품 등 생활

에서 사용하는 모든 식품, 물품, 소비재를 샤리아에 따라 허용되는 것만

을 구매, 섭취, 사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샤리아의 근간이 되는 쿠란

Qur'an(이슬람 경전)과 하디스Hadith(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록)에 무슬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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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엄수해야 할 다양한 규정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그중에서 식품에 

관하여 알라(하느님)가 제공한 좋은Tayyebaat 것과 무슬림이 섭취해도 되는 

할랄Halal 식품,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되는 하람Haram(할랄의 반의어로 ‘금지된’ 

또는 ‘불법적인’) 식품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5)

믿는 자들이여, 내가 너희를 위해 제공한 좋은 것들을 먹

으라. 너희들이 참으로 알라를 숭배한다면 알라께 감사하라. 

알라께서 너희들에게 금지한 음식은 죽은 동물의 고기와 피, 

돼지고기, 그리고 알라가 아닌 다른 신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

기이다. 그러나 먹고 싶어서나 신의 말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려

는 마음이 아니라 할 수 없이 먹었을 경우에는 그것은 죄가 아

니다. 알라는 관용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시다.(쿠란 제2장 암소의 

장: 172-173절)

 

이와 더불어 식용으로 허락된 동물의 고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

명이 아래와 같이 쓰여 있다.

 

믿는 자들이여 너희 의무를 다하라. 너희들에게 허락된 음

식은 네발 달린 동물이다. … 죽은 동물의 고기, 피, 돼지고기, 

5)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에서 금하거나 허락된 음식에 관한 계시의 비교는 다음 서적을 참조. 

Muhammad Umar Chand. (1995). Halal & Haram, The Prohibited and the Permitted Foods & 

Drinks: According to Jewish, Christian & Muslim Scriptures.  Kuala Lumpur: Percetakan Zafar 

Sdn. B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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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가 아닌 다른 신의 이름으로 바쳐진 것, 또한 목 졸리거나 

타살된 것, 떨어져 죽은 것이나 뿔에 찔려 죽은 것, 다른 동물에 

물려 죽은 것, 우상 앞에 제물로 바쳐진 모든 것들은 금기되어 

있다. … 누구든 굶주림 때문에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진정으

로 관용과 자비를 베푸신다. (쿠란 제5장 식탁의 장:1-4절)

 

하디스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아부 후라이라Abu Huraira가 기록한 예언

자의 말에 따르면 “알라의 예언자 무함마드가 말하길: ‘전능하신 알라께

서 …. 예언자들이여! 좋은 것을 먹고 바른 행동을 하라 (쿠란 23장 51절) 

… 그리고 믿는 자들이여, 내가 너희를 위해 제공한 좋은 것들을 먹으

라’(쿠란 제2장 172절)”라고 적혀있다. 일반적으로 하디스는 예언자 무함

마드가 쿠란의 말을 전하거나 쿠란 구절을 설명해 주고 있어 쿠란에 나

오는 많은 부분이 중복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쿠란과 하디스에서 나오

는 할랄의 의미는 음식 혹은 동물의 도축 등에 적용되어 있고, 시간이 흐

름에 따라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현대 할랄 용어 사용과 관련된 「무역 규정법」 조항 1975에 근거하

면, 이슬람법에는 할랄 음식, 특히 육류 소비와 섭취에 관련된 지침이 있

어, 무슬림은 평상시 할랄로 허용된 음식만을 섭취하도록 하는 이 규정

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할랄 식품 섭취를 위해 가축을 도축 시에는 

무슬림 도축업자가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슬람법에 따라 도축할 때

에는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날카로운 도구로 신속히 도축해야

만 할랄 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Zakaria & Ismail, 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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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 개념의 할랄은 샤리아에 따라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재료

만을 이용하고 청결한 환경, 깨끗한 도구만을 사용해 생산되어야 한다. 

최근에 들어서 할랄 제품이 안정성, 청결성에 있어 믿을 수 있는 제품

으로 인식되어 무슬림뿐만 아니라 웰빙Well-being을 중시하는 비무슬림 사

회에서도 그 수요가 늘고 있어 할랄 산업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

다. 과거의 할랄이 육류 등의 식품에 주로 집중되었다면, 현대 할랄 상

품은 식품 외에 의약품, 화장품, 여행, 금융 그리고 심지어 패션 분야 등

에까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할랄 산업은 앞으로도 확대되

고, 발전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현대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소비자

가 사용하는 상품의 다양화, 생산 제조의 전문화 및 분업화 그리고 소비

자의 손에 들어와 사용되기까지의 일련의 복잡한 과정들이 할랄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할랄 산업의 시장 세분화가 가속화

되고 무슬림 국가 외에 비무슬림 국가에서도 할랄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할랄음식위원회HFCE: Halal Food 

Council of Europe에서 유럽 음식 관련 기업체 400여 곳에 할랄 인증을 해주

고, 영국에서 열린 ‘할랄음식축제Halal Eat’가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이와 

6) ��이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i) 도축업자는 무슬림이어야 한다. ii) 동물을 도축하기 전에, 

도축업자는 신의 이름으로 도축한다는 의도로 “알라의 이름으로, 신은 위대하다” 혹은 최소한 “알라

의 이름으로”라고 말해야 한다. iii) 도축업자는 낭송 후에 바로 동물을 도축해야 한다. iv) 동물의 고

통을 최소화하고, 쉽고 효과적인 도축을 위해 도축업자의 칼은 아주 날카로워야 한다. v) 도축업자

는 동물의 동맥-기도, 식도와 경정맥(급소)를 따라 절개해야 한다. 도축업자가 어떤 이유로 인해 이 

네 곳의 동맥 모두를 절단할 수 없을 경우, 할랄 육류로 인정받기 위해선 최소한 3곳의 동맥을 절단

해야 한다. vi) 도축업자는 손으로 직접 신속히 도축해야 하고, 절개는 목젖 아래로 해야 한다. 완전

히 절개가 끝날 때까지 칼을 치워서는 안 되고, 어떤 종류의 도축 기계의 사용도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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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행사들이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유럽 전역에 걸쳐 확산되

고 있다는 점은 그 좋은 예이다.

1.2. 할랄 산업의 발전 가능성 

웰빙 시대에 할랄 산업은 무슬림 국가뿐만 아니라 비이슬람 국가

에도 발전 가능성 높은 투자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고, 할랄 시장 규모와 

급속한 성장률이 할랄 산업의 발전 척도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2019-

2020 세계 이슬람 보고서State of the Global Islamic Economy Report 2019/20」에 따르

면, 2018년에서 2024년까지 전 세계에서 할랄 상품 구매 성장률은 연

평균 약 6.19%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각 할랄 산업의 시장 규모

는 [표 1]과 같이 최소한 5.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DinarStandard, 2019).

산업 2018년 할랄 시장 2024년 할랄 시장 연평균 성장률 

식품 1조 3,700억 1조 9,700억 6.3%

금융 2조 5,200억 3조 4,700억 5.5%

의류·패션 2,830억 4,020억 6.0%

관광·여행 1,890억 2,740억 6.4%

미디어·레저 2,200억 3,809억 5.8%

의약품 920억 1,340억 6.5%

화장품 640억 950억 6.8%

소계 4조 7,380억 6조 7,259억 6.19%

[표 1] 세계 할랄 시장 및 자산 규모 (단위: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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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레이시아 할랄인증제도 도입 배경

2.1. 사회문화적 배경

말레이시아가 할랄 산업의 개척자이자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 데

에는 말레이시아가 지닌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특징의 영향이 크다. 총

인구가 3,200만 명1)인 말레이시아는 부미푸트라(69.6%, 이 중에서 말레이

계 무슬림은 61.3%),2) 중국계(22.6%), 인도계(6.85%) 그리고 그 외 외국인

(1%)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기 다른 인종에 따른 종교 및 문화의 차이가 

식생활의 차이로 이어져 다양한 음식문화와 함께 지켜야 할 규정들이 강

1) ��2020년 7월 말레이시아 인구통계청 발표 기준, https://www.dosm.gov.my/v1/index.php?r=column/

cthemeByCat&cat=155&bul_id=OVByWjg5YkQ3MWFZRTN5bDJiaEVhZz09&menu_id=L0pheU

43NWJwRWVSZklWdzQ4TlhUUT09

2) ��부미푸트라(Bumi Putra: 땅의 자손)는 말레이계와 지역 원주민인 오랑 아슬리(Orang Asli)를 일컫는

다. 말레이계 혹은 오랑 멀라유(Orang Melayu)는 거의 예외 없이 무슬림이며, 서말레이시아(말레이

반도) 전역에 퍼져 있는 오랑 아슬리와 동말레이시아의 사바주(카다잔족: 대부분이 기독교, 두순족, 

바자우스족), 사라왁주(다약족 혹은 이반족과 비다유족으로 나누어지며 대부분이 기독교인)의 부미

푸트라는 기독교 혹은 토속 종교를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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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말레이계는 무슬림이라 이슬람에서 불경시하

는 돼지고기 섭취를 금하는 한편, 중국계는 가장 선호하는 고기가 돼지

고기이고 많은 종류의 음식에 널리 사용한다. 인도인에게 소는 성스러

운 동물이지만 다른 인종들은 식재료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러한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특징에서 기인한 음식문화의 차이점들이 

각기 특색 있는 고유문화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간혹 인종 간 갈등을 야

기하기도 한다.

특히 대중매체를 통해 음식에 대한 논란이 부각되면서, 말레이시아 

인구의 절반이 넘는 말레이 무슬림 소비자에게 심각한 우려를 주는 사건

들이 발생하였다. 일례로, 식품 원료와 쇼트닝에 돼지기름인 라드가 사

용된 적이 있는데,3) 식품 제조 과정에서의 라드 사용이 말레이시아 신문

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자 많은 무슬림 소비자가 불신과 반감을 갖게 

됐다. 이와 더불어 제빵 분야에서 저지방 음식 재료, 제약 산업에서 캡

슐 제조에 돼지 추출물 젤라틴이 사용된 줄을 모르고 섭취하고 복용하던 

무슬림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식품뿐만 아니

라 생활용품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발생하였다. 페인트용 붓, 미술

용 붓 그리고 칫솔과 요리용에 사용되는 브러시는 물론이고 무슬림 말레

이 남성이 주로 쓰는 전통 모자인 송콕Songkok 제작에도 돼지털을 사용해 

왔다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다. 돼지털이 저렴하고 제작이 용이하

다는 이유로 일상용품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나 알라의 계시인 쿠

3) ��라드는 초콜릿, 아이스크림, 빵과 케이크 등을 만들 때 식품 유화제, 쇼트닝, 착색제 등 식품 첨가제로 

널리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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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에서 불결하게 여기는 동물인 ‘돼지’의 털을 사용하는 것은 무슬림 소

비자에게는 쿠란에서 금하고 있는 가르침을 위반한 심각한 문제인 것이

다. 이와 더불어 이슬람법을 지키지 않고 도축된 동물의 섭취는 금지이

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도축된 육류도 무슬림에게는 큰 위협이 되고 있

다. 최근(2020년 12월 5일)의 일례로 하람 고기를 할랄 고기로 바꿔 판매

한 푸줏간 주인의 사례나 캥거루와 말고기를 소고기로 속여 유통시켜 

3,000만 링깃(약 9억 원)의 이익을 취한 사례가 현지 뉴스에 보도되면서 

말레이시아 무슬림 소비자를 경악하게 했고, 더욱이 가짜 할랄 로고를 

부착해 판매함에 따라 적법한 할랄 로고가 있는 음식 섭취마저도 두렵게 

만들었다.

결국, 말레이시아의 다양한 인종이 종교·문화에 기인한 식생활 및 

소비생활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피하고 말레이 무슬림이 종교에서 허용

한 음식을 안전하게 구매하여 섭취하게 하고자 할랄 인증제를 도입하였

다. 아울러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민의 할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동시

에 할랄 식품산업을 발전시키고 할랄 인증 규정을 강화해야 했다. 이는 

다인종으로 구성된 독특하며 통합된 국가 건설을 추구하고 있는 말레이

시아 입장에선 각 인종의 차이점에 대한 서로의 이해 수용 수준을 높이

고, 차이점을 융합함과 함께 무슬림의 식생활 보호를 위해 할랄 인증제

를 도입하는 것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였다. 이러한 말레이시아의 

사회문화적 구조와 특징은 1974년 할랄인증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됐

고,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 인증제 강화의 펼요성을 요구하는 주요 원

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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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세계 할랄 산업의 교두보,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에 대한 인지도와 공신력은 할랄 인증제를 보

유하고 있는 세계 여러 국가 및 기관과의 교차 인증 숫자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의 말레이시아이슬람개발부Jabatan Kemajuan Islam Malaysia 

(이하 JAKIM)는 전 세계 46개 국가, 총 84개 기관과 교차 인증을 하고 있

다. 할랄 교차 인증을 가장 많이 신청한 국가는 호주(8개 기관)이며 일본

(7개 기관), 중국(6개 기관)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인도와 미국은 각각 4개 

기관이 브라질, 네덜란드,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각각 3개 기관

이 교차 인증을 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캐나다, 이탈리아, 카자흐스

탄, 뉴질랜드, 파키스탄, 폴란드, 스페인, 스위스, 터키, 영국은 2개의 신

청 기관이 말레이시아와 할랄 교차 인증을 하고 있다.4) 매년 말레이시

아에 할랄 교차 인증을 신청하는 전 세계 국가와 기관이 늘고 있어 말레

이시아의 할랄 인증 선두국으로서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

다. 디날스탠다드DinarStandard의 세계이슬람경제지표GIEI: Global Islamic Economy 

Indicator에 따르면 2019-2020년 기준 말레이시아는 73개 이슬람 국가 중 

경제권 1위로 특히 이슬람 금융 및 여행과 할랄 식품에서 월등한 수준이

다(DinarStandard, 2019:13). 이 점을 고려할 때, 한국 기업의 할랄 시장 진

출 협력자로 적절할 것이다.

 

4) ��이 외에도 할랄 교차 인증(1개)을 인정받은 국가로는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벨기에, 보

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브루나이, 칠레, 크로아티아, 이집트, 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 이란, 아일랜드, 

케냐, 리투아니아, 몰디브, 모로코, 포르투갈, 싱가포르, 스리랑카, 대만, 튀니지, 우크라이나 그리고 베

트남이 있다(New Straits Times, January 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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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말레이시아 교차 인증 국가, 기관, 단체(2020년 12월 1일 기준) (출처: Bahagian Hub Halal, JA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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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inarStandard(2019). State of the Global Islamic Economy Report 2019-2020)

국가 GIEI
이슬람 
금융

할랄 
음식

여행 패션
미디어· 

오락
의약품· 
화장품

말레이시아 111111 147.9147.9 74.374.3 95.595.5 35.635.6 6464 60.660.6

아랍에미리트 79 70.7 91.5 72.7 95.2 86.6 81.3

바레인 60 78 42 26 20.7 47 51

사우디아라비아 50.2 57 50 35 15 33 45

인도네시아 49 54 47 52 37.9 17 42

오만 48.7 51 54 34 25 36 45

요르단 47.2 53 43 42 23 34 58

파키스탄 45 47 55 17 24.5 11 45

쿠웨이트 45 51 45 17 11.0 41 45

카타르 44 47 47 28 11.3 54 43

브루나이 40 35 53 30 11 44 49

[표 2] 세계 이슬람 경제지표 2019-2020년

2.3. 말레이시아 할랄인증제도 발전 과정 

말레이시아에서 할랄인증제도는 1974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

다. 총리실산하이슬람부BAHEIS: Bahagian Hal Ehwal Islam에서 담당하던 업무가 

JAKIM으로 넘어가면서 할랄 식품에 대한 할랄 인증서를 발급하기 시작

했다. 현재 말레이시아가 세계 이슬람 국가들의 할랄 제품 표준화에 선

도적인 역할을 하고 할랄 산업의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

받는 배경에는 중추적 역할을 해온 JAKIM의 공헌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JAKIM이 공식적으로 할랄 로고를 만들어 인증서 발급을 시작한 

것은 1994년부터였으며 1998년 9월 30일에는 정부에서 지정한 일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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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Iham Daya로 불리는 회사가 할랄 인증을 관장했다. 2000년에 이르러 말

레이시아는 공식적으로 할랄 기준을 만들고 할랄인증시스템을 체계화

하며 문서화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이와 같은 할랄 인증의 체계

화는 할랄 산업의 육성에 토대가 되었으며 소규모 산업이었던 할랄 산

업을 약 2조 3,000만 달러(약 2,573조 7,000억 원)의 세계시장을 가진 신

경제 분야로 변환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후 2002년 9월 1일부터는 모

든 할랄 인증 관련 업무를 정부 부처인 JAKIM으로 다시 위임해 진행하

게 되었고, 2006년 할랄 식품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부응하여 말레이시

아를 ‘글로벌 할랄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할랄 관련 교역, 투자 진흥기관

으로 할랄산업개발공사Halal Industry Development Corporation(이하 HIDC)를 설립

하였다. 2008년 4월 2일부터 할랄산업개발공사에서 할랄 인증 관련 모

든 업무와 관리를 수행하다가 2009년 7월 2일부터는 다시 JAKIM에 모

든 할랄 업무가 돌아갔다. 할랄 인증서를 발급하면서 사용한 할랄 로고

도 담당 부처와 업무 영역에 따라 변화하는데, 사진 2는 1994년부터 현

재까지의 할랄 로고 디자인들이다. 총리실산하이슬람부BAHEIS의 이름으

로 1994년 처음 사용된 로고는 BAHEIS의 이름으로 사용되다가 1998년

부터 JAKIM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후 JAKIM의 이름은 말레이

시아 국가명으로 바뀌어 윗부분에는 영문 말레이시아를 그리고 아랫부

분에는 자위어Jawi5)로 보다 간단하게 변화했다. 2003년과 2005년의 로

5) ��문자가 없던 말레이시아에서 14～15세기에 아랍어의 28개 알파벳에 6개의 알파벳을 추가하여 만든 

것을 자위어(Tulisan Jawi)라 한다. 현재도 말레이반도 북부의 클란탄, 트렝가누 지역에서는 자위어로 

된 지역신문이 발간되고 있는데, 이웃 국가인 브루나이도 자위어를 국가 공식문자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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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큰 변화는 2003년에 H-04로 명기된 말레이시아 각 주의 코드Code가 

없어지고 더욱 단순하게 변모하였다는 점이다. 

 말레이시아 할랄 제품에 대한 국가 인증 기준은 정부의 말레이시

아표준부Department of Standards Malaysia에서 관장하고 있지만, 실제적 인증 업

무는 대부분 JAKIM에서 전담하여 진행하고 있다. 할랄 인증과 관련된 

법 조항은 「말레이시아 표준법Standards of Malaysia Act 1996」에 근거해 할랄 인

증 절차가 진행된다. JAKIM은 이 표준법에 근거하여 할랄 식품과 음료, 

의약품, 화장품 등의 인증과 관련된 제반 과정(제품 생산, 취급, 관리, 보관, 

유통)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그 외에 할랄과 관련된 규정으로는 할

랄 식품(MS1500:2009), 화장품(MS2200), 의약품(MS2424) 등이 있으나, 강

제성을 띠지 않고, 다른 규제 법령에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을 때, 그 

구속력을 발휘한다.

JAKIM의 할랄 인증은 말레이시아 국내 인증과 국제 인증으로 크

게 구분되는데, 국내 인증은 주로 식품과 식자재, 식당, 화장품, 의약품, 

호텔, 금융 분야에 대한 것이며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서류 

사진 2. 말레이시아 할랄 로고 변천 과정(1994년~현재)  

(출처: 말레이시아이슬람개발부 JAKIM: Jabatan Kemajuan Islam Malaysia)

➊ 1994~1998년 ➋ 1998~2003년 ➌ 2003~2005년 ➍ 2005년~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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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수수료 납부, 현장 실사, 검토·승인, 인증서 발급 등의 총 6단계

로 나누어져 있다.

2.4. 할랄 인증 획득 절차 

한국 기업인들이 말레이시아와의 교역에 있어 가장 어렵다고 지

적한 것은 까다로운 인증제도(43.6%)였으며 그 외 운송 및 유통 인프라

의 부족(21.1%)과 복잡한 행정 절차(12.3%)라고 한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

사KOTRA, 2020). 교역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 및 제도를 같이 묶어볼 때 

55.9%를 차지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내의 사업 환경에서는 그 제도 

및 절차가 어렵거나 복잡한 일은 아니지만, 할랄 인증에 생소한 한국 기

업인에게는 상당히 부담되고 시간 소모적인 일로 여겨질 수 있다. 따라

서 말레이시아로 할랄 제품을 수출·투자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체의 이

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할랄 인증 신청은 JAKIM의 웹사이트(www.halal.gov.my)에 접

속해 공장 또는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 자동으로 구분된 MYeHALAL 시

스템에서 신청한다. 신청자는 양식과 함께 신청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작

성해야 하고, 사업장 내의 검사가 실시될 때를 대비해 이 서류를 ‘할랄 

인증 검증 파일’에 보관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JAKIM에 신청이 접수

되면, 신청자는 그에 대한 공지를 받게 되고 수수료 납부 관련 서한을 받

게 된다. 둘째, 할랄 인증 수수료는  각각의 제품 구분과 사업 규모에 따

라 정해지는데 신청 시 지불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할랄 국제 인

증의 경우, 식품 및 화장품 분야에 한해 적용되며, 인증 절차 및 관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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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는 말레이시아 국내 인증과 동일하고 인증 수수료는 아세안ASEAN 국

가의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화페로 2,100링깃(약 58만 원), 그 외 국가는 

2,100달러(약 8,400링깃, 약 235만 원)이다. 그 외 할랄 인증 검사 비용인 

실사단의 항공, 교통비, 숙박비 등의 제반 비용도 신청자가 부담하게 된

다. 셋째, 심사는 수수료가 완납된 신청서를 검사관이 분석하고 분류한 

뒤에 시작된다. 모든 관련 서류가 JAKIM이 지정한 조건에 부합하면, 신

청자의 사업장 내에서 현장 감사가 이루어진다. 공장의 경우, 이슬람부

서 직원 1명과 기술직원 1명이 감사를 진행하고, 현장 감사는 감사 시작 

회의 후, 서류 검토, 현장 점검, 감사 보고서 준비 그리고 감사 종료 회의 

순으로 진행된다. 현장 점검 시 미심쩍은 재료가 발견되는 경우, 직원은 

샘플을 채취해 연구실로 가져가 조사한다. 감사 직원의 감사 결과는 사

전 검증단 회의에서 논의되어 감사 보고서가 승인되면, 이 보고서는 검

증단 본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다. 넷째, 패널위원회의 할랄 검증 회의

를 위한 패널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7명의 위원이 해

당 업체 혹은 사업장에 인증을 발급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

다. 패널위원회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으며 결과는 기록으로 남겨서 참

고 자료로 보관된다. 다섯째, 할랄 인증 발급은 신청서가 패널위원회 회

의에서 통과·승인되면 할랄 인증서와 할랄 로고가 해당 업체 또는 사업

장에 발급된다. 할랄 인증은 도축장(1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야에

서 2년 동안 유효하며, 발급되는 할랄 인증서는 사진 2의 할랄 로고를 사

용한다. 여섯째, 할랄 인증 모니터링은 할랄 인증을 획득한 후 1~2년 동

안 할랄 인증 업체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로 관찰된다. 관찰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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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말레이시아 법률에 따라 실시되며, 할랄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보

장을 위해 검사는 해당 업체 또는 사업장에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된다. 검

사가 끝나면, 검사관은 해당 업체에 검사 결과를 통보해 준다. 말레이시

아 국내 업체의 경우는 신청, 심사, 승인 및 인증으로 비교적 간단한 편

이나 해외 인증의 경우는 위에서 밝힌 총 6단계를 거쳐 최종 인증을 받

으며 6~9개월이 소요된다.

2.5. 말레이시아 할랄 산업 현황 및 당면 과제

말레이시아 할랄 산업 현황

말레이시아 정부는 JAKIM과 HIDC 두 기관을 주축으로 할랄 산업

의 육성 및 발전에 매진하고 있다. 할랄 관련 부서로는 할랄 산업 기준 

개발, 할랄 연수, 할랄 연구개발, 할랄 이노베이션, 할랄 물류 및 유통, 

할랄 항구 서비스, 이슬람 금융 서비스, 할랄 생산, 할랄 제품 및 서비스 

제조 공정 등의 부서가 있다. 이와 같은 정부기관을 위시로 무슬림 소비

자 그룹과 비정부단체 등 여러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도 말레이시아 할랄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현재 말레이시아 내에는 할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1,100여 개 있으며, 2,000만 무슬림 소비자의 구매로 

할랄 제품의 왕성한 소비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HIDC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할랄 식품과 음료가 220억 5,000만 링깃(약 6,067억 7,600만 원)으

로 내수 할랄 경제에 최고로 공헌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할랄 산업의 경제적 발전 가능성은 국내 내수 외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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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수출 및 투자에도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특히 팜오일 관련 생산품이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할랄 제품의 수출 대상 최대 국

가는 중국으로 수출액이 약 46억 9,000만 링깃(약 1조 2,925억 1,700만 원)

이었으며, 싱가포르가 45억 4,000만 링깃(약 1조 2,509억 5,200만 원), 미국

이 25억 8,000만 링깃(약 7,108억 9,300만 원), 일본이 23억 5,000만 링깃

(6,475억 1,900만 원), 인도네시아가 20억 6,000만 링깃(약 5,676억 1,200만 

원)이었다. 이와 더불어 HIDC 2019년 보고에 따르면 할랄 수출 품목이 

2018년 1,827개에서 2019년 1,876개로 2.7%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이

와 같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의 대다수는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1,430개의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그 외 다

국적 기업MNCs들도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2004년부터 개최된 국

제 인지도 최고로 손꼽히는 국제할랄쇼케이스MIHAS: Malaysia International Halal 

Showcase도 말레이시아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한국 기업체 

30여 개도 참가한 2019년의 경우, 44개국의 1,002개의 기업체에서 참가

하였으며, 이때 무역거래가 성사된 금액도 약 16억 링깃(약 4,800억 원)에 

달했다.

 말레이시아 할랄 산업의 당면 과제 

현재와 미래의 할랄 산업에 있어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당면 과제가 

있는데 이것은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은 물론이고 

한국의 기업체도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다. 첫째, 전 세계적인 할랄 기

준의 단일화이다. 각 국가에서 적용하는 할랄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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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세계시장에서 할랄 기준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할랄 제품 생

산업자들은 글로벌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는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할지

를 정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할랄 인증은 할랄 시장에서 필수 

진행 과정이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제적 조율 및 통일의 부재는 각 

국가에서 시행하는 인증에 대한 불필요한 경비의 낭비로 할랄 시장 자체

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도 있다. 둘째, 합법적이고 국제적인 할랄인증제

도의 필요성이다. 많은 비무슬림 국가에서도 할랄 식품을 제조하고 있

는데, 할랄 인증 취득 후에는 대부분 세심한 규제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할랄 제품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셋째, 이슬람법에 근거한 펀딩 획득 어려움이 할랄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호 사업 투자 및 협력이 필요한 기업체들은 이슬람법에

서 허용하는 자금 조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해당 국가 재

정 부처의 느린 승인도, 생산을 확대하고 수출 수요 기간을 맞춰야 하는 

기업체들의 성장과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넷째, 인증된 원자재와 재

료의 부족이다. 말레이시아 국내의 경우는 할랄 식품 가공을 위한 원자

재 중 특히 육류 제품은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공급이 부족한 

데다가 수입할 때의 불안정한 규제에 맞물려 할랄 식품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위생용품에 있어서는 앞

에서 첫 번째로 언급한 할랄 인증에 대한 세계적인 기준의 단일화 부재

가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에 부각된 과제로 특히 

의약품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백신의 경우, 노바티스Novartis와 에이제이 

파마AJ Pharma, 두 개의 회사만이 할랄 또는 비동물성 소재로 백신을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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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따라서 그 외에 할랄 인증을 받지 못한 제약회사의 백신은 말

레이시아를 포함한 이슬람 국가로부터 거부되고 있다. 또한 제한된 할

랄 기준으로 인해 이러한 백신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할랄 인증이 불가능

하므로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낸다면 

할랄 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제들이 해결된다면 할

랄 산업의 다변화는 물론이고 시장 규모도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하는

데, 국가 간 혹은 기관 간 논의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항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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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한류와 말레이시아의 할랄 산업

 

3.1. 한국-말레이시아 경제협력 관계 및 한류의 영향

동남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국민소득이 높은 말레이시아는 한국에는 

10대 수출대상국이자 7대 수입대상국으로서 중요한 경제 협력국이다. 

특히 태국과 싱가포르와는 육로와 해상대교로 직접 연결되어 있고 인도

네시아, 베트남 등 아세안 권내 인접국과도 교류가 많아 한국이 장차 이 

국가들과 교류하는 데 있어 주요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최적의 국가이다. 

더욱이 말라카Melaka왕국 시대부터 해상 실크로드로 불릴 만큼 동남아와 

동북아 국가의 교역 전초기지였던 말레이시아는 현재에도 전 세계 오일 

수송량의 25% 이상이 말라카해협을 통과하고 수도 쿠알라룸푸르와 지척

에 위치한 클랑Klang항구는 2017년 물동량 처리 기준 세계 11위 항구이다.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동남아 국가에서의 한류의 인기는 한국 식품, 

음료, 화장품, 가전제품 등 다양한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높이

는 데 기여하며 한국 경제성장 및 수출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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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로서 한류에 대한 관심

이 높고, 한류 관광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 한류

의 영향이 2000년대 초부터 말레이시아 전역에 확산되기는 했다고 하나 

한국 상품의 구매나 한국 방문으로 연결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 전

후였다(류승완·김금현·나스루딘, 2015:111).

한국이 말레이시아 시장을 개척하고 확장하는 데 있어, 말레이시아

가 지닌 장점은 첫째, 말레이시아 국내 시장을 이끄는 중산층 인구가 많

다는 점과 이들의 취향도 고급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다. 아무리 유명 메이커라 하더라도 OEM 방식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생

산된 제품보다는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선호하고 있다. 한국의 기아, 

현대자동차의 경우, 말레이시아에서 조립·생산된 것보다는 비싸더라도 

한국에서 수입한 자동차를 더 구매한다는 점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둘

째, 소비재 유통과 판매 채널의 다양성이다. 말레이시아는 오프라인 매

장 판매율이 93%를 차지하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직접 판매 

등 유통과 판매 방식이 다양하다. 특히 인터넷, 할부거래, 모바일앱 등을 

활용한 소비가 동남아 타 지역에 비해 활성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

한 온라인 판매는 최근 몇 년간 연평균 9.3%의 성장을 보이고 있어 굳이 

매장을 개설하지 않고도 말레이시아 소비자에게 한국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2. 한류의 영향과 말레이시아와의 협력

말레이시아에서의 한류의 인기와 함께 한국의 할랄 인증 제품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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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기업체의 말레이시아 시장 확대는 물론이고 한국-말레이시아 양국의 

무역 협력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밑받침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비록 한

류의 영향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호기심과 긍정적 평가가 있더라도 할랄 

인증 여부는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 말레이시아뿐

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와 같은 다른 이슬람 국가의 무슬림 소

비자들도 한국 제품을 우려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 이슬람법, 특

히 알라의 말씀인 쿠란에서 금지한 식품과 제품, 즉 할랄 인증을 받지 못

한 것을 먹거나 사용하는 것은 큰 죄악이기 때문이다. 물론 호기심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본 라면, 음료수, 과자, 사탕, 화장품 등을 섭취하

거나 사용하는 경우도 실제 일어나고 있지만 점차 고학력의 의식 있는 

무슬림의 증가로 ‘할랄 인증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각 국가의 정부와 종교 기관은 이와 

같은 할랄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신문이나 언론매체를 통해 할랄 

이슈를 보도하게 하여 무슬림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말레이시아, 한국 할랄 산업의 교두보 

거듭 강조하지만 한류 상품을 동남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 무슬림 

시장에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말레이시아 무슬림 시장과 할랄 산

업을 그 전초기지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첫째, 말레이

시아는 온건한 이슬람과 다문화 사회 구조로 종교적 배타성이 강하지 않

고 외국인과 외국 기업체에 우호적 분위기로 한국과 동남아 및 중동 이

슬람 국가를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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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티르 전 총리가 1980년대에 시행한 동방정책으로 말레이시아 정부

의 많은 공무원과 학생이 한국에 파견되어 연수를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

았다. 이들이 돌아와 정부 각 부처에 배정되고 또 직업 일선에 근무하며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인식을 주변에 확산시켰다. 2018년 마하

티르 총리가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동방정책 2.0’이라는 정책하에 한국

과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관측되다가 2020년 사임하면서 새로

운 국면을 맞기도 했지만 한국과의 관계는 새 정부와도 긴밀하다. 셋째, 

다인종, 다문화, 다종교로 인한 포용적 문화를 가진 말레이시아는 이슬

람 국가임에도 타 문화·종교에 대한 포용과 이해를 가진 정책을 펴고 있

는데, 이는 한국과 같은 비무슬림 국가와의 협력에 장점이 되고 있다. 넷

째, 말레이시아는 무슬림 소비에 결정적 역할이 되는 할랄 인증을 세계 

최초로 제도화하고 주도적으로 세계 할랄 시장을 선도하는 국가이다. 

따라서 한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

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지형학적으로 세계 최고의 무슬림 인구

를 가진 인도네시아와 이웃하고 있어 말레이시아를 거점으로 총인구 2

억 7,000만 명 중 87%를 차지하는 2억 3,000만 명(2020년 기준)의 무슬림 

시장 접근에도1) 쉽게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말레이

시아와 문화적·역사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언어적인 면에서도 약간

1) ��세계이슬람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할랄 시장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관광, 이슬람 금융, 

할랄 미디어, 할랄 패션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17년의 인도네시아 할랄 시장은 총 2,818억 달러로 

1,888억 달러를 기록했던 2016년 대비 49.3% 증가하였다. 인도네시아 할랄 시장에서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는 시장은 식품 시장으로 2017년 식품 시장 규모는 1,702억 달러를 기록하여 총 시장의 

60%를 차지하였다(DinarStandard,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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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는 있으나 어원이 같은 언어를 공유한다. 그리고 시장 개발과 마

케팅에서도 문화적·종교적 유사성이 말레이시아를 교두보로 삼아야 하

는 필연성에 의미를 더해준다. 

 

3.3. 한국의 할랄 산업과 할랄 상품 

한국이 할랄 산업의 협력국 혹은 교두보로 말레이시아의 가능성과 

가치를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말레이시아 JAKIM 또한 아시아 4대 경

제 대국인 한국의 할랄 시장 잠재력과 가능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

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한류의 영향으로 자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무

슬림 관광객의 한국 방문 증가가 할랄 관광과 할랄 산업 발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한국을 가능성 높은 할랄 시장으로 평

가하고 있다. 한국을 방문하는 무슬림 관광객의 증가에 대한 한국관광

공사의 「방한 무슬림 관광실태 보고서(2018)」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

안 무슬림 관광객 약 87만 명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말레이시아 무슬림

이 19만 명, 인도네시아 무슬림이 20만 명으로 이 두 국가의 무슬림 관

광객이 전체의 45%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경

우는 한류의 영향으로 인해 매년 한국 방문자가 늘어가는 추세로 무슬림 

관광은 관광 자체만이 아닌 할랄 시장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한

국관광공사, 2019).

 

무슬림 관광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을 방문한 말레이시아인은 2016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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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만 1,254명, 2017년에 30만 7,641명, 2018년에 38만 2,929명 그리고 

2019년에 40만 8,590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여행이 자유롭

지 못하게 된 2020년(4만 8,289명)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3]은 이러한 방문자들의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2018

년 방문 목적 중 ‘여가, 위락, 휴가’의 비중이 다른 아시아 및 중동 방문자

의 경우(78.4%)보다 높은 87.8%를 차지하고 있다.

무슬림 관광객들은 한국 방문 기간 할랄 음식, 기도 편의시설, 음료, 

화장품 등과 같은 할랄 상품과 편의시설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

지만 만족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표 4]는 한국 방문 말레이시아

인이 구매한 쇼핑 품목을 분류별로 조사한 것이다. 2018년 구매 취향 우

선순위는 아시아 및 중동 방문자과 같지만 선호도는 향수 및 화장품이 

63.1%, 식료품 59.7% 그리고 의류가 55.2%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보다

도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출처: 한국관광공사(2019). 「국가별 방한관광시장 분석: 아시아, 중동」. p. 463.)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전체 말레이시아

여가, 위락, 휴가 69.7 78.7 84.5 79.4 78.4 87.887.8

사업, 전문 활동 15.8 15.8 10.5 4.5 18.1 8.28.2

교육 5.1 3.2 2.9 4.3 3.0 3.83.8

종교, 순례 0.4 0.6 0.5 - 0.1 -

기타 0.1 - 0.1 - 0.1 -

쇼핑 5.6 3.5 4.6 2.4 - -

친구, 친지 방문 3.2 3.5 2.3 4.0 - -

뷰티, 건강, 치료 0.1 - 0.6 0.9 - -

[표 3] 말레이시아인 한국 방문 목적(2014~2018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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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무슬림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의 할랄 산업 협력은 두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평가된

다. 무슬림 국가로서의 네트워크와 인지도, 할랄 인증 분야에서의 공신

력과 전략적·지리적 장점을 골고루 갖춘 말레이시아와, 제품 생산과 기

술력을 가진 한국이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면 시너지 효과로 양

국이 세계의 할랄 산업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점쳐진다. 말레이시

아의 JAKIM과 HIDC는 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방문 

시 ‘말레이시아에서의 한류와 할랄’이라는 기치 아래 양국의 할랄 산업 

발전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또 

같은 해인 2019년 5월 22일에 국제식품산업대전(5월 21일~5월 24일)에서 

한국의 할랄연구원KIKI과 HIDC가 한-말 양국의 할랄 산업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이 협약을 계기로 특히 무슬림 친화 관광과 할랄 

화장품산업 분야에서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한국관광공사(2019). 「국가별 방한관광시장 분석: 아시아, 중동」. p. 463.)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전체 말레이시아

향수, 화장품 43.2 46.3 53.7 49.7 61.8 63.163.1

식료품 38.5 36.8 32.9 44.3 55.5 59.759.7

의류 62.4 60.9 62.8 57.2 43.8 55.255.2

신발류 25.4 30.7 22.4 23.7 15.5 18.4

인삼, 한약재 13.2 8.4 5.3 8.0 9.0 13.6

[표 4] 말레이시아인 주요 쇼핑 품목(2014~2018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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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 식품 및 음료

한국 기업체에서 무슬림 시장의 잠재성을 인식하고 할랄 산업에 눈

을 돌려 할랄 인증을 신청·획득하기 시작한 시기는 2009년부터이다. 삼

정KPMG 경제연구원 조사(2015)에 따르면 대상㈜, 농심, 오리온, 롯데

제과, 남양유업, 크라운제과, CJ제일제당과 같은 대기업 등이 말레이시

아의 JAKIM, 인도네시아의 울라마협의회MUI: Majelis Ulama Indonesia 그리고 

한국의 한국이슬람중앙회KMF: Korea Muslim Federation로부터 할랄 인증을 받

고, 라면, 과자, 김치 등의 가공 할랄 식품을 수출해 왔다. 생소한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 한국 기업체들은 식품 재료의 일부를 할랄 심사 기준

에 맞게 바꾸거나 아예 특별 생산 시설을 설립하여 생산하는 등 많은 노

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결과 현재 말레이시아를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 지역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 지역에까지 

할랄 식품의 수출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대기업의 할랄 산업 진출 외

에도 무슬림 시장을 개척하려는 한국의 중소기업들도 점차 늘어가고 있

는 추세로,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국제할랄쇼케이스MIHAS에 한국 중

소기업 다수가 참가해 식품, 음료, 의약품, 화장품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서 한국산 할랄 제품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세계 무슬림 시장을 확보하려는 이러한 한국 

기업체의 노력에 최근 한국 정부도 할랄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

을 모색하고 있는데, 2015년 초부터 할랄 식품 관련 사업단을 구성하고 

연구를 시작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해양

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의 정부 기관과 그간 할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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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개척해 온 기업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한국의 할랄 산업 발전 

계획이 구체화되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통해 좋은 결

실을 맺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할랄 화장품 

전 세계 무슬림이 화장품 구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2018년 기준 

약 640억 달러(약 71조 6,416억 원)였으며, 2024년에는 950억 달러(약 106

조 3,430억 원)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2) 할랄 인증을 받은 재료로 

생산되는 할랄 화장품이 증가함에 따라 화장품산업도 지속적으로 발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는 할랄 화장품은 전 세

계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같이 

자국 내의 할랄 인증시스템이 잘 구비되어 신뢰할 수 있는 할랄 생산 국

가로 인정받고 있는 덕분이다.

한류의 영향으로 인해 K-뷰티K-Beauty가 인기를 끌며 더욱 성장하기 

시작한 한국 화장품산업은 세계 화장품 업계에서 8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화장품은 이전부터 천연자연물 그리고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 생

산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각광받고 있었고, 특히 경쟁력 있는 가격과 아

시아인의 피부에 적합하다는 평가로 인해 최근에는 아시아에서 더욱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스리랑카,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

2) ��여기서의 화장품 소비는 할랄 화장품과 일반 화장품의 소비를 포함한 지출금액을 의미한다(Dinar 

Standard,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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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등의 소비자들이 유럽의 유명한 미용 제품 대신 한국 화장품을 사

용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한편 매년 15%의 성장세를 보이는 말레이시아 화장품 시장은 사우

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에서 방문하는 무슬림 여행객의 

구매에 힘입어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슬람협력기구OIC 국가들로의 

말레이시아 화장품 수출은 2017년 3.2%, 2018년 3.7% 그리고 2019년

에는 4.2%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액도 2억 7,100만 달러에 달하

고 있다.

K-뷰티로 더욱 입지를 굳히고 있는 한국 화장품 업계가 더욱 많은 

할랄 인증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면 전 세계 화장품 시장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 화장품산업의 말레이시아 진출은 말레이

시아 내 무슬림 소비자 외에 말레이시아 방문 무슬림 소비자 시장도 공

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화장품 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할

랄 인증과 수출 확대를 위한 거점으로도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

이다. 아울러 여타 동남아 국가에 비해 낮은 화장품 수입 관세(한국산 제

품의 경우 관세 0%)와 비교적 간단한 화장품 등록 절차는 말레이시아에 대

한 투자의 매력을 더해주고 있다. 다만 고품질을 자랑하는 한국 화장품

의 말레이시아 판매가 성공을 보이자 저품질 제품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다. 한류에 편승해 성공하려는 일부 화장품 업체의 안이하고 기회주

의적 마케팅이 한국 화장품 업계 전체의 이미지와 성장 발전에 독이 될 

수 있음도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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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는말

한류가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동남아 국가와 전 세계에 한국의 위상

과 이미지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이다. 아울러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넘어서 한국의 문화와 상품 수출에 

크게 기여해 온 것도 주지할 만한 사항이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도, 한류

의 영향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호감 상승은 물

론이고 한국 제품은 믿을 수 있는 고급 제품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한국 제품이 말레이시아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무슬림 시

장을 공략하기에는 커다란 장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슬림 소비자가 

원하는 할랄 인증의 부재였다. 말레이시아가 세계 최초로 할랄 인증 체

계를 세우고 시스템을 발전시켜 할랄 인증의 공신력을 확보한 국가임을 

감안할 때, 한국 정부와 기업체에서 말레이시아의 경험과 인지도를 활용

하여 할랄 산업 발전에 협력한다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무슬림 시장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을 포함한 세계 무슬림 시장에 진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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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할랄 인증 및 전 세계 무슬림 시장을 위한 전초기지이자 주변 동남

아 무슬림 시장의 교두보인 말레이시아와, 첨단 제조업과 친환경 분야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이 협력을 구축한다면 한류 상품 수출 산업에 크

게 일조할 것으로 확신한다. 더욱이 말레이시아 정부가 새로이 추진하

는 ‘할랄 산업 마스터플랜HIMP 2030’의 한 축을 담당하는 친환경 할랄 산

업정책은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 2006년 UN이 제정한 책임투자원칙PRI

에 근거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궤를 같이하며 천연재료 및 친환

경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한국 기업체에는 더욱 필요한 장기적 프

로젝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종교가 곧 생활이고 생활이 곧 종교인 무슬림의 생활문화와 

음식문화에 한국 정부와 기업체 그리고 일반 국민의 이해가 필요하고, 

할랄 혹은 할랄 인증 이슬람에 대한 연구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단순히 무슬림 관광객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혹은 한류 상품의 생

산과 판매를 위한 단기적 동반자가 아니라 공존하는 인류로서 혹은 고

객, 친구로서 문화의 다양성을 포용하고 타 문화를 배려하는 자세라면 

한국의 한류와 이슬람의 할랄이 공존하며 상생하는 장기적 협력자로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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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를 통해 본
미래 소비의 주역,
	 젊은 무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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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면서

전 세계 인구의 약 23%를 차지하는 무슬림에게 할랄Halal은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할랄은 이슬람교도인 무슬림의 삶 전반에 있어

서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것으로, 아

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무슬림이 사용하는 소비재를 

이슬람 시장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할랄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

슬람 경제 성장에 따른 소비 증대와 함께 확장하는 시장 규모를 고려하

면 우리 기업에도 할랄 인증은 필수적이다. 「글로벌 이슬람 경제 보고

서 2019-2020」에 따르면 2018년 이슬람권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5.2% 증가를 기록했고, 2024년 이슬람 경제 소비액은 2017년 대

비 45%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OoMen, 2019). 특히 현재 18억 

명에 달하는 전 세계 무슬림 인구는 2030년까지 22억 명으로 늘어나 세

계 인구의 26.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시

장의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Sawy, 2019). 하지만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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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슬람 소비시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슬림 인구의 절반 이상

이 향후 주 소비층이 될 30세 이하의 젊은 인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

다. 무슬림 세 명 중 한 명은 15세 이하이며, 출산율도 높아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Oliver, 2017). 말레이시아의 경우, 무슬림 출산율

은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의 두 배가 넘으며, 2040년에는 말레이시아 전

체 인구의 72.1%를 무슬림이 점유할 것으로 예상된다(Lim, 2018). 이러

한 미래 소비시장의 주역인 젊은 무슬림은 이슬람 전통을 따르면서도 한

류와 같은 문화도 쉽게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과 이해관계가 맞

아떨어진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할랄 시장과 이슬람 젊은 세대에 대한 

이해를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이슬람 문화권 진

출을 위한 테스트 베드1)인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할랄 시장과 젊은 무

슬림의 소비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테스트 베드(test bed)란 신제품을 본격적으로 출시하기에 앞서 성능 및 효과를 검토하고, 사업성을 

검증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기업은 테스트 베드를 통해 소비자의 반응을 확인한 후 문제점을 보완하

고 시장을 예측하기 때문에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이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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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말레이시아 소비시장인가?

할랄 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지역으로 말레이시아를 살펴보는 이유

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슬람 시장 진출에 앞서 말레이시아를 테스트 베

드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는 세계적인 할랄 선도국이자, 지

역적 이점과 문화적 다양성 등의 이유로 동남아시아와 이슬람 소비시장

을 파악할 수 있는 최적의 요충지로 꼽힌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한류 콘

텐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 젊은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류를 연계한 

할랄 제품의 시장성을 시험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테스트 베드로서 말레이시아 시장이 지닌 강점은 다음과 같다.

  

1) 할랄 시장 선도국

말레이시아 정부는 할랄 인증을 관할하는 말레이시아이슬람개발

부Jabatan Kemajuan Islam Malaysia(이하 JAKIM)와 할랄 산업 육성 기관인 할랄산

업개발공사Halal Development Corporation(이하 HDC)를 설립해 할랄 산업을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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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왔다. 1970년대부터 정부 주도로 할랄 인증제를 시행하는 등 우수한 

환경을 갖춘 결과, 말레이시아의 JAKIM은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공신

력 있는 할랄 인증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세계 최

대 할랄박람회인 말레이시아 국제할랄전시회MIHAS: Malaysia International Halal 

Showcase와 세계할랄콘퍼런스World Halal Conference를 유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할랄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세계적인 할랄박람회가 말레이시아에서 열

리면서 할랄 시장의 진입을 위해 말레이시아를 거치는 것이 일종의 통과

의례처럼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슬람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

는 한국 기업 21개도 2019년에 열린 말레이시아 국제할랄전시회에 참여

한 바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전 세계 할랄 산업의 허브를 목표로 정부 차원

에서 ‘할랄 산업 마스터플랜’ 등의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HDC

는 ‘할랄 산업 마스터플랜 2030’에 따라 2030년까지 할랄 제품 수출 규

모를 1,000억 달러(약 118

조 3,000억 원) 수준으로 끌

어올려 할랄 산업의 말레

이시아 국내총생산GDP 비

중을 2020년 7.4%에서 

2030년 11%까지 늘릴 계

획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

해 할랄 수출 중소기업 20만 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홍성아, 2020).

이처럼 말레이시아는 정부 차원의 할랄 산업 육성 정책을 바탕으로 

2019 말레이시아 국제할랄전시회(MIHAS)

(출처: KOFICE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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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할랄 허브로 부상했다. 다국적기업 네슬레Nestle는 1980년대부

터 이러한 말레이시아의 이점을 활용해 말레이시아에 할랄 생산 거점을 

마련하고, JAKIM 인증을 받아 이슬람 시장에 진출했다. 네슬레 그룹은 

식음료 기업 중 최초로 JAKIM 할랄 인증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말레이

시아 제조 공장에서 가장 많은 할랄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한국의 CJ제

일제당은 2013년 한국 식품 기업 최초로 JAKIM 할랄 인증을 획득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국제할랄박람회에 참가하면서 이슬람 시장에 본

격적으로 진출했다.1) CJ제일제당은 시장 규모가 큰 인도네시아 대신에 

우수한 할랄 환경을 갖춘 말레이시아를 거점으로 삼아 성공적으로 이슬

람 시장에 진출한 사례로 꼽힌다. 

 

2) 동남아·이슬람 공략 거점

동남아시아 중심에 위치한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

국 그리고 브루나이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캄보

디아와도 근접하다.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 그리고 세계

적인 할랄인증제도를 보유한 싱가포르와는 역사, 문화, 언어를 공유하

고 있어 동남아시아 사업 진출 거점으로 꼽힌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다

민족 국가이자 연간 관광객 2,500만 명이 찾는 거대 소비시장으로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세계 최

대의 무슬림 관광국이라는 점에서 무슬림 국민뿐만 아니라 무슬림 관광

1) ��CJ 제일제당, https://www.cj.co.kr/kr/about/news-detail/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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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에게 브랜드를 알리는 기회를 제공한다. 2018년 전 세계 무슬림 관광

객 2,600만 명 중 가장 많은 530만 명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했고, 이슬람 

경제를 조사한 「제7차 글로벌 이슬람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말레이시아

는 무슬림 친화 관광산업 부문 1위를 차지했다(홍성아, 2019). 해외 기업

들도 말레이시아를 세계시장 진출의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하고자 말레

이시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차 브랜드인 타이티Tae Tea

는 말레이시아를 주요 거점으로 삼아 할랄 티백을 출시하면서 동남아시

아와 이슬람 시장을 적극 공략했다. 타이티는 2013년 이슬람 문화권 중

에서는 말레이시아에 처음 진출했고, 2015년 JAKIM 인증을 받아 세계

적인 할랄 차 브랜드로 거듭났다(Whitehead, 2020).

 

3) 한류 대중화 국가

말레이시아는 1인당 GDP가 동남아시아 국가 중 높아 한국 소비재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류에 대한 관심도 높다. 한국국제문

화교류진흥원의 「2020 글로벌 한류 트렌드」에 따르면 2019년 말레이시

아는 한류를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한류대중화국가(3단계)인 것으로 나타

났다. 세계적인 브랜드도 이러한 흐름에 주목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

다. 2020년 맥도날드 말레이시아는 행정도시인 푸트라자야Putrajaya에 서

울을 테마로 한 맥도날드 매장을 선보이고, ‘스파이시 코리안 버거’를 재

출시했다(홍성아, 2020c). 미국 치킨 브랜드인 텍사스치킨도 한국의 라

면 맛을 내는 ‘라면 치킨’을 말레이시아에 출시했고, 대만 프랜차이즈 리

앙샌드위치바는 신제품으로 ‘코리안 그릴드 치킨 샌드위치’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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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아, 2019). 또한 도미

노피자 말레이시아에서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인기를 끌자 한국적인 매

운맛을 강조한 ‘삼양 피자’

를 판매하고 있다.

 글로벌 브랜드는 한

류 소비재 수요가 늘어나

는 말레이시아에 주목해 한류 이미지를 활용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

이고 있다. 세계적인 브랜드 펩시콜라는 최근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

서 블랙핑크 한정판 병 콜라를 세계 최초로 출시했다(홍성아, 2021). 한국

식 할랄 라면인 ‘대박라면’도 말레이시아에서 시작됐다. 2018년 신세계

푸드와 말레이시아 식품 기업 마미더블데커가 출시한 대박라면은 ‘김치

찌개 맛’, ‘양념치킨 맛’ 라면에 이어 한국적인 맛을 찾는 말레이시아 소

비자의 수요에 맞춰 ‘고스

트 페퍼’ 등 신제품을 공개

했고 큰 성공을 거두면서 

싱가포르, 대만, 중국 등으

로 수출이 이어졌다.

글로벌 브랜드가 출시한 한류 연계 식품

(출처: KOFICE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통신원)

말레이시아 식료품점에 진열된 대박라면

(출처: KOFICE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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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말레이시아 소비시장과 젊은 무슬림

젊은 무슬림은 30세 이하의 이슬람 신자를 가리킨다(Rahmiasri, 

2016). 이들은 종교적 신념에 무게를 두었던 기성세대와 달리, 종교적인 

신념을 지키는 동시에 최신 유행을 추구하고 개인의 취향과 개성을 중

시한다(Dunsby, 2018). 이슬람 문화권의 젊은 세대는 기존의 결혼 적령

기, 성 역할에 거부감을 드러내며 문화와 예술, 창업으로 자신의 개성과 

가치관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Rahmiasri, 2016). 『밀레니얼 세대: 세계

를 바꾸는 젊은 무슬림(Generation M: Young Muslims Changing the World, 

2016)』의 저자 셰리나 잔모하멧Shelina Janmohamed에 따르면 젊은 무슬림은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중시하고 개성을 표현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

한 창의력이 뛰어나고 능동적으로 소비하는 열정적인 소비 주체이다

(Sherwood, 2016). 이들은 성스러운 이슬람 경전인 쿠란을 개성 넘치게 

꾸미고, 무슬림 전용 여행업체 ‘할랄부킹닷컴HalalBooking.com’을 통해 할랄 

여행 상품을 직접 기획한다(Gal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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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람권에서 가장 중요한 금

식월인 라마단 기간에 엄격한 이슬

람 식단을 지켰던 부모 세대와 달

리 젊은 무슬림은 한국 음식을 즐

긴다. 세븐일레븐 말레이시아도 이

러한 변화에 주목해 2020년 라마

단 기간에 한국 식품을 판매하는 

‘서울풀 라마단 캠페인’을 진행했다

(홍성아, 2020b). 기존 세대와 추구

하는 삶의 방식이 다른 젊은 무슬

림은 오늘날 주 소비층으로 부상하

고 있다. 따라서 이슬람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새 소비층으로 떠오르는 

젊은 무슬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이 장에

서는 말레이시아의 다양한 업계 관

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말레이시

아 할랄 시장과 젊은 무슬림의 소

비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은 인터뷰 전문이다.

 

최근 말레이시아 할랄 식품의 

시장동향은 어떤가요?

『밀레니얼 세대: 세계를 바꾸는 젊은 무슬림』

표지(출처: I.B. Tauris/amazon.com)

이마태오 KMT그룹 회장

(출처: 이마태오 회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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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말레이시아 할랄 제품의 수출 규모는 약 400억 링깃(약 11조 

424억 원)으로 식품 및 식자재가 수출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무슬림 인구 

및 중산층이 증가하고 할랄 산업을 관할하는 JAKIM이 글로벌 할랄 허

브로 떠오름에 따라 할랄 식품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랄 식품은 내수 시장과 수입 시장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

다. 2019년 할랄 F&B 시장은 220억 링깃(약 6조 733억 원) 규모로 추산되

며, 식자재는 120억 링깃(약 3조 3,127억 원), 팜유는 12억 링깃(약 3,312억 

원) 규모로 집계됩니다. 식품 수입 시장에서 할랄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

도 높습니다. 해외 라이선스 브랜드는 대부분 동남아시아 할랄 제조 공

장에서 제품을 생산한 뒤 말레이시아에 수출합니다.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한국의 할랄 식품 현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다수의 현지 업체가 한국 식품을 수입하고 있어 국내 식품업계 주

요 브랜드 대부분이 유통 채널에 입점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 브랜

드의 주력 판매 제품은 할랄 인증을 받았습니다. 말레이시아 유통 채널

에 입점한 한국 식품의 할랄 인증 식품과 비인증 식품 비율은 약 70:30

으로 할랄 식품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MF 할

랄 인증��은 말레이시아의 JAKIM 할랄 인증과 교차 인증이 되기 때문에 

국내 할랄 인증만으로도 수출이 가능합니다. 말레이시아 유통업계에서 

하람Haram 식품의 진열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할랄 식품 수요

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말레이시아 유통업계는 하람 제품을 진

열하는 비할랄Non Halal 구역을 분리하여 운영해 왔지만, 돈육이나 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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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함되지 않는 식품에 한해서는 할랄 제품과 함께 진열하는 것을 허

용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할랄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 입

점에 대한 바이어들의 거부감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반면 이러한 분위

기에 비해 한국의 냉장·냉동식품 수입은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한국

의 냉장·냉동식품은 현지 식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며, 대부분

이 돈육 또는 알코올을 포함한 비할랄 제품입니다.

 

한국 식품이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

이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할랄 인증을 받아야 모든 유통채널에 입점이 용이합니

다. 따라서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할랄 인증이 필수

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인지도가 높은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 소비시장에서 유행한 제품은 말레이시아 소비시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과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등 한

국에서 유행한 식품은 말레이시아에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무슬림 소비자는 현지에서 생산된 식품에 대한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시장 조사와 분석 그리고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 주축으로 떠오른 MZ세대(밀레니얼·Z세대, 1982~2004년생)는 편

안함을 추구하고 맞춤형 식품을 지향하며, 청정 제품, 친환경 제품, 유

기농 제품을 선호하는 등의 소비 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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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젊은 무슬림은 어떤 소비 행태를 보이고 있나요? 또한 새로운 소비 

흐름에 따라 한국 식품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말레이시아에 유기농, 친환경 시장은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소비

자 인식이 저조하고 시장 규모도 작은 편입니다. 이러한 시장을 대체하

는 산업으로 다시 할랄이 등장합니다. 이는 할랄 인증 자체가 제품 제조 

공정이 종교적으로 올바르며 윤리적이고 위생적이라는 것을 대변해 주

는 일종의 증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슬림 인구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

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Z세대를 넘어 그다음 세대 인구를 집계할 

때는 무슬림 인구가 전 세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

다. 말레이시아 유통업계도 이러한 변화에 주목해 밀레니얼 세대와 Z세

대를 겨냥한 마케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속칭 GEN Z

로 불리는 젊은 세대는 90% 이상이 인터넷을 능숙하게 활용하며, 99%

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습니

다.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만큼 

정보에 대한 접근이 높은 GEN 

Z는 소셜 미디어 온라인쇼핑 등

의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선도하

는 주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세대교체의 흐름 속에서 

한국의 기업들은 이미 새로운 소

비 패턴과 시장 상황에 맞춰 변

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 공무원이자 2018 한식 

콘테스트 3위 수상자 아리자 빈티 자이날(Arizza  

Binti Zainal) (출처: 아리자 빈티 자이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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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마케팅을 벤치마킹한 후 말레이시아 실정에 맞게 활용하는 것도 하나

의 전략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F&B 시장은 일본문화의 영향

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한국 식문화를 정립하고 

홍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랄 인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한국의 식품 기업도 적극적으로 

할랄 인증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무슬림에게 할랄 인증은 어떤 의미를 

갖나요?

말레이시아 인구의 절반 이상은 할랄 식품과 하람 식품을 엄격하게 

구분해 소비하는 무슬림입니다. 할랄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에 따라 

‘허용된 것’이라는 뜻으로, 무슬림에게 허락된 식품이나 기타 소비재를 

모두 지칭하는 말입니다. 샤리아법에 따르면 고기도 이슬람식으로 도축

한 고기만을 할랄로 구분합니다. 모든 무슬림은 식사할 때만이 아니라 

소비재를 구매할 때도 쿠란과 순나(이슬람 경전과 가르침)를 따라야 합니

다. 할랄은 무슬림이 행동하고 소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무슬림에게 아주 중요한 행동 규범입니다.

 

한국 기업은 글로벌 기업보다 늦게 할랄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말

레이시아 국비 유학생으로 한국에 계시던 2000년대와 비교했을 때 한국

의 할랄 시장이 어떻게 바뀐 것 같나요?

한류 열풍이 불던 초창기에는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식품을 찾는 것

이 쉽지 않았고,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더라도 할랄 인증을 받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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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포장지에 성분 표기도 제대로 되

어 있지 않아 할랄 요건에 위배되는 성분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지

금은 삼양, 농심 등의 한국 식품 기업이 할랄 인증을 받고 포장지에 식재

료 표기를 제대로 하면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이슬람 시장에 성

공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식품 가운데 할랄 인

증을 받은 제품이 많지 않으며, 할랄 인증을 받았더라도 품목이 매우 제

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브랜드 애터미의 할랄 영양제와 같은 한국

의 할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무슬림 소비자의 수요도 높습니다. 한국 

식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할랄 품목을 다양하게 확대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 식품이 말레이시아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떤 점이 필요할

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할랄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할랄 인증 절차는 복

잡하고 까다롭지만 한 번 받으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등 이슬람 국가

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할랄 인증을 받는 것이 어렵다면, 하람 성

분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수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무슬림 

소비자는 할랄 인증 로고가 없는 경우에는 제품 성분지를 보고 소비를 

결정하기 때문에, 돼지고기 등의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이라면 이슬

람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슬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다면, 

돼지고기 등 하람 성분을 사용하지 않은 제조 시설에서 생산한 뒤 수출

해야 합니다. 한식당의 경우에는 할랄 인증을 획득했다는 것만으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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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림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쿠알라룸푸르 암팡의 한 할랄 

한식당은 가공품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식재료를 손수 준비한다는 것이 

알려져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무슬림은 할랄 음식점을 선택할 

때도 식재료 취급 과정 등을 세심하게 따진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

다. 마지막으로 이슬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할랄 인

증 획득과 더불어 진출 국가의 식문화에 대한 시장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식당 대부분은 많은 양의 음식을 판매하는 대신 

음식 가격을 높게 책정합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음식점은 보통 적은 

양의 음식을 낮은 가격에 판매합니다. 이처럼, 할랄 인증을 획득하는 것

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현지 무슬림 소비자의 식문화를 이해해야 합

니다.

 

젊은 세대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쇼핑이 익숙하며 비대면 소비를 

추구하는 등 이전 세대와 다른 방식으로 식품을 소비합니다. 젊은 무슬

림의 식품 소비 형태는 어떠한가요? 또한 이들을 공략하기 위해 한국 기

업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젊은 무슬림은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자란 세대입니다. 

이들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상호작용하며, 스

마트폰으로 정보와 지식을 얻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는 온라인 콘텐

츠를 보고 구매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녹차는 인스타그램 등 소

셜 미디어를 통해 입소문을 타면서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품으로 자리잡

았고, TV와 유튜브 콘텐츠에 자주 등장하는 한국 치킨과 핫도그는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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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먹거리가 됐습니다. 따라서 유튜브 등의 소셜 미디어 마케팅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고, 쇼피Shoppe나 라자다Lazada 등 젊은 무슬림이 이용하는 

유명 온라인 마켓 플랫폼으로 판매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젊은 무슬림들은 온라인으로 한식 조리법 동영상이나 한식 먹

방 콘텐츠를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식당에 가거나 직접 재료를 사

서 퓨전 음식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한식 트렌드도 퓨전 

한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인의 입맛에 맞춰 제조한 현지 

양념치킨 소스는 큰 인기를 끌었으며, 한국 후라이드 치킨을 말레이시아 

음식인 나시르막과 결합해 만든 ‘한국 후라이드 치킨 나시르막’은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신세계푸드와 말레이시아 마미더블데커가 

함께 출시한 퓨전 할랄 라면인 대박라면은 말레이시아인만이 아니라 이

슬람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삼양의 불닭볶음면 챌린지가 젊

은 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는 

점에서 삼양과 같은 한국 제조업

체가 말레이시아와 협업해 현지 

입맛에 맞는 퓨전 할랄 식품을 선

보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무슬림 세

대는 집에서 빠르고 쉽게 먹을 수 

있는 냉동식품을 구입하는 경향

이 있습니다. 한국 식품 업계는 

이러한 소비 변화에 주목해 할랄 
팍슨 언리미티드 뷰티 오효동 대표

(출처: 오효동 대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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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만두, 김말이튀김 등의 냉동식품을 수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수요가 다양해진 만큼 장기적으로 한국산 할랄 식품의 품목을 다

양화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할랄 열풍이 가장 거세게 부는 곳은 패션 업계과 뷰티 업계라

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수적인 과거 세대와 달리 젊은 무슬

림은 소셜 미디어로 패션과 화장을 뽐내면서 ‘히자비스타(히잡을 쓴 패셔

니스타)’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할랄 패션·뷰티산업 

현황은 어떻다고 할 수 있나요?

할랄 인증은 무슬림이 먹고 마시는 식품을 넘어 화장품, 패션 등 다

른 분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패션 시장을 살펴보면 비교적 고소

득의 무슬림과 젊은 층은 적극적으로 유행과 트렌드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행에 민감한 젊은 무슬림들이 백화점과 아울렛을 

찾자, 구찌Gucci, 에르메스Hermes, 루이비통Louis Vuitton 등 세계 정상 브랜드

들은 무슬림 여성을 겨냥한 히잡Hijab 등의 패션 아이템을 줄줄이 출시했

습니다.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는 운동하는 무슬림 여성을 위한 스포

츠용 히잡을 출시하며 이 움직임에 가세했습니다. 패션 시장이 변화하

고 있지만 가격 민감도가 높은 말레이시아 소비시장은 여전히 저렴한 의

류를 판매하는 전통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소비자가 개성을 표현하거나 트렌드를 따르지 않고, 보수

적이고 단정한 패션을 선호합니다. 말레이시아 뷰티 업계의 경우, 할랄 뷰

티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할랄 화장품 브랜드의 시장 규모가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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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기존에는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브랜드도 디자인과 제품이 좋

다면 무슬림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할랄 인증 제

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말레이시아 할랄 화장품 시장은 빠

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화장품 기업들도 할랄 뷰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할랄 라인의 화장품을 선보이는 추세입니다.

 

한국 패션·뷰티 브랜드의 진출 현황은 어떠한가요? 

할랄 패션 시장에서 한국 패션 의류의 점유율은 낮은 편입니다. 국

내 브랜드는 소득 수준이 높고 한국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제품을 수출

할 수 있는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을 주요 소비층으로 삼고 있습니다. 무

슬림 패션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제품이라도 할랄과 하람을 

철저히 구분하는 등 전략을 달리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위

험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화장품은 뷰티 시장에

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계와 말레이계 소비자 모두 한국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스킨케어 제품에 많은 관심을 갖

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거나 온라인에서 유행하

는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드러납니다. 한국에서 높은 판매

율을 기록했거나, 드라마나 영화에 노출된 제품은 소셜 미디어로 확산되

며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는 무슬림 패션 디자이너와 함께 히잡을 

출시했고, 돌체앤가바나, H&M 등의 글로벌 패션 브랜드도 할랄 패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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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알려왔습니다. 한국 제품이 할랄 패션·뷰티산업에서 경쟁력

을 갖출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팍슨백화점은 말레이시아 시장을 겨냥해 스파오SPAO, 미쏘MIXXO, 슈

펜SHOOPEN 등 한국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지만 주 고객층은 중국계입니

다. 가격대가 높은 한국 브랜드는 소득이 비교적 높은 중국계 소비자에

게 환영받지만, 상대적으로 무슬림 소비자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저희 

회사 역시 무슬림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포함해서 무

슬림 인플루언서를 통한 온라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지만, 가격에 민감한 

무슬림 소비자를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말레이

시아 무슬림 패션 시장만을 겨냥하려면 가격 요소를 고려하여 제품을 출

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장품의 경우는 현지 소비자에게 제품 디자

인과 성능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에 진출하기 전부터 할랄 

인증을 취득하기보다는 현지 소비자 반응을 확인한 뒤에 할랄 인증을 받

는 것이 좋습니다.

 

젊은 무슬림이 이전 세대와는 다른 소비 형태를 보여주면서 패션·

뷰티 업체도 새로운 트렌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젊은 

무슬림의 소비 형태는 어떠한가요? 또한 세대교체에 맞춰 한국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등 온라인 문화에 익숙한 젊은 무슬림

은 이전 세대보다 적극적으로 외국 문화와 새로운 제품을 받아들입니

다. 이들은 다른 국가에서 유행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시도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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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코로나19로 소비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온

라인에서 소비자와 접점을 늘려 나가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

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젊은 무슬림 세대를 공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 기업은 오프라인 시장보다 온라인 시장에 맞춰 

마케팅을 진행해야 시장 진출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

다.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무슬림

은 한국의 트렌드와 유행을 잘 알

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를 충

족하는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또

한 무슬림 소비자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를 중요하게 여

긴다는 것을 유념해 가격을 책정

해야 할 것입니다.

샤리아는 물건을 구입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문화와 음악 등 예술 

전반에 걸쳐 무슬림이 지켜야 하는 이슬람 율법을 의미합니다. 이슬람 

시장에서 케이팝은 각광받고 있지만, 케이팝이 샤리아에 반한다는 주장

도 있습니다. 한류 소비시장으로서 이슬람 문화가 지닌 특수성은 무엇

인가요?

모든 무슬림은 평생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준수해야만 합니다. 

무슬림은 이슬람 율법이 허용하는 할랄과 금지하는 하람을 절대 타협해

K-Popped 편집장 로지야티(Rozyyati) 

(출처: 로지야티 편집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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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아이돌을 응원하고 케이팝을 소비할 때도 종교

가 허용하는 할랄을 기준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샤리아에 따르면 알라

Allah가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무슬림의 의무를 지

키지 않고 다른 무언가에 몰두하는 것도 금지되며, 이슬람에 반하는 음

악을 듣는 것도 하람으로 여깁니다. 이슬람 문화권은 음악을 예술로 받

아들이지만, 이슬람적 가치를 훼손하는 음악은 하람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무슬림은 샤리아법에 따라 케이팝을 소비해야만 합니다.

 

요즘 케이팝 팬들은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하

거나 기부와 환경보호를 주도하면서 새로운 팬덤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

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어떤 방식으로 케이팝을 소비하나요?

신세대 무슬림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최신 정보를 접합니다. 이들

은 온라인 팬덤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를 기반으로 아이돌 콘텐츠를 공

유하거나, 팬들과 함께 동물복지 문제나 환경보존 운동에 나서기도 합니

다. 인구가 적어 파급력이 작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의 말레이시아 팬들

은 온라인으로 인도네시아와 태국 그리고 한국의 팬들과도 소통하고 케

이팝 프로젝트를 함께 운영하면서 파급력을 키우며 새로운 변화를 주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팬덤 문화를 이끄는 젊은 케이팝 팬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바로 교육입니다.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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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업계 관계자들은 무슬림 시장만이 아니라 다른 문화권을 이해하고 존

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유네스코와 함께 인류의 평화와 인권 등 

세계시민으로 갖춰야 하는 덕목을 교육하는 등 세계시민교육GCED에 앞

장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케이팝에 있어서는 종교와 타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종교는 세계적으로 민감한 소재이기 

때문에 케이팝 콘텐츠를 제작하기에 앞서 문제가 될 만한 요소가 무엇인

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케이팝 팬들은 종교 등 자신이 속한 사회

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케이팝 업계는 타 문화에 대한 이

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가사부터 멜로디, 뮤직비디오 콘셉트 기획 등 콘

텐츠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음악 제작자부터 한

류 상품을 제작하는 기업 등의 한류 관계자를 대상으로 타 문화 이해 교

육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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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가면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슬람 시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두터운 젊은 인

구층을 중심으로 머지않아 최대 소비층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

이다.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와 비교할 때 시장 규모는 작지만, 할랄 

산업의 허브라는 점에서 기업에 충분히 매력적인 시장이다. 앞서 언급

한 글로벌 기업들은 이슬람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파악하고 말레이시아

에 진출하여 할랄 산업의 입지를 다져왔다. 과거에 네슬레와 같은 다국

적기업이 일찌감치 할랄 시장에 뛰어들어 이슬람 시장을 점유했다면, 이

제는 젊은 무슬림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기업이 차세대 할랄 시장

에서 점유율을 늘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새롭게 소비의 

주축으로 떠오르는 젊은 무슬림 세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랄 시장

에 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젊은 무슬림의 소비 동향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유행에 민감한 젊은 무슬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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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소비재를 빠르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온라인으로 정보를 얻는 

젊은 세대에게 한국은 유행을 선도하는 국가를 대표한다. 따라서 이들

은 디지털 콘텐츠로 얻은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류 관련 소비재를 구매하

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소비문화는 본격적인 해외 시장 진출에 앞

서 국내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젊은 무슬림의 수요는 더욱 다양화·세분화되고 있다.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원재료를 손질해 파는 밀키트meal kit 관련 수요가 늘어나자 한국

식 할랄 분식점인 명동떡볶이는 한식 밀키트 ‘명동떡볶이 앞치마’를 출

시한 바 있다(홍성아, 2020a).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젊은 소비자가 새롭

게 유입되면서 간편식과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이

러한 변화에 주목해 한국 제품의 할랄 품목을 세분화·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온라인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

자상거래 시장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할랄 소비시장과 한류 소비시장의 접점에 있는 말레이시아는 향후 

한국의 할랄 제품 경쟁력을 시험하는 최적의 테스트 베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말레이시아 소비시장과 젊은 무슬림의 소비 동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슬람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기업이 이러한 접

근 전략을 토대로 할랄 시장 확대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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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세계의 포용적 회복을 위해 ‘한류를 품은 한국’은 

무엇을 할 것인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2020년은 ‘신종 코로

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남다르게 기억될 것이다. 

2019년 말에 시작된 ‘정체불명’의 바이러스는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했

고, 2021년 1월 26일을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억 

명을 돌파했다. 한국의 경우도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고 하

더라도 11월이 되어야 집단면역이 생긴다고 하니 2021년에도 마스크를 

쓰는 삶은 계속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 코로나19가 진행되고 있는 

시대(With COVID-19)는 일상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접하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나라 기획

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내용은 주목할 만하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Moody’s는 2021년 1월 18일, 144개국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급을 

발표하였고, 그중에서 한국은 1등급을 받았다.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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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밖에 1등급에 속한 나라는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스웨덴, 스위스, 싱가포르, 아일랜드, 맨섬, 오스트리아 등이다(기획재정

부, 2021). 무디스의 발표 이전, 2020년 8월 발행된 OECD 경제보고서에

도 한국이 회자됐다. 코로나19 속에서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인 

국가 1위에 한국이 오른 것이었다(주OECD대한민국대표부, 2020). 그리고 

2021년 1월 16일, 영국 정부는 올해 G7의 의장국으로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될 G7 정상회의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옵저버 자격

으로 초청한다고 밝혔다(김중모, 2021).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엄중

한 시기에 G7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데,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 ‘글로벌 리더’로서 한국 정부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외적 변화를 시사한다. 2021년 G7 정

상회의 이전, 1월 27일 개최된 세계경제포럼 어젠다 주간에서 문재인 대

통령은 특별 연설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세계를 향하여 한국 정

부가 ‘포용적 회복Inclusive Recovery’을 위해 적극적으로 글로벌 연대 활동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다고 한다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방탄소년단BTS의 <다이너마이트>도 전 세계를 강타했다

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가 부정적 의미에서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

이었다고 한다면, 2020년의 한류는 긍정적 의미에서 ‘세계적 대유행’을 

탔다고 볼 수 있다. 정이삭 감독의 영화 <미나리Minari>도 미국 문화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물론 <미나리>를 둘러싼 여러 쟁점이 ‘한류’적 현상인

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정이삭 감독은 한국계 미국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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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리>가 미국 자본으로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동 작품을 한국영

화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견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영화

의 핵심적 소재는 미국의 한인 이민자의 삶이자, 한국어로 영화가 전개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적’이라는 요소도 분명 존재한다. 그래서 이

것을 ‘한류적 현상’이라고 보고 싶은 이유는 바로 미국에서 한국계 미국

인 세대에 의해 ‘한류’가 발견되고 소비되며 생산되는 요소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매우 넓은 범위에서 ‘한류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또

한 영화 <미나리>가 확장적 한류의 미래까지 상상해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코로나19의 강타로 휘청거리는 세계, 갈 길을 찾아야 하는 이 세계

에 ‘한류’는 이제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한류는 이미 ‘글로벌화’되었

고, 그 정상에서 ‘한류, 다음’ 또는 ‘한류의 지속가능성’을 논하고 있다. 바

로 이 시점에서 한류를 품은 한국 정부는 세계를 향해 따뜻한 손길을 내

밀 때이다. 2020년 6월 20일 자 《이코노미스트Economist》에 ‘새로운 세계

적 무질서The New World Disorder’라는 글이 실렸다. 당시 코로나19가 유럽과 

북미를 강타하면서 전 세계는 혼란에 빠졌고, 그 혼란을 더 가중시킨 것

은 이 문제를 해결할 글로벌 리더의 부재였다. 세계 강대국인 미국과 중

국은 ‘코로나19 냉전’이라는 용어를 파생시킬 정도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글을 통해 “미국이 글로벌 제도에서 물러

나면, 다른 국가는 앞으로 나아갈 것If America pulls back from global institutions, other 

countries must step forward”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 시기에 형성된 새로

운 글로벌 리더십의 필요를 제안했다. 현재 세계 각국 정부는 2021년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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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19 상황에서 전 세계적인 연대와 협력 속에서 백신을 보급하고, 치

료제를 공유하며, 경제불황의 긴 터널을 지나야 한다. 이 길에서 ‘한류를 

품은 한국 정부’는 한류의 그다음 단계를 위해서 글로벌 리더로서 제 역

할을 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인식 속에서 한류를 통한 문화 지형의 

변화를 상상해 보면서, 무슬림 세계에서 한류, 한류와 할랄Halal의 만남

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무슬림 인구는 2020년 기준으로 약 19억 명인

데1), 그중에서도 인도네시아는 2억 7,000만 명으로 최대 무슬림 보유국

으로서 전 세계 무슬림 인구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

아에서 한류의 성장은 가히 놀랍다. 우리는 이슬람과 한류를 매우 이질

적인 문화적 실체로 인식하여 이미지화하기가 쉽지만, 한류를 소비하

는 현대 인도네시아 무슬림에게는 앞서 언급한 방식으로 사유되지 않

는다. 여기에 인도네시아의 문화적 비밀, 문화적 특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첫째로 인도네시아에서 한류의 양상과 특

징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둘째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매우 중

요하게 채택하고 있는 ‘창의경제Creative Economy’ 활성화 전략과 한류와의 

관계성은 어떠한지를 설명하며, 셋째로 인도네시아의 다문화적 특징 

속에 현대 이슬람화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사회의 문화

적 기반을 이해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인의 인도네시아 이주 역사 

100년간의 한류와 할랄의 문화 교차와 교류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기술

1) � �전체 무슬림 인구규모는 ‘무슬림 인구 리뷰(World Population Review)’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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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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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속의 한류

: 인도네시아에서 한류는 어떤 양상인가? 

한국에서 한류는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세계를 향한 도전’을 의미

한다. 다시 말하자면, 가난했던 군부독재 시절의 한국에서 1980년대 중

반 3저 호황에 따른 경제적 성장과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문화산업의 

글로벌화에 대한 도전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류는 이처럼 한국

의 경제성장, 민주화, 글로벌화의 역사 속에서 형성되고 확산되었다. 한

류가 형성되고 확산된 시기는 각 특성에 따라 다음의 네 가지 시기로 구

분된다. 한류 1기는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까지의 초기 형성기로서 

이때 한류는 중국, 대만, 베트남을 중심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한류 2

기는 2000년대로서 중국, 대만, 베트남에 이어 일본과 동남아까지 확산

된 시기이다. 한류 3기는 2010년대로서 동아시아를 넘어서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유럽, 남미, 미국, 아프리카까지 전 지구적으로 한류가 확산된 

시기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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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4기는 한류의 전 세계적인 확산을 넘어 한류가 세계의 문화

공간에서 ‘특정한 의미’를 획득했으며, 뚜렷한 이정표를 세운 이후의 과

정을 일컫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특별한 시기를 지나오면

서, 한류 4기, 신한류New Korean Wave에는 세계를 향한 ‘특별한 소명’이 부여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지속 가능한 한류를 위해서 ‘한류와 그 해당 

사회의 로컬문화’와의 교차, 교류, 소통, 이해를 위해 『한류, 다음』이 던

진 문제의식도 이와 맞닿아있다. 한편, 2020년 코로나19 시기에 비대면 

일상이 요구되면서 언택트 문화소비와 ‘혼자’만의 문화소비가 증가하고, 

인터넷을 통한 한류 콘텐츠의 소비도 증가되리라고 예측했는데, 2021

년 1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발표한 

「2021 해외한류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에서 그 예상이 적중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예상했던 대로 한류 콘텐츠 소비는 증가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 한류는 세계인이 사랑하는 콘텐

츠임이 증명되었다(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1).

인도네시아도 역시 한류를 즐기고, 사랑한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인도네시아를 보면, 매력적인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에서 

한류 현상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해외한류실태조사」의 2019년, 2020년 결과를 비교하면

서, 전 세계적인 한류 콘텐츠 소비 현상에서 인도네시아의 특징을 기술

하고자 한다. 

먼저 2019년 해외 한류 콘텐츠 소비자가 한국 하면 가장 많이 떠올

리는 연상 이미지는 케이팝(18.5%), 한식(12.2%), 드라마(7.8%), IT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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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한류스타(5.8%)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류 콘텐츠 중에서 호

감도는 드라마(76%), 예능(73.4%), 한식(73.3%), 영화(73%), 뷰티(72.5%), 

패션(69.4%), 게임(68%), 케이팝(67.7%), 도서(66.6%), 애니메이션(65.4%) 

순이었다. 한국 동영상과 음악 콘텐츠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으로 접

하는 비율이 가장 컸고, 이어 TV, 오프라인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

징은 출판물, 패션, 뷰티를 제외하고 거의 같은 양상이다. 온라인·모바

일 플랫폼 중에서도 유튜브Youtube 이용이 압도적으로 높다. 선호하는 한

국영화로는 단연 <기생충>이 높았고, 선호하는 케이팝 가수로는 방탄소

년단BTS, 블랙핑크, 싸이, 트와이스, 빅뱅 순이다. 2020년의 가장 큰 특징

은 예능, 드라마, 게임 분야의 소비가 늘었다는 점이다. 즉, 한류 소비자

들의 분야별 소비 비중은 드라마(29.7%), 미용(뷰티, 27.5%), 예능(26.9%), 

패션(24.8%) 순으로 높았으며, 방송 콘텐츠 및 이와 연계가 쉬운 분야에

서 소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

은 2020년의 특징은 어떠할까? 2020년 이전과 비교해 소비가 증가했다

고 응답한 한류 콘텐츠 분야는 예능(48.0%), 드라마(47.9%), 게임(45.8%)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로 물리적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영상·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들의 소비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류 소

비자들이 분야별로 가장 선호하는 콘텐츠의 경우, 드라마에서는 <사랑의 

불시착>(9.5%), <사이코지만 괜찮아>(4.1%), <부부의 세계>(2.8%) 순이었

고, 영화에서는 <기생충>(18.4%), <부산행>(10.2%), <반도>(3.5%) 순으로 

나타났다. 가수·그룹에서는 방탄소년단(22.0%), 블랙핑크(13.5%), 싸이

(2.9%)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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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드라마와 예능,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등을 접하는 경로는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분야들은 전년 대비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접촉비율이 모두 증가했다. 2020년 온라

인·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접촉한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음악(82.0%)이

었다(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0; 2021).

이와 같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인도네시아에서도 동일하다. 인

도네시아에서 한류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는 흥미로

운 결과는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의 한류지수 분석결과에 나타

난다. 한류지수란 한국 대중문화가 해외 현지 소비자에게 수용된 정도와 

그것의 성장 또는 쇠퇴 경향을 반영하는 지표를 말한다. 한류지수는 한

류현황지수(인기도)와 한류심리지수(성장도)로 구분된다. 전자는 소수 관

심, 확산, 대중화 수준으로 강화단계를 설정하고, 후자는 쇠퇴, 중간성장, 

고성장으로 발전단계를 설정하여 3×3 매트리스 구조를 상정한다. 다음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보이듯, 이 매트리스 구조에서 한류 성장의 초고

점이 바로 한류현황지수의 대중화단계와 한류심리지수의 고성장단계가 

만나는 공간인데, 2019년 기준으로 이 공간에는 두 국가가 존재한다. 바

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다. 2020년 기준으로는 인도네시아만이 이 공

간에 포함됐다. 즉, 한류지수분석에서 인도네시아는 뚜렷하게 한류가 매

우 성장한 국가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9년 기준, 인도네시아인들이 한국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

르는 것으로 선정한 분야는 그 1위가 케이팝(40.6%)으로, 케이팝을 1위로 

뽑은 말레이시아(31.4%), 브라질(30.8%), 호주(24%)보다도 그 비율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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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류 성장 국가와 쇠퇴 국가(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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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가별 한류지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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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높았다. 인도네시아의 한국 연상 이미지 2위는 드라마(15.2%)로 케이

팝과 큰 차이를 보였다. 2020년 순위도 마찬가지로 한국 연상 이미지로 

케이팝을 떠올린 인도네시아 응답자는 34.6%로, 1위를 차지했다. 이 결

과에서 필자가 흥미로운 지점으로 포착한 부분은 왜 케이팝이 인도네시

아에서 주목받는 한류 콘텐츠 1위로 자리잡았는가 하는 것이다. 최근에 

청취한 케이팝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묻는 질문에도 ‘호감’이라 응답한 

인도네시아인들은 2019년 기준 전체 응답자의 83.1%, 2020년 88.8%를 

기록하며 평균적으로 타 국가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인도네시아

인의 케이팝 사랑은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인의 문화

적 특징을 반영한 결과이다. 즉, 인도네시아인의 삶에서 ‘음악’이 갖고 있

는 일상성, 중요성이 그대로 케이팝에도 투영된다고 볼 수 있다. 정량적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필자가 인도네시아와의 오랜 인연으로 들어

왔던 이야기와 경험에 기초했을 때, 인도네시아인의 음악 사랑은 ‘아, 정

말 그렇지’ 하고 공감하게 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성공했다고 보는 

삶이 무엇인지 아느냐?”라는 질문에 바로 “음악으로 성공한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삶이라고 본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인도네시아의 일상

적인 문화를 체험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이러한 한 문장으로 필자의 가슴

에 새겨지는 것 같았다.

인도네시아 사람은 케이팝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미국 팝을 즐겨왔

고, 일본 가라오케 문화도 즐겨왔으며, 인도 음악도 즐겨왔다. 특히 외

부에서 들어온 팝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안 팝’도 수준급이다. ‘노래를 잘

하는’ 가수가 매우 많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트로트처럼, 인도네시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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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둣Dandut’이라는 음악 장르는 중산층 이하 서민의 삶에 깊숙이 뿌리내

린 대중가요다. 당둣은 인도네시아의 믈라유Melayu 민속음악적 요소, 근

당Gendang 혹은 따불라Tabla 북소리가 결합된 인도적 요소, 아랍의 종교적

인 성가인 카시다Kasidah에 나타나는 ‘꺾는 음’ 그리고 전자기타, 신디사이

저, 트럼펫, 색소폰 등 서구의 밴드음악이 결합된 아주 ‘혼종적인’ 성격의 

음악 장르이다. 대통령궁 행사에서 ‘밴드음악’이 연주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인도네시아인의 일상생활에서 팝 음악은 상당히 친숙하고 대

중적이며 일반화된 양상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케이팝은 인도네시아인

이 한국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연상하는 콘텐츠이며, 그 발전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다음으로 2020년 기준 한류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로

서 가장 비중이 높은 답변들을 보면, ‘한류는 지나치게 상업적’, ‘자국 콘

텐츠 산업의 보호 필요’, ‘한류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라는 원

인이 답변의 주를 이루었다. 이 세 양상의 우선순위는 국가마다 다르다. 

인도네시아의 조사 결과로는 한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으로 공동 1위가 ‘한류는 지나치게 상업적(32.4%)’, ‘자국 콘텐츠 산업 

보호 필요(32.4%)’였다. 3위는 ‘지나치게 선정적(26.5%)’이었다(한국국제문

화교류진흥원, 2021). 

한류의 지속가능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한류에 대

한 부정적 인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심도 깊게 고민해야 하는 것

이고, 부정적 인식의 요인이 나라별로 어떻게 다른지도 특히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도네시아인이 한류의 이러한 요소들을 왜 부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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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식하고 있는지는 인도네시아인의 가치관이나 문화적 특징에 기반

해 해석할 수 있다. 먼저, ‘한류는 지나치게 상업적이다’는 인식을 예로 

들어 보자. ‘상업적’이라는 말은 매우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필자가 

인도네시아인이 되었다고 상상하며 사유해 보면 다음과 같이 유추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인은 공동체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문

화인 ‘상부상조’와 같은 개념이 인도네시아에도 ‘고똥로용Gotong Royong’이란 

개념으로 현재까지 강하게 남아있다.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돈이든, 음식이든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남에게 제공하면서, ‘나는 참 착

하고 좋은 사람이야’, ‘대단한 일을 했어’라는 인식을 흔히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소유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

에게 주는 것은 대단한 일이 전혀 아니며, 일상적인 일로 인식되고, 이러

한 경향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하게 남아있다. 한국인이 처음 인도네시

아 문화에 적응할 때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한국인

은 타인을 도와주는 행위를 했을 때,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

기 원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도

네시아에서는 돈을 받거나 물건을 받거나 음식을 받더라도 반응이 덤덤

하다.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이 베푸는 자애 행위는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

라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자애를 베푸는 행위는 매우 자연스

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도네시아의 전통문화적 요

소와 이슬람 종교적 의미 속에도 공통으로 내포된 것이다. 예를 들어, 무

슬림의 종교적 의무 중에 4번째인 자캇Zakat은 자신의 순이익 중 2.5%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무슬림 전부가 이 교리를 따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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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겠지만, 인도네시아 문화의 저변에서 ‘베풂은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즉,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상업성’은 

때때로 이기적이고 남을 돌보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만약 

한류가 이런 의미로 인도네시아에서 고착된다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인에게 사랑받는 한류스타라면 또

는 인도네시아에서 한류 관련 사업을 착수하고자 한다면, 인도네시아 사

회를 향한 기부 및 자선 행위가 작지만 의미 있고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

칠 수 있고, 한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 또는 상쇄하는 데 매우 긍정

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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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경제의 도전: 한류의 성장 경험과 정책은 인도네시아  

창의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한류지수 분석 결과를 통해서 본 인도네시

아는 한류가 매우 성장한 국가에 속하지만, 현재의 수준에 만족하지 않

고 지속적인 성장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

이다. 그중에서도 상대방 로컬사회를 단순 소비시장으로 한정하기보다, 

서로에게 필요한 ‘문화시장’으로서 상호 침투하고, 문화산업의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국의 노력과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2020년 12월 18일,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중요한 경제 협정이 최종 

서명되었다. 일명,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하 CEPA)’이다. CEPA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

FTA이지만, 양국 간 상품·인력 이동 및 포괄적 교류와 협력까지 포함하는 

전반적인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다. 2012년부터 시작된 협상이 8년 만

에 최종 타결되면서 최종 서명식까지 완료됐다. 인도네시아는 2030년



112

에는 세계 경제 규모 4위로 전망되는 국가이다(경제외교 활용포털, 2020). 

지금도 한-인니 경제 관계는 교역, 투자, 인적 이동 측면에서 매우 좋지

만, CEPA로 인해 더욱 강한 경제적 협력관계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

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우호 관계는 현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정

부에서부터 오랫동안 축적된 결과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현재 ‘특별 

전략적 관계’에 있다. CEPA를 통해 한국도 인도네시아에 기대하는 바가 

크겠지만, 인도네시아도 한국에 기대하는 바는 매우 크다. 특히 CEPA

에는 ‘인력 이동’과 ‘포괄적 교류와 협력’까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

시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의산업’에 대한 한국의 지원과 교류에 대

한 기대는 이전보다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 있어 ‘창의경제’는 매우 중요한 상징적·실질적 의미를 

지닌다. 창의경제는 인도네시아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로의 전환에 

따라 새로운 경제적 비전의 제시 속에서 나온 개념이다. 인도네시아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로서, 천연자원으로 국가경제를 버틸 정도였지

만, 천연자원에 의존한 기존 경제구조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자 이를 벗

어나 새롭게 모색한 경제 전략 개념이 창의경제였다. 창의경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어젠다 설정은 유도요노Yudhoyono 정부 시기인 2009년부터 

시작됐다. 이후 2011년 관광창의경제부가 신설되었고, 2014년에는 창

의경제를 위한 중장기 플랜이 제시됐다. 2014년 현 조코위Jokowi 정부 1

기가 시작되면서, 2015년 정부 관계 법에 따라 관광창의경제부는 ‘관광

부’와 ‘창의경제청Badan Ekonomi Kreatif, Bekraf’으로 분리됐다. 이렇게 ‘창의경

제’만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부서가 별도로 개설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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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다시 관광창의경제부로 통합되었다. 창의경제와 관광산업

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현 조코위 대통령은 한국 정부와 교우가 있을 때마다, 인도네시아

의 창의경제 발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과 기대를 언급하였다. 2014

년에는 “관련 부처 신설을 통해서 한국의 케이팝 산업을 본받아 인도네

시아 창의경제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밝혔고(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5), 2016년에는 “인도네시아는 영화나 음악 등 창의적 분야에서 한국

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언급했다(김형원, 2016).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15가지의 창의경제 분야

는 건축, 디자인, 패션, 광고, 출판, 미술, 공예, 영화·비디오·사진, 게임, 

음악, 공연, 컴퓨터서비스·소프트웨어, TV·라디오, 연구, 요리이다. 인

도네시아 창의경제 2015년 이후 매년 10%씩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15가지 창의경제 분야에서 특히 요리(43%), 패션(18%), 공예(16%)가 두

드러지게 성장했다. 창의경제 분야 활성화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일자

리창출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창의경제 분야는 인도네시아 경제인구

의 14.3%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이 분야를 세계적 수준

으로 발전시키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Hasnan, 2019). 이러한 비전 아래, 

2018년 9월 창의경제청은 최초로 ‘세계창의경제콘퍼런스The World Conference 

on Creative Economy, WCCE’를 개최했는데, 당시 행사에는 50여 개국에서 온 

1,000명이 참가하였다. 콘퍼런스에서는 ‘포용적 창의Inclusively Creative’라는 

주제하에 제도, 생태환경, 재정 등 창의경제의 미래를 다루었다. 콘퍼런

스를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창의경제 융성에 대한 비전을 세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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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는 계기를 만든 것이다(Sheany, 2018).

한국과 인도네시아 창의경제협력은 2013년을 시작으로 꾸준히 진

행되었고, 2015년 당시 인도네시아 창의경제청과 한국의 중소기업청이 

양해각서MOU를 맺기도 하였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 케이팝, 한국의 

영화 및 드라마, 웹툰, 게임 등이 매우 활발하게 소비되는 것에 비하면, 

한국에 인도네시아 콘텐츠가 활발하게 소개된다거나 소비된다고는 볼 

수 없다. 무엇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CEPA 타결은 인도네시아 정부로

부터 창의경제에 대한 더 높은 협력을 기대하도록 작용하고 있다. 2020

년에는 코로나19로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이 기대만큼 진행되지 못했지

만,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점점 사라지면서 교류와 협력의 정

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2017년 신남방정책New Southern Policy 발

표, 2020년 11월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에도 서명을 하면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력에 대한 환경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아직 

그 구체적 결과는 보이지 않는다. ‘한-인니 CEPA’에 대한 내용을 보더라

도 ‘문화 콘텐츠’, ‘인적 교류’ 등 인도네시아 창의경제에 관한 협력프로그

램에 대한 구체성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러한 한-인니 창의경제에 관한 협력을 촉진할 만한 플

랫폼 또는 거버넌스 체제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점이 현재로서는 가

장 큰 한계로 보인다. 물론 신남방정책의 문화 및 인적교류 사업의 하나

로 ‘한-아세안 영화기구’의 출범과 활동이 있지만, 이러한 기구는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동의 구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무를 진

행하는 데는 큰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각 국가의 영화산업의 특성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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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기 때문에 협력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창의경제 활성화를 원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리고 더딘 현재 논의 구조로

는 만족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다자적인 플랫폼도 중요하

지만, 역시 창의경제 영역만큼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창의경제 분야의 교

류와 협력을 위한 양자적 의미의 플랫폼 또는 거버넌스가 하루 속히 구

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효과는 아세안 역내로 확산할 뿐만 아니

라 한류가 할랄을 만나는 통로가 되고, 세계 무슬림 사회로의 확산도 기

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류를 통해 쌓아온 한국의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경험, 법·제도, 기술, 거버넌스 등으로 인도네시아 창의경제 육성정

책을 지원할 수 있고 우리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거버넌

스 체제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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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와 이슬람 현대성  

: 인도네시아의 문화적 기반은 무엇인가? 

지속 가능한 한류를 위해서는 ‘한류’가 한국에서 주요한 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노하우, 기술, 제도 등을 다른 국가와 협력하고 전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앞에서는 인도네시아 창의경제에 한국

이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를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지속 가능한 한류

를 위해서 ‘로컬문화와 소통하는 한류’를 지향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본다. 한류가 만나는 전 세계 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들의 가치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 한류를 즐기는 인도네시아

의 문화적 기반은 무엇인가? 매우 어려운 질문이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답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인도네시아는 가장 대표적인 다문화Multi-cultural 국가 중 하나라

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태생적으로 다문화 사회이다. 필

자가 한국인으로서 인도네시아에서 처음 느끼는 문화적 충격은 바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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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네시아를 구성하는 ‘종족’이었다. 『인도네시아 종족의 인구Demography of 

Indonesia’s Ethnicity (2015)』는 인도네시아 종족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2010년 인도네시아 총인구조사에 기초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규모적으

로 가장 큰 15개 종족인 자바족Javanese, 순다족Sudanese, 말레이족Malay, 바탁

족Batak, 마두라족Madurese, 브타위족Betawi, 미낭카바우족Minangkabau, 부기스

족Buginese, 반튼족Bantenese, 반자레스족Banjarese, 발리족Balinese, 아체족Achenese, 

다약족Dayak, 사삭족Sasak, 중국족Chinese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인구수가 

가장 많은 종족인 자바족과 순다족의 비중은 각각 40.06%와 15.52%로, 

이 둘을 합치면 55.58%이다. 말레이족부터 중국족까지는 1~3% 수준이

다. 인도네시아 총인구 2억 7,000만 명 기준으로 1%는 200만 명이 넘는

다. 그 밖의 소수 종족도 15.11%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큰 범주로 구분했을 때는 15개 종족이지만, 세부적인 범주

로 구분하면 그 수는 상당하다. 수마트라섬에는 56개 종족이, 누사틍가

라섬에는 55개 종족이 산다고 한다. 인도네시아의 섬 1만 7,000여 곳에 

거주하는 종족의 종류를 세부적으로 계수하면 800여 개 종족이 넘는다

고 한다. 이들은 특정한 ‘지역’에 대한 오랜 영토성에 기초하여 고유한 언

어와 고유한 의상, 건축양식, 의례 등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

는 수많은 종족이 고유한 문화양식을 지니고 있는 전형적인 ‘다문화’ 사

회이다. 예를 들어, 종족별로 전통적인 가옥구조의 건축양식이 다른데, 

그 이름들도 고유하게 존재한다. 자바족은 조글로Joglo, 토라자족은 통고

난Tongkonan, 미낭카바우족은 루마 가당Rumah Gadang이라 부른다. 모양, 상

징, 스토리 등이 크게 다르며, 종족별 상징성도 뚜렷하다. 인도네시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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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은 만나면, ‘어디 출신Dari Mana이냐’라는 말을 기본적으로 물어본다. 

‘지역적 출신’은 종족과 문화를 이해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이다. 물론 인

도네시아 역내에서 종족 간 이동과 종족 간 혼인이 매우 일반화되어서, 

어머니는 어느 종족이고, 아버지는 어느 종족인지, 그 내러티브와 가족

의 서사를 묻는 것은 흔한 일이다.

이러한 종족적 다양성은 인도네시아를 다문화 사회로 만드는 강

력한 문화적 기반이고, 지역에 기반한 종족별 고유한 음식문화Makanan 

Daerah(로컬음식)는 현대 인도네시아 음식문화의 화려함을 만들어내는 데 

가장 근본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종족성에 기반한 로컬음

식은 현대에서 다양하게 프렌차이즈화되는 데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인의 음식에 대한 호기심과 음식의 소비는 ‘자기가 속한 종

족’에 대한 정체성 형성을 넘어서 인도네시아를 구성하는 ‘다른 종족의 

문화’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경험으로 일상에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

래서 인도네시아인의 정체성으로 가장 강력하게 잡혀 있는 개념이 바

로 ‘비네카 뚱갈 이카Bhinneka Tunggal Ika’이다. 이 말은 ‘다양성 속의 통일’ 정

도로 해석된다. ‘비네카 뚱갈 이카’가 역사 속에 자리잡은 것은 마자파힛

Majapahit 전통왕조(1294∼1527년)에서 기원했다. 따라서 ‘서로의 차이를 이

해하면서도 문화적 융합과 융성’을 지향하는 다문화주의는 인도네시아 

문화의 핵심적인 기반인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가 서로 연결되어 

결합된 것이 인도네시아 문화이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인들은 자기의 문

화를 ‘모자이크 인도네시아’라고 표현하는 것을 즐겨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다문화 기반의 인도네시아를 상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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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이슬람 문화권’으로서의 인도네시아를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 

물론 인도네시아는 지구상 존재하는 최대 ‘무슬림 보유국’인 것은 분명

하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문화는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의 이슬람 문화와는 다르다. 학자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이 받아들

여지고 확산되는 과정인 ‘이슬람화Islamization’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전통

적으로 20세기 초반까지 인도네시아 이슬람화 과정은 3단계를 거쳤다

고 본다. 첫 번째 시기는 이슬람이 도달하고 전파된 14∼18세기이다. 인

도네시아 초기 이슬람화의 특징은 새로운 믿음 체계로 대체하는 과정이 

아니라 로컬문화, 상징체계, 정치제도, 전통과 관습으로 이슬람이 흡수 

또는 동화되는 ‘문화접변된 이슬람화Acculturated Islam’라는 특징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조상을 믿는 전통적인 믿음 체계, 의례와 같은 것들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것이다.

두 번째 시기는 19세기이다. 이 시기의 이슬람화는 문화접변된 이

슬람화를 순수한 이슬람적 가치로 전환하거나 전환하려고 시도한 것이 

특징이다. 인도네시아인이 성지순례를 시작한 시기도 19세기였다. 이것

은 인도네시아에서 이전과는 다른 이슬람화가 전개되었다는 것을 상징

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즉, 무슬림으로서 해야 할 덕목에 대한 실천적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시기는 20세기이다. 이 시기에도 ‘문화접변된 이슬

람화의 순화작업The Purification of Acculturated Islam’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는 19세기 후반에 시작된 중동 이슬람 개혁주의 흐름에 영향

을 받았다.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개혁주의 운동은 개혁주의 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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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는 무함마디야Muhammadiya(1912년 설립)와 같은 조직을 탄생시켰다. 

‘진정한 무슬림True Muslims은 누구인가?’에 대한 답으로서 무함마디야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있는 ‘종교적 전통성’을 강조하는 나흐다툴 울라마

Nahdlatul Ulama(이하 NU)도 1926년에 등장하였다. NU는 인도네시아의 이

슬람화 초기에 진행됐던, 외래 종교인 이슬람과 인도네시아 전통문화의 

혼종 또는 결합이 갖는 정통성을 강조하는 전통주의 무슬림이다. 무함

마디야와 NU는 현대 인도네시아 무슬림의 주류적 색채를 형성하고 있

다. 그들을 통해서 표현되는 인도네시아 이슬람을 ‘온건한 이슬람Moderate 

Islam’이라고 부른다.

20세기는 다시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911∼

1968년으로 ‘정치제도의 이슬람화’라는 특징을 갖는다. 탈식민화 이후의 

이슬람화는 민족주의, 국민국가, 대통령제, 의회민주주의, 헌법주의 등

과 같은 서구적인 개념과 공존하거나 타협하면서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다. 두 번째 시기는 1968∼1998년이며, ‘사회적 

삶의 이슬람화Islamization of Social Life’라는 특징을 갖는다. 무슬림 개인이 일

상적인 삶에서 이슬람의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시기는 신

질서가 지배한 시기로서, 정치 영역에 탈이슬람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

슬람화는 정치 영역이 아닌 공간에서 확장되었다. 즉, 정당들의 이념이 

전반적으로 통치이념인 판차실라Pacasila로 대체되었다. 이슬람 정당은 매

우 제한적으로만 남게 되었지만, 무슬림 개인의 일상적인 삶에서는 ‘이

슬람 가치’가 점점 더 중요해진 시기이다. 세 번째 시기는 바로 199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이고, ‘국가와 사회의 재이슬람화Re-Islamization of Stat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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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라고 표현한다. 20세기의 막바지부터 현재까지 인도네시아는 국가

와 사회의 재이슬람화를 통해 ‘이슬람 가치’를 더욱 전면화하고 있다. 그

러나 인도네시아에서 1998년이 갖는 상징성은 ‘자유화와 민주화’로 이어

지는 변화의 시대를 의미한다. 그 변화의 핵심에서 이슬람은 다시 중요

한 위치로 자리를 잡는 것이다. 또한 1990년대는 글로벌화가 전면화된 

시기인데, 인도네시아 사회도 글로벌화를 중시하면서 대외 개방성이 높

은 사회로 가속화하였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은 ‘전통’에 머

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를 구성하는 핵심적 가치로서 ‘세련되고 변

화를 즐기는 현대성’의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다.

이슬람 문화의 현대성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이 ‘히잡을 쓰는 

사람’을 의미하는 ‘히자버Hijaber’의 출현이다. 인도네시아 여성이 종교적

인 이유로 머리에 쓰는 스카프를 히잡이라고 하는데, 이 ‘히잡을 쓰는 행

위’는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행위, 패션의 하나로 선택하는 행위, 자신

의 정체성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행위라는 세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 자카르타의 대형 호화 쇼핑몰에 모임을 즐기러 나온 많은 여성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각양각색의 히잡을 쓰고 나온 광경은 이제 흔히 보

는 일상이 되었다. 2018년 《포브스Forbes》가 선정한 ‘아시아 30인’에는 인

도네시아인 디안Dian Plangi이 속했다. 그녀는 이슬람의 미와 패션을 세계

적 수준으로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공로로 주목받았다. 그녀는 이

슬람의 고유한 미적 가치와 감각을 현대화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무엇

보다 이슬람 패션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지원하는 영역의 

하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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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히잡을 쓰고, 팝을 부르고, 글로벌 경연대회에 나오는 것

은 이제 더는 낯선 현상이 아니다. [사진 1]은 <아시아 갓 탤런트Asia's Got 

Talent(2019)>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인도네시아 참가자인데, 그녀

는 가수가 되고 싶다는 희망을 표현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진(우측)을 

통해, 그녀가 화장도 얼마나 세련되게 했는지를 볼 수 있다. 이렇듯 현대 

젊은 무슬림 여성이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의 재능을 드러내는 것은 어떤 

타 문화권의 젊은이와도 다르지 않다.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은 ‘미래지향적’인 개념으로 인식되기도 한

다. 이러한 인식은 문화현상뿐만 아니라 국가 운영에도 그대로 반영되

어 나타난다.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경제와 할랄경제는 2000년대 이후 

글로벌화된 개념이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경제 또는 할랄경제

를 ‘샤리아경제Sharia Economy’라고 부른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

아만큼은 이 방향을 좇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 조코위 정부는 

인도네시아 경제에 샤리아경제적 요소를 접목하는 전략을 매우 활발하

게 진행하고 있다. 조코위 정부 2기가 본격화된 2019년부터는 ‘샤리아경

[사진 1] 히잡을 쓰고 글로벌 경연대회에 참가한 시티 사니야(Siti Saniya) 씨 

(출처: Asia’s Got Talent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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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마스터플랜 2019-2024’에 따라 그 범위를 확대하고 추진 속도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2021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글로브Jakarta Globe》의 보

도에 따르면, 올해 2월에는 인도네시아 최대 샤리아은행Bank Syariah Indonesia

이 출범한다. 글로벌 이슬람 경제에는 이슬람 금융, 할랄 음식, 무슬림 

패션, 의약품 및 화장품, 할랄 관광, 할랄 미디어 및 콘텐츠 분야가 포함

된다. 이 중에서 인도네시아는 현재까지 할랄 음식과 무슬림 패션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밖의 영역에서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 세

계적으로 시장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비전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

다. 정리하자면, 인도네시아에서의 ‘이슬람’은 ‘현대화, 글로벌화’를 위한 

핵심적 가치로서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영역에서 그 의미를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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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

: 할랄과 한류의 만남을 넘어서 융합적 반응을 기대하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조용

하지만 의미 있는 일이 있었다. 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인도네시아 한인 

이민 역사 100주년’을 기념하였고, 그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

사: 한인과 한인기업의 성공 진출사』라는 책을 출간한 것이다. 2020년

은, 한국인이 인도네시아에 도착하여 이민 역사를 기록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인도네시아와 첫 이민의 인연을 맺은 한국인은 3·1 운동 

당시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다가 일본군에 쫓겨 1920년 9월 20일에 도

착한 장윤원 선생이다. 이후 1942년 8월, 부산항을 출발해 탄중 프리옥

Tanjung Priok항에 내린 조선인 군무원 1,408명이 초기 이민 역사를 형성했

다. 그리고 1968년 원목 개발을 위한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1호 기

업인 ‘코데코KODECO’도 인도네시아로 향했다. 1973년에는 한국 해외생산 

플랜트 수출 1호인 미원이 인도네시아 현지에 공장을 건설했고,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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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한국 최초 해외유전개발사업으로 서마두라 유전공동개발의 역사

를 남겼다. 2020년 기준 한인 기업은 2,000여 개로, 현지인 100만여 명

의 인력을 고용하면서 한인 기업과 한인 커뮤니티는 인도네시아 사회의 

외국인 커뮤니티 중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게 되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놀라운 협력은 이러한 인도

네시아 내 한인 기업 및 한인 커뮤니티의 존재와 영향력, 미래가치에 기

반한다고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 한인 역사에서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인도네시아 

한인의 ‘인도네시아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과 소통 활동이다. 인도네시

아에 거주하는 한인의 문화예술활동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인도네

시아 문화를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한인니문화연구원’의 활동이 돋보인

다. 동 연구원은 사공경 원장의 주도로 1999년 재인도네시아한국부인회

의 문화탐방반에서 시작된 비영리단체로서, 2001년에 ‘한인회문화연구

회’로 활동을 시작하여 2011년에는 ‘사단법인 한인니문화연구원’으로 개

원하였고, 2014년에는 한인회 산하로 부속되었다. 동 연구원이 하는 핵

심적인 활동은 ‘인도네시아 문화탐방’인데, 1999년 4월에 시작하여 현재

까지 335회를 기록하고 있다. 필자도 2019년 ‘인도네시아 한인사 100년

의 발자취를 더듬다’라는 기획 탐방에 함께해 본 경험이 있다. 고려독립

청년당 독립투쟁 현장과 암바라와 위안소를 탐방하는 기획이었는데, 인

도네시아에서 한국인의 흔적을 찾아가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으

로 기억하고 있다. 동 연구원의 주요 활동인 문화탐방을 통해 얻은 결과

는 2001년과 2002년의 <인니 풍물 사진전>, 2004년 <100회 문화탐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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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란 제목의 사진전으로도 만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열린강

좌’, ‘자카르타 역사연구팀’ 등도 운영하여 인도네시아의 역사와 문화 및 

유적에 대한 한인의 깊이 있는 이해를 계속적으로 증진하고 있다. 또한 

문학 활동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사는 한인들의 경험, 인도네시아 이야기

를 중심으로 ‘인터넷 문학상 공모전’도 개최하고, 인도네시아 문학 및 시

를 번역하여 번역집도 출간한다. 이처럼 인도네시아 거주 한인들은 인

도네시아 문화를 존중하고, 알아가는 것의 즐거움으로 누구보다 행복해

하며, 그들이 기록하는 인도네시아 문화와 역사에 대한 기술은 고급 정

보로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계속적으로 축적해 가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한국인 문화로 

상징되는 ‘한류’와 인도네시아 무슬림 문화로 상징되는 ‘할랄’2)의 만남과 

그 미래에 대한 기대이다. 인도네시아 속 한류의 양상에 대해 앞에서 서

술하였듯이, 한류 콘텐츠에 대한 인도네시아인의 향유와 소비는 다른 어

떤 나라보다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거주 한

인들의 인도네시아 문화의 소비와 향유, 인도네시아 문화와의 깊이 있는 

만남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제 한국계 인도네시아인의 자녀들 또는 

한인 거주자의 자녀들에게 한류와 할랄의 만남은 일상화되었다. 매우 

2) � �할랄(Halal)은 이슬람 율법에 나오는 한 용어로, 합법적인 것으로 제약이 없이 허용되는 것과 신법

을 제정한 알라께서 허락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할랄은 매우 제한적인 의미를 갖기보다는 훨씬 넓

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이슬람이 확립한 첫 번째 기본원리는 알라께서 창조한 것들 그리고 그것들로

부터 나오는 유익함은 본질적으로 인간을 위한 것”으로 인간에게 허용된(할랄) 것들이다(유스프 까

르다위, 2011). 신이 인간에게 허용한 것 ‘할랄’과 허용하지 않은 것 ‘하람(Haram)’으로 구분되는 것

이 무슬림문화의 특징이다. 본고에서 할랄은 무슬림문화를 상징하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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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질적으로 보이는 ‘한류’와 ‘할랄’은 인도네시아라는 공간에서 자연스럽

게 어우러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라는 공간에서 인도네시아 문화 콘

텐츠는 여전히 낯선 존재로 남아있다. 한류와 할랄의 교차와 교류를 활

성화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보다는 한국 측의 노력이 요구된다. 왜냐

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만남이 이미 다층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에 

비해, 한국에서는 아직 걸음마도 못 뗀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창의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관심이 더

욱더 필요한 때라고 본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대중문화 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과 이해를 위한 노력을 전개할 단계이다. 이것이 ‘한류를 

품은 한국 정부’에서 21세기 포용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를 

향해 취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인도

네시아 젊은이들이 한류스타에게 더욱 열광하는 것은 언젠가 인도네시

아 대중문화 스타들도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동시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느끼는 공

감대 속에서 한류의 성공담은 인도네시아의 성공담이 될 수도 있다. 한

류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서라도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도 이런 기회가 주

어지고 경험이 발생한다면, 한류의 영향력은 질적으로 더 높아질 것이라

고 본다. 이것이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례에서 만들어진다면, 한류와 할

랄의 단순한 만남을 넘어선 한류와 할랄의 융합적 반응의 결과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까운 미래에 이러한 결과들이 산출되기를 기대하

면서, 인도네시아 창의경제 융성에 한국의 경험이 잘 스며들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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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세│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통신원

한국 웹툰은 
인도네시아에
	 무엇을 남겼나

:�키사이 엔터테인먼트KISAI Entertainment  

테사Tessa 대표 인터뷰



131

2015년 한국 네이버의 인도네시아 진출로 처음 시작된 웹툰은 불과 

5년여 만에, 현지의 만화 산업 근간을 뿌리부터 흔들면서 여러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류는 드라마, 음악, 

영화, 게임 분야의 콘텐츠에 경도됐다고 볼 수 있는데, 웹툰은 한류 3.0

의 대표 콘텐츠로 자리매김하면서 신한류의 핵심 장르로 떠오르고 있

다. 웹툰이 서비스되기 이전의 한류 콘텐츠는 완성된 각각의 문화 상품

이 현지에 진출하면서 2억 7,000만 명이라는 인도네시아의 거대 인구가 

형성한 소비시장을 찾아내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반면, 웹툰은 현

지의 만화 산업 생태계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같이 성장해 가면서 대체 

불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새로운 소비자를 찾는 데 몰두하면

서 일방통행으로 흘러왔던 기존의 한류 콘텐츠와 달리, 웹툰은 어떤 방

식으로 현지에서 쌍방향의 문화교류를 이뤄냈기에 단기간에 대표적인 

한류 콘텐츠로 자리잡을 수 있었을까?

네이버가 인도네시아에서 연재하고 있는 많은 웹툰은 영화 프로덕

션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여러 프로덕션이 동시에 한 웹툰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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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판권 계약 제안을 하면서 작품을 연재한 현지 작가들이 크게 충

격을 받기까지 하는 사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 콘텐츠

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더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2019년에만 네이버 

웹툰 원작을 기반으로 한 <에그노이드Eggnoid>, <뜨랄루땀빤Terlalu Tampan>, 

<너무 잘생겨서>가 개봉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영화 시장이 다시 

활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2021년에는 <사리민Sarimin>, <플로리스

Flawless> 등의 개봉이 예상되고 있어 그 인기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더 주목할 부분은 한국 웹툰 원작의 드라마와 영화가 한국 웹툰 판권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제작되어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지도가 높은 현지 웹툰 IP들이 앞서 언급한 성과를 얻고 있다는 점에

서 얼마나 웹툰이 대중화되었는지를 엿볼 수 있다.

네이버 웹툰을 통해 웹투니스트로 현지에서 데뷔한 바 있고, 이제

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각종 웹툰 플랫폼에 여러 작품의 웹툰을 연재하

며, 웹툰 스튜디오를 설립해 작

품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키사이 

엔터테인먼트KISAI Entertainment의 테

사Tessa 대표와 대담을 나누었다.

 

테사 대표님, 자기소개를 부

탁드립니다.

저는 웹툰 제작 전문 스튜디

오 키사이 스튜디오의 대표로 재
키사이 엔터테인먼트의 테사 대표 

(출처: 테사 대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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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웹툰이라는 용어가 아직 생소하고, 

웹툰 산업 생태계의 성장이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었던 2017년에 제 

남동생과 같이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현재는 키사이 스튜디오를 통해 

주요 웹툰들을 연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웹툰을 그리고자 하는 새로운 

작가를 발굴하고, 분화된 시스템에 맞게 작가들을 교육하는 일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테사 대표님은 어떤 계기로 웹툰 업계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친구와 함께 학창 시절부

터 짧은 스케치나 단편 만화 그리는 작업을 자주 해왔습니다. 일본의 코

아믹스Coamix는 전 세계 만화 지망생을 대상으로 사일런트 망가 오디션

Silent Manga Audition, SMA1)을 주최해 오고 있고, 저는 이 오디션에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참가하면서 낮은 순위이지만 조금씩 입상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에는 전체 2등을 하면서 일본에서 열린 마스터 클래스에 초청되

어 도쿄에서 많은 유명 만화 작가님들을 직접 뵙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현지의 만화 회사에 소속되어 편집

자이자 애니메이터로 일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리고 있던 웹툰이 독자에

게 조금씩 반응을 얻는 것을 보고 직접 웹툰 스튜디오를 설립하여 저의 

1) � �일본 인쇄 만화 출판 및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코아믹스가 주최하는 전 세계 작가 대상의 만화 오디

션으로 입상자에게 일본 만화 수업 연수, 만화 출판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출간 형태는 

인쇄만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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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연재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웹툰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단시간 내에 대중이 애용하는 주요 

서비스로 자리잡았습니다. 인도네시아 구독자를 사로잡은 힘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접근성이 남달랐던 점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늦긴 

했지만, 인도네시아에서도 1인 1스마트폰 사용이 보편적으로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웹툰 소비가 가능한 플랫폼의 토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스마

트폰 보급률 증가는 일상생활 어느 순간에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환

경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웹툰은 인도네시아 유저의 경제 수준에서 보

았을 때 다른 경쟁 레저 콘텐츠와 비교하여 무료라는 압도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쉽게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광활한 영토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별, 종족별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이러한 지역 언어들은 일상생

활에서 사용되지만, 정규 교육기관에서는 인도네시아의 공용어인 ‘바하

사 인도네시아Bahasa Indonesia’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즉 밀레니얼 세대는 어

느 지역에 가든 바하사 인도네시아를 구사합니다. 이는 여러 웹툰 사업

자가 바하사 인도네시아 하나로만 번역하여 서비스하면 2억 7,000만 명

에 달하는 전체 인도네시아 구독자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인도네시아는 초기부터 글로벌 웹툰 사업자가 주목할 수

밖에 없는 나라였습니다. 또한, 양질의 작품이 경쟁적으로 많이 쏟아져 

나왔던 당시의 상황도 시장 확대에 용이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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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인도네시아에서 주변을 보아도, 웹툰이라는 용어가 아직 기성

세대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착한 지 오래되지 않

은 콘텐츠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현지에서 웹툰 산업이 시작된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도 실제로 현지에서 웹툰은 아직까지 모든 세대가 다 인지

하거나 두루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0대 이상에서는 

웹툰을 별도의 장르로 개념화하여 생각하기보다, 일반 만화와 동일하게 

인식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2015년 한국의 네이버가 인도네시아에서 웹

툰 서비스를 처음으로 출시하면서, 웹툰이라는 용어 사용이나, 관련 산

업 자체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라인 메신저 서비

스가 또 하나의 국민 서비스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웹툰은 ‘웹툰’ 그 

자체로 명명되기도 하고, 혹은 ‘라인 웹툰’이라고도 많이 불립니다. 그뿐

만 아니라 2018년 12월부터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한 카카오페이지도 

같은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내에 인도네시아에서도 개인의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여가 시간이 

크게 증가하면서, 라인 웹툰 서비스는 iOS나 안드로이드 모바일 어플리

케이션 마켓에서 2020년 상반기 팬데믹 직후부터 전체 매출 1위 서비스

에 안착한 이래 지금까지 계속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웹툰 서비스가 단순히 한국 웹툰을 현지

에 수출하고, 새로운 구독자를 찾아내는 방식으로만 운영되었다면, 아마 

현지의 콘텐츠 산업에 큰 영향력을 주는 현재의 모습을 갖추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현지에 진출한 각 웹툰 사업자가 인도네시아의 웹툰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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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굴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제작된 웹툰이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으

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하면서 관련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조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기존 인쇄 출판 중심의 만화 산업 패러다임이 조

금씩 온라인으로 옮겨왔고요. 현지에서 발굴된 작가들이 우수한 작품을 

연이어 발간하면서 웹툰은 대체가 어려운 플랫폼이자 산업 생태계가 된 

셈입니다. 한국 웹툰이 단순히 새로운 시장, 새로운 소비자를 발굴한 것

이 아니라 기존 산업의 틀을 제대로 흔들었기 때문에 웹툰 시장은 지금

까지보다 더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에서는 웹툰 작가가 초등학생의 장래희망으로 손꼽힐 정도로 

선망되는 직업이 됐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웹툰 작가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요?

인도네시아에는 아직도 가족 중심적인 정서가 많이 남아 있고, 대

도시로의 인구 집중도가 한국이나 다른 선진국처럼 높지 않기 때문에 각

종 트렌드가 사회 전반에 정착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

다. 그래서 아직은 웹툰이나 웹툰 작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인식이 확립

된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편이지만 확실히 변화는 진행

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웹툰 플랫폼이 지금처럼 광범위하게 받아

들여지기 전에는 만화를 그린다는 것은 곧 가족과의 결별을 뜻할 만큼 

환영받지 못했고,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도 매우 낮은 수준이었

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화를 그려도 상업화할 수 있는 유통 창구가 전

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과 1~2년 사이에 이러한 인식이 크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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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되고 있습니다. 한국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현지에서도 크게 

인기를 얻으면서 웹툰 원작도 재조명을 받고 있고, 특히나 현지 작가들

이 그린 웹툰이 영화로 줄줄

이 제작되어 극장가에서 큰 성

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산업군의 출현에 모두들 어리

둥절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에서 웹툰을 구독하

는 인도네시아 구독자를 보면, 

한국 웹툰뿐만 아니라 현지 작

가가 그린 웹툰도 선호하는 모

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플랫폼마다 현지 작가의 순위

도 매우 높아진 느낌입니다.

사실 인도네시아는 웹툰 

혹은 만화 산업이 빠르게 성장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오랫동

안 내부에 축적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 전역에는 애니메이션

을 전공 과목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업고등학교SMK2)가 130개

키사이 엔터테인먼트 소속 작가들의 작업 모습 

(출처: 테사 대표 제공)

2) � �SMK(Sekolah Menengah Kejuruan): 정규 교육과정 내에 포함된 실업계 고등학교. 애니메이션은 

예술·창의산업(Seni dan Industri Keratif) 분야 내 세부 전공으로 개설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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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달하며, 전문 인력을 꾸준히 배출하고 있습니다. 웹툰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정착되기 전까지 현지에서는 만화가와 애니메이션 관련 직종을 

이야기할 때 주로 애니메이션 하청 업체에서 채색 등을 담당하는 애니메

이터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수입 만화를 제외한 만

화 시장이 이렇다 할 만큼 산업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화 시장이 

철저히 인쇄만화 중심이었는데, 그나마 이 인쇄만화의 90% 이상이 일본 

만화였죠. 나머지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극소수의 인도네시아 만화가만

이 존재했기 때문에 출판사 입장에서는 초판 발행의 판매가 보장되는 일

본 유명 작품이나 극소수 유명 현지 작가의 만화만 출간해 왔습니다. 달

리 말하면 자신의 스토리를 그리고자 하는 만화가가 자리를 잡을 수 있

는 생태계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명 현지 작가군 자체도 절

대적인 수가 너무 적다 보니 문하생 시스템을 통해 작가가 클 수 있는 토

양도 부족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현지에서는 애니메이션 산업이라 하면 주로 

해외 유명 애니메이션의 하청 작업을 수행하는 스튜디오를 떠올리는 경

우가 많고, 아울러 인도네시아는 저렴한 인건비라는 경쟁력에 힘입어 국

가 차원에서도 웹툰을 주요 창의산업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지속되면서 뛰어난 작화 실력을 지닌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나 인

력은 시간이 갈수록 누적되는 데 반해, 자체 IP를 통한 만화 출간이 불가

능하다 보니 만화를 그리기 위한 잠재력이 사회적으로나 산업적으로 발

현되기가 어려운 구조였다고 생각합니다. 만화를 그리고자 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마땅한 돌파구가 없었던 상황에 스마트폰과 한국의 웹툰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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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되면서 기존에 축적된 노하우와 잠재력은 폭발적으로 실현되고 있습

니다. 웹툰 그리기는 작화 실력과 뛰어난 스토리만 있다면 그야말로 누

구나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수한 후보 작가들이 대거 웹툰 산업에 뛰

어들 수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거대한 인구를 가진 단일 언어권이

다 보니 새로운 생태계를 통해 나타난 현지 정서의 로컬 웹툰에 대한 공

급과 수요가 클 수밖에 없었고 이는 짧은 기간 내에 웹툰이 현지에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도네시아에서의 웹툰 산업은 어떻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

하시나요?

인도네시아의 웹툰 시장은 아직 성장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

연스럽게 관련 산업도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독자층이 넓어지면서 

동 산업으로 유입되는 공급자도 증가하여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웹툰

의 질도 높아지고 이로 인해 시장이 성장하는 선순환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웹툰이 부가 산업으로 확산되면서 다른 콘텐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직 개발

도상국이기 때문에 이렇다 할 문화 콘텐츠 IP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

다. 그런데 산업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웹툰에서 수많은 IP가 각종 영

화, 드라마 프로덕션의 관심을 받고, 이미 영화화된 사례들이 나오고 있

어 저희 웹툰 스튜디오에서는 솔직히 크게 흥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웹툰 원작 IP가 OSMU��3)의 대표 사례로 여러 콘텐츠에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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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처럼, 인도네시아도 유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작가들이 만든 인기 웹툰의 경우, 대부분 영상 판

권이 외부로 판매되었으며, 웹툰 자체로도 해외에 수출되어 큰 인기를 

얻는 작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그러한 역량을 지

닐 수 있는 콘텐츠 산업은 웹툰 이외에는 오랫동안 나오기 어려울 것으

로 예상합니다.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이나 부가 콘텐츠 사업으로의 확

장은 과거에 경험하기가 매우 힘들었다는 점에서 작가들이나 스튜디오

의 창작 활동에 고무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실력 있는 애니

메이션 스튜디오들도 공급자로서 웹툰 산업에 속속들이 참여하고자 하

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인터넷 이용자 및 온라인 콘텐츠 구매 

경험이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은 웹툰 소비시장이 확대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안 그래도 TV 시청을 제외하고는 여가 활동이 부족한 인도

네시아에서 웹툰 구독은 주요 활동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고, 실제로도 

웹툰 인지도가 포화 상태에 이른 수도 자카르타 지역 이외에 2선 도시, 3

선 도시에서 저희 웹툰을 구독하는 트래픽이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

습니다.

 

웹툰을 포함한 한류 콘텐츠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3) � �OSMU(One Source Multi Use): 하나의 콘텐츠를 영화, 게임, 음반,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 장난

감, 출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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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사실 엄격하게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는 나라이

지만, 전체 국민 가운데 이슬람교를 믿는 신자가 85% 이상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슬람 문화가 지배적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문법적

으로 이슬람 문화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한 처벌이나 반대급부를 명시해

둔 것은 없지만, 이슬람 정서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맞지 않는 표현이나 저

작물에 대해서는 매우 금기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연한 편입니다. 

소위 말하는 ‘사회 통념에 맞지 않는 주제나 작품’에 대해서 강한 사적 제

재가 가해지는 식인데, 오히려 구체적으로 합의된 규제 체계가 없어서 

창작자, 배급자가 사전에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장 대

표적인 부분을 예로 들자면 인도네시아 웹툰계에서는 성소수자를 어떤 

식으로든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더 나아가서 성소수자를 표현하는 그 

자체를 문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는 무슬림 대다수가 

자신의 생각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해서

도, 특정 단체나 개인이 여론 조성을 통한 이슈 만들기가 진행되었다면, 

문제의 실체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제재받는 일도 자주 발생하곤 합니

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의 문화 콘텐츠 유통은 해당 콘텐츠가 어떻

게 소비자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꾸준히 실

시간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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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산업 플랫폼으로서의 웹툰’,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류 4.0

웹툰은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의 시대, 퀀텀 점프Quantum Jump(대

약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인도네시아에도 굳건히 자리잡은 웹툰 플랫폼

들은 ‘한류 4.0’ 이후를 바라보게 하면서, 웹툰 이외의 한류 콘텐츠가 현

지에 진출하는 방식에도 시사점을 남긴다. 한류 콘텐츠가 콘텐츠 자체로

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실제 소비자의 눈앞에 놓이기

까지는 국가별로 다양한 유통 경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

절한 이해나 적합한 전략 없이는 전달되기가 매우 어려운 까닭이다.

인도네시아만 하더라도 현지에서 충분한 인터넷 인프라가 갖추어

지기 전까지 수많은 한국 영상 콘텐츠는 불법복제 DVD로만 접할 수 있

었다. 이러한 현지의 인터넷 상황을 도외시한 채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를 다소 이르게 시작했던 경험은 관련 산업의 생태계나 유통 과정에 대

한 이해의 부족으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시행착오였다. 반면 현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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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한류 콘텐츠의 유통 과정을 면밀히 연구하여 그에 적합한 유통망의 

기반을 함께 마련하고자 했던 온라인 게임 콘텐츠는 PC방 관리 프로그

램 등의 플랫폼을 현지에서 구축해 왔다. 이러한 현지화 전략 덕분에 지

금까지도 한국 게임 콘텐츠는 현지에서 대체가 불가능한 선점 효과를 누

리고 있다.

웹툰의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소비자가 자국의 정서를 녹여낸 작품

을 선호하면서도,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찾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필연

적일 수밖에 없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형 웹툰 서비스가 그동안 

보여준 현지화 전략과 그로 인한 여파는 한국 콘텐츠가 현지 시장에서 

계속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배제되지 않을 수 있는 해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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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완│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인재대학, 중동·이슬람전략 주임교수

변화의 물결에서, 
사우디아라비아 
	 한류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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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샤리아의 금기를 깨다

2019년 10월 10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위치한 킹파

흐드 인터내셔널 스타디움King Fahd International Stadium에서 방탄소년단(이하 

BTS)의 단독 콘서트 ‘Love yourself: Speak Yourself ’가 개최되었다. 세계

에서 가장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그 심장부에서 비아

랍권 가수가 최초로 스타디움 투어를 개최한 것이다. 이 콘서트는 한류 

확산에 획기적인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일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인구가 3,500만 명이고, 중동 아라비아반도에 위

치한 가장 보수적인 수니파 이슬람의 종주국이다. 여성 억압과 인권 탄

압의 상징이 되어 버린 나라이지만, 원유 생산량 세계 3위로 석유수출국

기구OPEC: 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의 중심이자, 걸프협력회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를 주도하며 석유로 세계경제의 흐름을 주도해 왔

던 나라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이다. 이처럼 중동에서도 가장 보수적

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그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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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국의 세계적 아이돌 그룹 BTS가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경기장이나 공연장 등 공공장소에는 여성이 출입할 수 없

었고, 외국인을 포함한 여성은 집 밖에서 반드시 온몸을 가리는 이슬람

식 의상인 아바야를 입어야 했다. 또한 남녀를 불문하고 공공장소에서 

춤추는 것은 금지되었으며 호텔 등 숙박업소에 남녀가 함께 투숙하려면 

반드시 혼인증명서를 지참하여 부부임을 증명해야 했다. 21세기 일반인

의 인식으로는 상상하기도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사회가 바로 사우디아

라비아이다. 이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BTS 팬클럽 아미A.R.M.Y의 함

성과 보랏빛 물결이 사우디아라비아 킹파흐드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을 

뒤덮었다. BTS의 공연 티켓은 예매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단숨에 전 좌

석이 매진되었고 무대에 가까운 플로어석 티켓은 온라인에서 100만 원

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다. 이날 공연장에는 《알 리야드Al Riyadh》, 

《알 자지라Al Jazeera》, 《오카즈Okaz》, 《알 아라비아Al Arabiya》 등 주요 아랍권 

언론매체가 참여해 BTS의 공연 실황을 보도했다. 스타디움에는 이슬람 

전통의상을 입은 여성 팬 3만여 명이 운집하여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색적인 광경이 펼

쳐졌다. 아바야를 입은 채 엄격한 이슬람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했던 사

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이 공연장에서 보여준 열정과 함성은 공공장소에

서 춤추는 것도 금지된 나라에서 이슬람의 금기를 깨는 모습을 상징적

으로 보여주었다. BTS의 공연이 열린 킹파흐드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은 

2017년까지 여성의 입장을 제한했던 ‘금녀’의 장소였다. 관광비자 발급

이 불허되었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BTS 공연 며칠 전인 2019년 9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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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사상 처음으로 한국을 포함한 49개국 대상 관광비자 발급을 시작했

다. 또한 외국인 여성도 아바야를 입어야 한다는 여성 복장 규정을 완화

하고 혼인증명서가 없는 남녀 관광객의 혼숙도 허용했다.

가장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로 꼽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BTS 공연 

유치는 인근 중동국가 케이팝 팬에게도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특히 이

란은 이슬람 시아파의 종주국으로서 중동 내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함

께 대표적인 이슬람 보수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란 아미

A.R.M.Y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는 이란이 좀 더 개방적이고 자유롭다는 자

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런 만큼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BTS 공연은 이

란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BTS의 사우디아라비아 공연 당일인 

2019년 10월 10일, 이란은 여성 전용 구역을 마련해 38년 만에 축구 경

기장에 여성의 입장을 허용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BTS 공연은 현지인뿐 아니라 전 세계 한류 

팬에게도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BTS 공연 3개월 전인 2019년 7월 사우

디아라비아 젯다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이틀간 총 1만 석 규모의 슈퍼주

니어 공연이 진행되었다. 슈퍼주니어 공연 때도 남녀가 한 공간에서 관

람하는 것이 허용되긴 했으나 3개월 후 BTS 공연 때는 더욱 자유롭고 개

방적이며 활력 넘치는 한층 변화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 같은 변화

의 배경에는 무함마드 빈 살만Mohammed bin Salman 왕세자가 주도하는 경제·

사회개혁 프로젝트 ‘사우디 비전 2030Saudi Vision 2030’이 있다(한국무역협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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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사회, 사우디 비전 2030에 담긴 문화적 함의

중동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테러, 전쟁, 자살폭탄 등 부정적인 이

미지가 대부분이며 이와 함께 떠오르는 대표적인 키워드가 석유이다. 

중동 지역 내 국가들의 경제 파워는 산유국과 비산유국으로 나뉘는데, 

산유국은 그동안 석유를 무기 삼아 세계경제의 흐름을 좌지우지해 왔

다. 그런 중동 지역에 변화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다. 바로 산유국의 경

제개혁 물결이다.

카타르는 ‘카타르 국가비전 2030’을 통해 인적자원, 사회, 경제, 환

경 등 4대 부문의 개발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토대로 한국과의 협

력 관계를 에너지 및 건설 중심에서 제조업, 신재생에너지, 보건, 의료, 

ICT, 스마트농업 등으로 한 단계 발전시키고 있다. 오만은 국가개발전

략 및 경제 다각화 전략인 ‘오만 비전 2020’에 이은 ‘오만 비전 2040’을 발

표하고 사회, 경제, 환경, 국가기관 등 4대 부문의 개발에 대한 야심 찬 

계획을 추진 중이다. 아랍에미리트는 ‘아부다비 비전 2030’을 근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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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및 산업 분야의 민간기업 지원과 관련된 30개 이니셔티브를 추진

하고 있다. 이를 중심으로 항공, 해양, 제약·의료기기, 알루미늄·금속 조

립, 식음료, 산업기계 등 6개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개별 정책도 추진하

고 있다. 이러한 중동 지역 경제개혁의 선두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고 있는 국가 

개혁 프로젝트 ‘사우디 비전 2030’의 주축은 경제 다각화를 통해 석유 의

존형 국가경제에서 탈피하고 정부 개혁을 통해 민간 글로벌 경쟁력을 향

상하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40% 가

량을 차지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재정 수입의 70%, 수출 이익의 80%가 

석유산업에 의존하고 있어 유가 추이에 따른 국가 경제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최근 저유가 추세의 장기화로 사우

디아라비아의 재정적자가 작년 GDP의 4.6%에 이어 올해는 7%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2018년 1월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고 공무원의 각종 특권을 줄였지만, 미국의 셰일에

너지 생산 확대, 대체 에너지 기술 개발 등의 유가 하락 요인으로 인해 적

자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국내총생산 중 민간 부문

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인데 2030년까지 65%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잡

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2020년까지 비정부 부문 일자리 45만 개를 

창출하여 실업률을 기존 12.5%에서 9% 대로 낮출 계획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가장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사회로 알려져 있는 사우디아

라비아가 변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볼 수 없었던 일들이 사우

디아라비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운전이 허용되고 관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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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발급해 주며, 극장에서 대중 영화의 상영을 허용하고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상장사에 지분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

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일상생활부터 기업 환경까지 곳곳에 있던 제한 규

정을 풀고 그간 각 분야에 굳게 닫혔던 문도 열고 있다. 까다로운 조건으

로 주로 무슬림에게만 시민권을 주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기술, 의약, 

인공지능AI, 재생에너지 분야 등의 외국인 전문가에게도 시민권을 주겠

다고 발표하며 혁신 인재와 지식인, 과학자 등을 영입하려는 계획을 추

진하고 있다(김수완, 2019).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 4월 석유 중심의 산업구조를 다각화하

고, 중동 및 이슬람 문화의 대표 국가로서 입지를 다지는 중장기 계획인 

‘사우디 비전 2030’을 발표했다. 비전 2030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공

급 구조 변화에 따라 저유가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석유에 의존하는 경

제 구조 및 정부 재정에 대한 개혁 방안으로, 외국인 투자 확대와 노동

시장 개혁을 통한 비석유 민간 부분 역량 강화를 주요 목표로 한다. 경

제 부문 외에도 관광, 문화, 교육 부문 활성화와 역내외로의 정치외교적 

영향력 확대 등 사회문화적 변화도 목표로 하여 세부 분야에 대한 단기 

및 중기 이행 계획을 세워 실질적 실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사

우디아라비아는 전 세계 무슬림 18억 명의 정신적 중심 국가이자, 아시

아,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인 중동 지역 유일의 G20 국가

이다. ‘사우디 비전 2030’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강점을 살려 석

유 시대 이후 미래를 구상하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

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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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비전 2030’ 실현 관련 주요 프로그램중 눈에 띄는 것이 바

로 사회·문화 부문이다. 특히 수요 기반 엔터테인먼트 기회 개발 및 다

각화와 자국민의 예술과 문화에 대한 기여 확대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사우디 3대 메가 시티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관광 및 엔터테인먼

트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 중이다. ‘사우디 3대 메가 시티 프로젝트’는 홍

해 개발, 네옴NEOM 시티, 낏디야Qiddiya 엔터테인먼트 시티 등의 초대형 인

3대 영역 주요 목표 추진 방안

활기찬 사회
A Vibrant  
Society

- 확고한 이슬람적 기초

- UNESCO 등재 문화유산 2배 확대

- 세계 100대 도시에 3개 도시 진입

- �문화 및 오락 활동 가계 지출 비중: 
2.9% → 6.0%

- 견고한 사회적 기반

∙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및 자동화

∙ �세계 최고의 이슬람 박물관,  
도서관, 연구소 설립

∙ �사회∙문화 클럽 설립 및 등록 절차 
간소화

∙ �학부모의 80%가 학교 교육  
활동에 참여

∙ �효율적이고 투명한 의료서비스를  
위한 민영화 추진

∙ �성지 순례객 관련 서비스 및  
인프라 개선

번영하는 경제
A Thriving  
Economy

- 실업률: 11.6% → 7.0%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22% → 30%

- 세계경제 순위: 19위 → 15위

- �석유∙가스 부문 국산화 비중:  
40% → 75%

- �외국인 직접투자 GDP 대비:  
3.8% → 5.7%

- �민간 부문 GDP 비중: 
40% → 65%

- �비석유 부문 수출 GDP 비중:  
16% → 50%

∙ �2030년까지 세계 대학 200위권
에 5개 이상 진입

∙ �문해력, 수리력, 기술 개발을 위한 
교육 현대화

∙ �중소기업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편

∙ �소매업 육성을 통한 자국인 일자리
창출

∙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권 제한 완화

∙ �디지털 인프라 개발 및 전자정부  
구현

진취적인 국가
An Ambitious  
Nation

- 효율적인 정부

- 전자정부 순위: 36위 → 5위

- �비영리 부문 GDP 비중:  
0.3% → 5%

∙ 정부 효율성 향상

∙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축

∙ 보건의료, 교육 등 서비스 확대

[표 1] ‘사우디 비전 2030’의 영역별 주요 목표와 추진 방안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9). 「'사우디 비전 2030'의 추진 동향 및 협력 시사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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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 프로젝트이다. 홍해 개발 프로젝트는 홍해 연안을 국제관광특구로 

개발하고 특구 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복장과 활동을 허용하여 내외국

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한편, 온건한 이슬람 국가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한다. 낏디야 프로젝트는 리야드 인근 지역에 미국 플로리다 디

즈니월드의 3배 규모인 대형 복합 관광·레저·교육도시를 건설하여 예술

과 문화, 자연과 환경, 테마파크, 스포츠 및 복지 등 전략 분야 사업을 추

진함으로 걸프 지역의 해외 관광객 800만 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사우디 3대 메가 시티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는 서울시 넓이

의 44배 지역에 조성되는 네옴 프로젝트이다. 에너지, 생명공학, 미디

어, 엔터테인먼트, 문화, 패션, 스포츠, 디자인, 교육 등 16개 분야에 특

화한 12개 구역으로 구성될 네옴은 독자적인 세금·사법 체계를 갖춘 특

별경제구역으로 조성된다. 이 사업에 5,000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며 

약 1,000억 달러(약 119조 원)의 경제 효과를 낼 것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지난 1월 네옴 프로

젝트의 일환으로 더 라인The Line 프로젝트를 통해 탄소 배출 제로인 신도

시와 인공지능 기반의 공공 교통망을 조성하여 2030년까지 100만 명의 

거주지를 마련하고, 일자리 38만 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발

표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주도의 ‘사우디 비전 2030’의 중심축에는 

문화·엔터테인먼트산업 분야에 대한 다방면의 육성 계획이 자리하고 있

다. 2018년 5월 킹 압둘아지즈 세계문화센터King Abdulaziz Center for World Culture

를 개장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주관하고 지원하며, 그 외에도 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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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미술관 복합문화시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18

년에는 수도 리야드에 상업영화관이 35년 만에 문을 열었다. 1980년 초

부터 상업영화 상영과 영화관 개장을 금지해 왔던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는 2030년까지 영화관 350여 곳을 개방해 연매출 10억 달러(약 1조 1,210

억 원) 달성을 계획하고 있다. 2021년 1월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관

람객이 안전하게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차량 150대의 수용이 가능한 

자동차 전용 극장 ‘무비 시네마Muvi Cinemas’를 리야드 북부에 최초로 개장

하였다. 변화는 스포츠 분야에서도 목격된다. 2019년 1월 사우디아라비

아 정부는 세계 유명 골퍼들을 초청해 유러피언 투어를 개최했는데 이는 

스포츠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김수완, 

2019). 또한 비록 코로나19 상황으로 연기되었지만 2020년 3월 개최 예

정이었던 홍해국제영화제Red Sea International Film Festival는 사우디아라비아 최

초의 영화제로 기획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국가 오락과 문화산업을 총괄하는 엔터테

인먼트청GEA: General Entertainment Authority을 설립하여 세계 10대, 아시아에서 

4대 엔터테인먼트 관광지로 변모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발표했다. 이

를 통해 야외 영화관, 라이브 공연이 가능한 카페와 식당, 마술·서커스쇼 

극장, 마담 투소 박물관 등을 설립함으로 그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보지 

못한 즐거움과 재미를 선사할 다양한 행사와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훈상, 2019).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커다란 변화의 파고를 마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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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의 주체,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 파워

검은 아바야를 입은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의 움직임이 변하고 있

다. 최근 수년간 지구상에서 가장 보수적인 국가 중 하나인 사우디아라

비아에서 목격된 놀라운 변화의 물결은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에게 새로

운 지위와 함께 벅찬 욕구를 안겨주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우디아라비아 사회는 여성에게는 남성에게 예속된 지위와 역할을 부

여하였으며 여성의 활동 범위를 제도적으로 주로 가정 안에 국한하였

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에 대한 사회의 기대와 여성의 내적 욕구 

사이의 균열이 시작되면서 여성의 관심과 의식은 오랫동안 남성이 독점

하고 있던, 어쩌면 당연한 권리에 대한 욕구의 분출로 나타났다.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이 여성에 대한 운전 금지 조치의 해제를 요구

하면서 공개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한 것은 1990년으로, 당시 수도 

리야드 시내의 주요 도로에서 차를 운전했던 여성 40명이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고 법적 처분을 받았다(엄익란, 2017). 그러나 이 사건은, 여성 



157

운전 금지 항의 운동의 도화선이 되어 2011년 이후 ‘Women2Drive’ 운

동으로 번졌고, 이 소식은 소셜 미디어 및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

되었다. 2018년, 드디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은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정부로부터 획득했고,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

에서 운전하는 여성의 모습이 전혀 낯설지 않다. 여성 운전은 사우디아

라비아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 진출과 사회 참여를 상징하게 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은 그간 법과 관행 속의 뿌리 깊은 차별과 

마주하고 있었다. 여성 운전 금지 조치는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이 다양

한 삶의 영역에서 인권을 부정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많은 사례 중 하

나였다. 그러나 여성의 인식 변화는 함께하는 행동으로 이어져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는 적극적인 사회 참여의 역할을 담당하

게 되었다. 이로 인한 많은 변화가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의 사회적 역할

에 대한 기대로 나타났다. 2018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방송 뉴스

에 처음으로 여성 앵커가 등장했고, 미국 패션 잡지 《보그VOGUE》에 히잡

을 쓴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운전자의 사진이 실리기도 했다. 또한 사우

디아라비아 최초 여성 카레이서도 등장했다.

21세 이상 여성은 이제 남성 보호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해외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녀 출생신고나 결혼·이혼신고도 독자

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여성의 축구 경기장 입장도 허용되었다. 이

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젯다, 리야드, 담맘 등 세 곳의 경기장에 

여성 화장실을 설치하기도 했다(김수완, 2019). 2019년 12월 사우디아라

비아 정부는 그간 싱글/가족으로 나누어져 있던 식당 및 카페의 구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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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폐지하며 이를 각 영업장의 선택권으로 남겨둠으로써, 스타벅스를 비

롯한 다수의 영업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입장할 수 있게 하였다.

2021년 2월 10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표

적 여성운동가인 루자인 알-하스룰Loujain al-Hathloul을 구금 1,001일 만에 보

호관찰을 조건으로 석방하였다. 루자인은 여성 운전 허용과 남성 후견

인 제도를 반대하는 활동을 해오다가 2018년 5월, 사회의 불안정을 야기

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또한 여성 인권운동가인 살레 알-하이다

르Salah al-Haidar의 아들 2명이 체포됐다가 2월 5일, 약 300일 만에 석방되

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을 둘러싼 변화는 사회적 차원에서뿐만 아

니라 여성의 내적 상태에 있어서도 나타나고 있다. 가정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독자적 인격으로 활동함으로써 자아 성장을 이

루며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의 내적 욕구는 

새로운 문화의 향유에 대한 의지와 갈망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 중심에 

한류가 자리잡고 있다. 여성들은 수동적인 팬덤 문화를 넘어서 능동적

으로 한류 문화를 수용하고, 배우며, 직접 경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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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의 중심, ‘사우디 뉴 제너레이션New Generation’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9년 세계 각종 영화제의 상을 휩쓴 

영화 <기생충>을 비롯해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차트 1위에 오른 BTS

의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한류가 다시금 확산되고 있다. 드라마, 케이

팝을 포함한 한류 콘텐츠는 스포츠, 관광, 쇼핑, 패션, 전통문화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한국과 관련된 콘텐츠와 상품을 소비하는 한류 산업으로 이

어지고 있는데 특히 아시아에서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한

류 팬이 퍼져나가며 한류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1억 명에 달하

는 한류 동호회 회원 대부분은 10∼20대 여성으로, 1990∼2000년대 초

기 한류 드라마로 시작된 한류 팬이 20∼40대 여성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2000년대 후반부터 케이팝이 한류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이를 소비하는 

주 연령층의 평균연령대가 10∼20대로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한국

콘텐츠진흥원, 2020).

사우디아라비아가 한류를 주목하기 시작한 시점은 2005년으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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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란과 아랍에미리트를 중심으로 배우 이영애 주연

의 드라마 <대장금>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수

출이 이루어졌고 이후 TV 콘텐츠는 더빙 위주로 현지에 소개됐다(김수

완, 2015). 최근에는 <커피프린스>, <상속자들>, <그 겨울, 바람이 분다>,  

<피노키오>, <태양의 후예> 등의 드라마가 외국 소재 위성 TV 채널을 

통해 방영되었다. 《KBS WORLD》, 《Arirang TV》 등 위성방송 채널과 

유튜브, 소셜 미디어 플랫폼 등 인터넷을 통해서는 젊은 여성층을 중심

으로 한국 프로그램을 즐기며 한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키워가고 있다

( , 2019).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 지역은 그간 케이팝 스타의 활동 반

경이 아니었다. 검증되지 않은 시장성과 정치적인 불안정성, 종교적인 

율법에 따른 문화 차이 등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2019년 BTS와 슈퍼주

니어의 성공적인 공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젊은 연령층, 특히 여성을 중

심으로 케이팝의 열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응원하는 활발한 활동이 

온라인에서 지속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젊은 층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셜 미디어 중 

하나인 트위터의 통계는 젊은 세대의 케이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

여주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트위터상에서 케이팝 관련 트윗 횟수가 

상위 20위권인 국가 중 하나로, 2019년 한 해 케이팝 분야에서 BTS의 곡

을 가장 많이 트윗한 것으로 나타났다(Al-Arabiya, 2020).

2014년 초대형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 스포티파이Spotify가 케이팝 플

레이리스트인 ‘K-Pop Daebak’을 선보인 이후, 2020년 1월까지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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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 청취율은 1,800%라는 

경이로운 증가율을 보였고 

2014년 이후 1,340억 회 이

상 재생됨으로써 케이팝 

의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

(Raseef, 2020). 사우디아라

비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케

이팝은 영향력을 확대해 

오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 

로 외부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유튜브나 넷플릭

스를 통한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 영화에 대한 관심

은 급증하고 있다. 2020년 

9월 기준 사우디 넷플릭스

에서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2020년 전체 드라마 순위 중 7위를 차지하

였으며, 기타 한국 드라마도 순위권에 진입하고 있다. 사우디는 2018년 

3월까지 35년간 영화관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이 한국영화

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는데, 드라마에 비해 잘 알려지지는 않았

다. 그러나 영화관 개장 이후 2020년에 <기생충>이 상영된 바 있고 넷플

릭스에서도 영화 <살아있다>가 순위권에 진입하는 등, 한국영화를 즐기

순위 아티스트명

1위 방탄소년단(BTS)

2위 엑소(EXO)

3위 슈퍼주니어(Super Junior)

4위 투모로우바이투게더(Tomorrow x Together)

5위 블랙핑크(Blackpink)

6위 에이티즈(ATEEZ)

7위 갓세븐(GOT7)

8위 트와이스(TWICE)

9위 몬스타엑스(Monsta X)

10위 스트레이키즈(Stray Kids)

[표 2] 사우디아라비아 기반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케이팝 아티스트 10위

(출처: 알-아라비아(Al-Arabiya, )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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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플랫폼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한국국제교류재단, 2020).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26%가 한국영화와 드라마를 자주 시청한다often고 답

했으며 24%가 가끔 시청한다sometimes고 응답해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대

한 관심이 상당히 높음이 확인되었다(Statista, 2021).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내 국가에서 한국 드라마에 관심을 보이는 현상은 언론 보

도 양상에서도 관찰된다. 일례로 《큐포스트Qpost》는 미국의 《타임Time》지

가 게재한 기사 ‘넷플릭스에서 시청 가능한 한국 드라마 베스트 10편The 

10 Best Korean Dramas to Watch on Netflix’의 내용을 그대로 아랍어로 번역하여 현

지 대중에게 전했다(Moon, 2020; Qpost, 2020). 기사에 포함된 작품들에

는 다음의 [표 3]에서 보여주

는 것처럼 퓨전 사극, 범죄 스

릴러 등 다양한 장르가 포함돼 

있었으며, 이는 전 세계 콘텐

츠 수용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보여준다. 또한, 이렇게 ‘한류 

콘텐츠 추천과 인기 요인’이 골

자인 《타임》지의 보도 내용을 

그대로 아랍어로 번역했다는 

점은, 현지의 대중문화 지형도

에 한류가 영향을 행사해 오고 

있다는 점 역시 시사한다.

순위 드라마명

1위 사랑의 불시착(2019~2020)

2위 이태원 클라쓰(2020)

3위 미스터 션샤인(2018)

4위 킹덤(2019~2020)

5위 동백꽃 필 무렵(2019)

6위 하이 바이, 마마!(2020)

7위 시그널(2016)

8위 슬기로운 감빵생활(2017)

9위 비밀의 숲1(2017)

10위 ‘응답하라’ 시리즈(2012~2016)

[표 3] 넷플릭스에서 시청 가능한  
한국 드라마 베스트 10편

(출처: Moon, Kat(2020. 5. 12.). The 10 Best Korean  
Dramas to Watch on Netflix. Time. / Qposts(2020.  
6. 30.)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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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만한 시선, 한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BTS의 공연으로 한류에 관심과 시선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한류 팬의 관심이 더욱 높아진 것과 함께, 한류를 바라보

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디어, 종교 기관 등 내부의 시선도 달라지고 있

다. 2019년 10월, BTS의 공연 즈음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어의 한류 

관련 보도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내 

한류의 시대적 흐름을 조망하고, 한류 드라마의 인기 요소를 분석하며, 

향후 한류의 미래를 전망하는 보도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보

수적인 이슬람 국가로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젊은 세대에게 미칠 한류의 

영향력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유력 일간지 중 하나인 《알-와탄Al-Watan》은 BTS 공

연 직후 발행한 사설에서 1980년대 말, 음악, 영화, 패션이 주축이 된 문

화와 미디어를 매개체로 한 정부 주도의 한류 확산 캠페인이 동아시아를 

시작으로 서아시아, 유럽으로 확산되었고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와 유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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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신나는 비트의 음악은 아랍 청소년을 매료시켰다고 언급했다. 또

한 1980년대 ‘알쿠와리 ’로 불리던 한국인 근로자가 사우디아라비아 

사회에서 금기시되었던 음악, 춤, 미술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여가로 즐

겼고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인과 친근하게 어울렸던 모습이 현지인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고 언급했다. 《알-와탄》은 이러한 양국 간의 문화교

류를 바탕으로, ‘사우디 비전 2030’을 통한 한국과의 문화 및 미디어 산

업 분야의 협력에 대해 높은 기대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 2019).

또 다른 일간지 《알-이끄띠사디야Al Eqtisadiah》는 BTS 공연 약 5개월 

전에 발행한 사설에서 한류의 성공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한류 성공의 

배경을 한국 정부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육성하여 세계 각 지역으로

의 한류 확대·진출 방안을 연구하고 보편적 가치와 문화적 통합 전략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 데 있다고 서술하였다. 또한 영상 자료

에 크게 의존하는 콘텐츠 특성을 살려, 한류는 젊은 층이 주로 사용하는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 채널을 전략적으로 활용했고, 한류 현

상에 대한 학문적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기사

는 한국의 애니메이션산업에도 주목했다. 한국이 200개 이상의 제작 스

튜디오를 보유한 세계 10대 영화 제작 국가 중 하나이며 한국의 영화산

업은 연간 5억 달러(약 5,610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는 소개도 덧붙였다

( , 2019).

그러나 한류에 대한 긍정적 시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중동에서의 

한류 확산이 이슬람 문화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

다. 비영리 종교기관인 ‘아싸라Atharah’는 한류 관련 집중 분석 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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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한류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전략으로, 이슬람 문화권에 진입하고 

있는데 이슬람 율법에 배치되는 동성애와 같은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며 내부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보고서

는 ‘한류의 조직적인 문화적 침투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

는 질문을 던지며 자녀들을 이슬람 교리의 가르침에 따라 양육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Atharah, 2019).

한편, 현지 대중의 한류의 ‘소비’뿐 아니라 ‘확산 요인’ 역시 관심사

이다. 미디어 네트워크 기관인 《라세프22Raseef22》는 한류의 성공 요인

으로 한국 정부의 주도적인 문화 보급 정책과 함께 <기생충>과 같은 한

국영화의 세계 주요 영화제 수상 등 한국 영화산업의 괄목할 만한 성장

을 꼽았다. 한국영화는 자극적이지 않게 사랑을 묘사하고, 여성 리더십

의 역할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등 코로나19 시대에 ‘좋은 느낌’을 준다

고 평가하면서 한류 열풍이 한국 관광이나 한국어 배우기, 한국 상품 구

매 등의 경제적 활동으로 

이어져 문화가 경제의 발

판을 마련했다고 분석했다

(Raseef22, 2020).

한류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중동에 확산

되고 있다는 기사 (출처: 라세프22/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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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한류, 그다음

문화산업Culture Industry은 창의력을 경제력으로 바꾸는 창의산업Creative 

Industry이기도 하다. 테오도어 아도르노Theodor L. W. Adorno와 막스 호르크하

이머Max Horkheimer는 문화의 산업화는 예술의 진지성과 도전성의 약화, 이

윤 추구에 따른 문화의 상품화, 개인의 능동적·비판적 태도의 무마 등과 

같은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문화의 산업화는 고부가가치 상품의 생산뿐 아니라 고품

질의 고용창출도 가능한 창의산업의 핵심이기도 하다(우운택, 2020).

이슬람교의 종주국으로 그간 전통을 고수해 온 사우디아라비아에

서 최근 서구적이고 글로벌 표준적인 생활양식을 허용하기 시작한 것

은 고무적인 일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서구적인 생활양식이 자리잡는 

것은 여성 소비자가 주도하는 한류 콘텐츠 시장에 희망을 주고 있다. 사

우디아라비아의 공연 문화도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2018년 한 해에

만 5,000회 이상의 콘서트가 개최됐다.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종교계



167

는 “음악은 악마에게 문을 여는 일”이며, “콘서트, 연극 등은 이슬람적 가

치를 파괴하고 도덕을 망치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한국무역협

회, 2019). 하지만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파워를 육성해야 한다

는 국가 주도 정책 그리고 한류를 소비하는 주요 계층인 젊은 세대, 그중

에서도 여성들의 강한 의지가 사우디아라비아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에서 가장 큰 한류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

다. 2014∼2020년에 중동 지역 내 케이팝 스트리밍 최다 횟수 국가 순

위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1위를 차지하였고1), 2019년과 2020년 사우

디아라비아의 케이팝 스트리밍 횟수가 33% 증가한 것은 이를 방증한다

(Nagy, 2020). 케이팝이 중동 문화권의 소수자 차별을 줄일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류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자유가 어느 정도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20년 2월의 스포티파이 자료에 따르면, 중동·아프리카 지역에

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많이 케이팝 음원을 재생하는 국가로 나타났

고, 메나MENA 지역2) 최대 음원 사이트인 안가미Angami에서 BTS는 청취자 

2,500만 명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가미에 따르면 메나 지역에서 

케이팝을 가장 많이 청취하는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모

로코, 알제리 순으로 나타났다(Raseef22, 2019).

유가에 따라 좌우되는 경제적 불안정성과 중동 지역 내에서의 정치

1) ��UAE, 이집트, 모로코, 알제리가 그 뒤를 잇고 있다.

2) Middle East and North Africa의 약자로 북아프리카를 포함한 중동 지역 전체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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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종교적 불안정성 등 다양한 위기 요인이 상존하는 시장인 사우디아

라비아는 한류 관계자가 바라보기에 분명히 매력적인 곳이다. 아직 한

류 팬이 적극적으로 발굴되지 않은 지역이지만, 소비자의 소득 수준이 

높고, 본고에서 논의한 ‘사우디 비전 2030’과 같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

적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5세 미만 젊

은 층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30세 미만 청년층 인구가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상당히 젊은 나라이다. 세계 인구증가율

이 2018년 1.8%에서 2020년 1.03%로 감소한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2020년 인구증가율은 1.62%로 상대적으로 높아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

우 높은 사회임을 알 수 있다(CIA, 2020).

세계는 물리적인 만남이 일상이던 컨택트Contact 시대에서, 코로나19

로 인해 온라인 만남이 일상이 되는 온택트Ontact 시대를 거쳐, 언제 어디

서나 누구와도 연결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유택트U-tact 시대로 가고 있

다. 코로나19는 대면 공연의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분명 한류 산

업계에 위기를 초래하기도 했다. 동시에 외부 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팬

데믹 상황에서 넷플릭스를 비롯한 온라인 기반 플랫폼에 한류 콘텐츠를 

유통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

지를 위해 사회·문화 활동을 포함한 일상생활의 범주가 축소되면서 문

화산업 전반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한류를 지속

적으로 확산하고 전 세계가 향유하는 문화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며, 나아

가 문화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융합형 문화기술의 축적과 함께 타 

문화와 사회에 대한 적극적이고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대면 접촉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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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선호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랍, 중동 문화권에서는 콘서

트 같은 대면 공연과 직접 홍보 등의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자칫 침체될 수 있는 중동 한류 산업의 위기를 극복

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콘텐츠를 융합하고 미디어를 활용하는 좀 더 적극

적인 권역 특화형 대응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의 신한류가 다음 단계로 발전하

고 진화하려면 한류의 파급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한류는 사우디아라비

아 정부 주도의 사회개혁 개방정책과 맞물려, 향후 현지에는 더 활발하

게 확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이전에 중동 문화와 이슬람 문화에 대

한 한류 주체의 올바른 이해와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중동 지역 내에서

도 지역별, 국가별 상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의 한

류 확산을 위해서는 현지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요소를 면밀

히 살펴야 한다. 본고에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여

성의 사회 진출과 서구식 문화 수용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이슬람이나 정

부와 왕실에 대한 비판이 금기시되고 있는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가 남아

있어 문화교류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의 2대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의 수호국이

며, 수니파 이슬람의 종주국으로서 중동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 이슬람 

국가에 영향력이 큰 국가이다, 폐쇄적이고 보수적이었던 이전의 이미지

를 탈피하고 중동 지역 개방의 아이콘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 주도로 

획기적인 경제·사회·문화적 개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한편에 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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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리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개혁과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한류

가 주류문화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지고 그 영향력을 중동 및 이슬람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 구체적인 실행 방안의 수립이 절

실히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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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석│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사우디아라비아 젯다 통신원

리야드에서 울려 퍼진 케이팝, 
‘사우디 비전 2030’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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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25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국가 개혁 프로그램인 

‘비전 2030(Vision 2030)’을 발표했다. 동 비전 플랜은 지금까지 사우디아

라비아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단순한 경제개발계획과는 차

별화된 정책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970∼2014년에 5년 단위로 9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을 실행해 왔다.1) 그리고 2015∼2019년에는 제10차 

경제계획을 실시할 예정이었다(New Climate Policy Database, 2014). 그런

데 갑자기 2016년 4월에,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일반적인 경제개발계획

이 아닌, 국가 개혁 프로그램인 ‘비전 2030’이 발표된 것이다. 단위 기간

도 기존의 5년이 아닌 15년으로 보다 장기적인 개발 계획이었다. 사우디 

정부는 왜 2016년에, 그리고 왜 ‘비전 2030’이라는 개혁 프로그램을 발표

했던 것일까. 공교롭게도 발표 시점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사우드Salman bin Abdul Aziz Al-Saud 국왕이 권좌에 오른 지 1년이 막 

1) ��사우디아라비아가 시행해 왔던 개발 계획(Development Plans)은 경제기획부(Ministry of Economy 

and Planning)의 웹사이트(https://www.mep.gov.sa/en/development-plans)를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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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는 시기였다. 새로운 정부의 수장이 된 살만 국왕은 지도자로서 정

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전과는 다른 무엇인가 새로운 면모를 국

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가 ‘비전 

2030’을 평범한 경제개발계획이 아닌, 국가 개혁 계획Reform Plan으로 성격

을 규정한 것은 단지 국민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정치적인 필요뿐만 아니

라 발등의 불처럼 시급한 문제로 이 나라에 닥친 사회·경제적인 어려움

을 반드시 헤쳐 나가야만 하는 긴급하고도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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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왜 지금 ‘비전 2030’인가? 

사우디아라비아는 전통적으로 높은 실업률과, 원유 자원에 과도하

게 편향된 국가 수입 구조로 인해 경제적 불안정성에 시달려 왔다. 지난 

10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의 주요 목표도 결국은 이 두 가지 문제의 해

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

가는 ‘비전 2030’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지적처럼 

분명히 ‘비전 2030’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생겨난 계획이 아니다.

실업률 해소와 경제 다각화는 마치 실과 바늘처럼 서로 불가분의 

관계이다. 경제 다각화는 탈석유화를 앞당기고 탈석유화는 실업률 해소

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게 만든다. 조금 과장하면 정부의 모든 

정책은 마치 실업률 해소를 위해 존재하는 듯하다. 사우디 정부는 유능

한 인적자원이 취업률을 높이고 민간 부문의 경제를 견인하며 경제 다각



177

화를 이루는 비결이라고 생각하여 본격적인 인재 육성 계획을 추진하였

다. 제10차 경제개발계획 기간이었던 2015년의 정부예산을 보면, 교육

예산에 배정된 금액은 총 579억 달러(약 67조 1,505억 6,000만 원)로, 전체 

예산의 약 25%를 차지하며, 이는 2014년 대비 3.4% 증가한 규모였다. 

사우디 정부의 2015년 예산 총액이 2,293억 달러(약 257조 9,166억 4,000

만 원)로 2014년 대비 0.6% 증가한 것에 비교하면 증가율 면에서도 인적

자원 양성을 위한 교육예산의 증가율이 두드러진다(주사우디아라비아 대

한민국 대사관, 2014). 제9차 경제개발계획 기간이었던 2014년의 예산을 

검토해 보아도, 교육에 배정된 예산은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염기혁, 2014). 이처럼 높은 실업률과 경제 다각화는 사우디 정부가 오

랫동안 정책 역량을 집중해서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이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가 진행해 온 10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과 

‘비전 2030’을 비교한다면 ‘비전 2030’은 분명히 기존의 경제개발계획과

는 구별되는 특별한 면이 있다. 그 특별함이란 사회문화적인 개방정책

이다. 이는 한편으로 그때까지의 구태의연한 경제개발계획만으로는 당

면한 난국을 타개할 수 없다고 생각한 사우디 정부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구한말 조선 정부가 동도서기東道西器를 내세워 서양의 문물은 받아

들이되 문화나 사회제도는 조선의 것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서양의 문물은 받아들이되, 아랍의 전통은 유지하려

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엄격한 이슬람법의 시행과 외국인의 입국 제한, 

아랍 유목민(베두인) 전통에 기초한 여성 권리의 억압 등이 대표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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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이슬람 신앙과 전통문화와 관습을 유

지하면서 시행된 개발계획으로는 실업률과 경제 다각화의 문제가 해결

되지 않았다. 이에 당국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이

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나온 것이 ‘비전 2030’이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회제도나 문화적 전통은 외국인에게 생

소한 부분이 많아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오는 외국인은 처음 얼마간은 모

두 심한 문화적 충격을 받는다. 예를 들면, 1990년대만 해도 라마단 기

간에는 무슬림이 아닌 사람도 공공장소에서 금식을 깨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추방한다는 신문 공고가 내무부 장관의 이름으로 발표되곤 했

다. 하루 5번 있는 기도 시간에 가게 문을 열고 있거나 기도하지 않는 무

슬림은 종교경찰에게 체포되어 처벌을 받기도 했다. 여성은 국적과 종

교를 불문하고 ‘아바야’로 불리는 검은색 긴 옷으로 온몸을 가려야 했다. 

외국 투자자에게 불리한 법률 조항 역시 해외의 투자를 막는 장애물이었

다. 일상생활의 불합리성은 스폰서 제도의 사례에서도 보인다. 사우디

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근무하는 회사, 즉 스폰서의 허락 없이

는 출입국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부모님의 장례식처럼 급한 가정사

가 있어도 근무하는 회사에서 출입국 비자 발행에 동의해 주지 않으면 

출국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스폰서 제도는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로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비전 2030’이 시행되고 있는 요즘에는 당연히 추방 공고문

은 나오지 않을뿐더러, 라마단 기간에 업무차 거래처의 사무실을 방문

하면 본인들은 금식하고 있지만, 비무슬림인 파트너를 배려해서 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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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권하기도 한다. 궁극적으로 사우디 정부는 2020년 10월 말, 스폰

서 제도의 폐지를 예고하였다. 이 법령이 시행되면 스폰서의 동의 없이

도 외국인 노동자가 스스로 출입국 비자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유력 

언론에서도 이 조치가 ‘비전 2030’ 실행의 일환이라고 보도하였다(Saudi 

Gazette, 2020). 이처럼 ‘비전 2030’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경제 다

각화를 이루고 실업률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사우

디 사회를 개방적이고 유연성 있는 사회로 변모시켜 자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살기 좋은, 무엇보다 투자하기 좋은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개

혁 프로그램이다.

그렇다면 어떤 계기로 보수적인 수니파 이슬람 종주국 사우디아라

비아는 ‘비전 2030’ 계획을 실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 이 개혁 프로

그램은 왜 세계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1990년대나 본격화된 2000년

대가 아닌 2016년에 추진됐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한마디로 서두에

서 언급한 왜 ‘비전 2030’이고, 왜 지금인가 하는 질문과 연결된다. 이 문

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중동 정치 변화의 일대 사건이었던 ‘아랍의 봄’

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청년 실업문제와 2014년 이후 국제유가가 장기

적으로 하락 국면에 있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아랍의 봄이 불러온 파장: 청년 실업의 엄중함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젊은 층의 실업문제를 정권 안보 차원에서 

인식하는 듯하다. 주지하다시피, 2010년 튀니지에서 석사학위 소지자로

서 청과물 노점상을 하던 무함마드 부아지지가 분신 자살을 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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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그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대다수의 튀니지 국민을 자극하여 민주

화 시위를 촉발하였으며, 결국 대통령을 하야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 

시위는 튀니지의 내정문제로 그치지 않고 국경을 넘어 단기간에 북아프

리카와 중동 전역으로 확대되었는데, 그 근본 원인은 높은 청년 실업률

이었다. 우리가 ‘아랍의 봄’이라고 부르는 이 시위 사태는 사우디에도 영

향을 미쳤으며 급기야 사우디아라비아 사회운동가들도 2011년 3월 11

일을 ‘분노의 날’로 선포하였다. 그날은 금요일이었는데, 금요일은 무슬

림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원에 모이는 날이다. 이집트 등 인근 중동국

가들의 반정부 시위도 무슬림 시민 다수가 예배드리기 위해 함께 모이는 

금요일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회운동가들은 일반 시민이 반정부 민주화 시

위에 참여하도록 각종 사회 관계망을 통해 독려하였다. 이로 인해 당시 

모로코에서 휴양 중이던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국왕이 급히 

귀국하여, 시민들이 시위에 동참하지 않도록 설득하였다. 다행히 3월 11

일은 큰 소요 없이 지나갔다. 사우디아라비아 제2의 도시이며 서부지역 

제1의 경제도시인 젯다시에서도 대표적 번화가인 타흘리야로에 아주 작

은 규모인 약 40명의 시위대가 모였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별 

저항 없이 모두 체포되었고 그 후에 전부 훈방되었다. 이에 고무된 사우

디 정부는 시민의 정부 지지에 대한 보답으로 그다음 주인 3월 18일에 

사우디인 청년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해외에 유학 중인 모든 

사우디 유학생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등 

청년 달래기에 나섰다. 그 후 정부는 자국인 우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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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 왔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영업하는 모든 기업은 전체 직원 중 일

정 비율은 반드시 사우디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는 자국민 고용 촉진책인 

‘니타카트Nitaqat, ’2)도 뒤따라서 발표되었다. 이후 특정 산업에 외국인

의 취업 금지 및 사우디인을 100% 고용하도록 하는 법령을 발표하거나 

인두세 성격인 고액의 외국인등록세를 부과하는 등, 본격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어렵게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우디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게 하

여 외국인의 본국 귀향을 유도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나 기업이 사우디로 

진출하는 것은 쉽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시장에서, 비용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저임금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우디 젊은이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우디 정부가 청

년실업 문제를 얼마나 엄중하게 생각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알 수 있

는 대목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인구 구성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30세 이하 청

년층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인

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년층의 실업문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해결

해야 할 경제문제 중 항상 우선순위에 위치해 있지만, 실업률 개선은 여

전히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자국민의 전체 실

업률은 2014년 11.8%에서 2016년 12.3%로 증가하였다. 자국민 남성 

2) ��‘니타카트’는 ‘범위’를 뜻하며, 자국인 고용 비율에 따라 적색, 황색, 녹색으로 범위를 정하고 녹색 범주

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에는 채용된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갱신불허 등으로 경영에 불이익을 주는 제

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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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은 2014년 6%에서 2015년 5.3%로 감소하였다가 2016년에 다시 

5.9%로 증가하였다. 자국민 여성 실업률은 2014년 33.3%에서 2015년

과 2016년 각각 33.8%와 34.5%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15∼24세 청년의 

실업률은 2014년 30.12%에서 2016년 24.87%로 감소하였으나 2017년 

25.02%로 소폭의 증가를 기록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송

상현, 2019). 여전히 사우디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마음을 놓지 못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비전 2030’처럼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된 정책

의 배경이 되었다.

 

2. 앞이 보이지 않는 국제유가의 하락 추세: 경제 다각화 강요

사우디아라비아 재정은 국제유가의 등락과 함께 부침을 겪었다. 

2018년 기준 사우디 석유산업 규모는 약 2,385억 달러(약 268조 3,125억 

원)이며,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1%로 가장 높고, 이어서 

정부 서비스가 18.8%, 제조업이 12.8%, 금융업을 포함한 민간 서비스

가 12.2%, 도·소매업이 9.5%으로 뒤를 잇는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산업으로 거두는 수입은 정부 전체 수입의 약 72%를 차지하며, 원유 수

출 금액은 전체 수출 금액의 약 75%를 차지한다(김현범, 2019). 무엇보다 

2014년 6월 이후 시작된 유가 하락의 추세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점차로 

가시화되고 있는 원유의 주요 수입국인 선진 각국의 탈석유화와 신재생

에너지 사용 정책은 어쩌면 앞으로 영원히 원유가격의 상승은 없을지도 

모른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게 만든다. 아랍의 봄을 통해 느낀, 청년 실

업이 정권 안보에 주는 중대성과 세계 각국의 탈석유화 정책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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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가 기조는 사우디 정부의 정책 당국자에게 위기의식을 주기에 충분

하였다. 이처럼 예전과 전혀 다른 규모와 강도로 다가오는 사회경제적

인 도전은 사우디 정부로 하여금 ‘비전 2030’으로 표현되는 개혁 정책을 

실행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였다.

필자가 현지의 젊은 지식인 및 젊은 정부 관료와 사석에서 대화해 

보면,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아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 어쩌면 영원히 국제유가가 2010년대 초반기처럼 배럴당 100달러

(약 11만 2,500원)에 육박할 일은 이제 다시 없을 것으로 거의가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우디 경제의 미래에 대해 암울한 전망과 불안감을 표

출하면서 더욱 절박하게 ‘비전 2030’의 성공을 바란다. 실제로 사우디 리

야드 주재 한국무역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의 외환보

유고는 2016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고 2014년부터는 재정적자

를 기록하고 있다.

사우디를 둘러싼 세계경제의 구조적인 환경은 사우디 정부의 정

책 담당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으로 하여금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언

가 획기적인 국가 개혁 프로그램을 간절히 바라게 했다. 한마디로, ‘비전 

2030’은 정부와 시민 모두가 필요로 한 정책에 대한 일종의 공감대가 형

성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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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비전 2030’의 중간 결과: 정부의 정책 제시와 시민의 호응

‘비전 2030’은 활력 넘치는 사회A Vibrant Society, 번영하는 경제A Thriving 

Economy 그리고 야심 찬 국가An Ambitious Nation라는 3대 핵심 목표 아래 각각 

총 3단계에 이르는 하위 목표를 정하였다. 조밀하게 짜인 이 계획은 각

각의 핵심 목표를 이루기 위해 1단계에 6개 대목표, 2단계에는 27개 중

간 목표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는 96개의 세부 목표를 설정하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비전 2030’은 단순히 사회경제

적인 개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활력 넘치는 사회를 표방하고 있는

데, 이는 정부가 시민의 삶의 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음을 보

여준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비전 2030’은 과거와 분명히 차별화되는 정책

의 대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2021년 4월이 되면 ‘비전 2030’이 발표된 

지 만 5년이 된다. 5년 동안 사우디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현

지인들은 흔히 우스갯소리처럼 지난 5년의 변화가 과거 50년의 변화보

다 더 극적이라고 말하곤 한다. 과연 그동안 사우디에는 어떤 변화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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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났을까.

 

1. 활력 넘치는 사회로의 순조로운 시작: 개방되는 사회

‘비전 2030’의 성과를 경제 다각화와 실업률 해소 면에서 본다면 그 

실적은 초라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활력 넘치는 사회의 하위 항목인 

2.5.1.번과 2.5.2.번에서 제시한 ‘대중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여가 기

회의 개발과 다양화’, ‘예술과 문화에 사우디의 기여 증진’ 그리고 번영하

는 경제 항목의 하위 항목인 4.2.2.번에서 제시한 ‘관광 분야의 개발’ 면

에서 본다면 괄목할 만한 변화를 이루어냈다.

일례로, 2018년 4월 18일, 사우디의 첫 영화관이 수도 리야드에 개

관했고(Al Arabiya, 2018), 동년 6월 24일에는 여성의 운전을 전면적으

로 허용하였다(Naar, 2018). 2019년 8월 2일에는 여성이 남성 후견인 없

이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Graham-Harrison, 2019), 같은 해 9

월 28일부터는 한국을 포함한 49개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관광비

자 발급을 시작하였다(Okaz, 2019). 그동안 여성을 옥죄는 상징처럼 보였

던, 여성이 외출할 때 반드시 입어야만 했던 아바야는 2018년 무함마드 

빈 살만Mohammed bin Salman 왕세자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바야의 색

이 반드시 검은색일 필요는 없다.”라고 직접 언급하면서 여성이 자유롭

게 자신의 아바야 색깔을 결정할 수 있음을 인정했고(Al Arabiya, 2019), 

다음 해인 2019년 9월에는 49개국에 관광비자 발급 허용을 공표하면

서 외국인 여성은 아예 아바야를 입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하였다(Fattah, 

Nerein and Algethami, 2019). 그야말로 정신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사회 



186

개방정책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현재는 코로나19 사태로 뜸하지만 주말이면 영화관과 쇼핑몰, 대형 

슈퍼마켓에 여성들이 미어터질 듯이 몰려든다. 일반 사무실에서도 남성 

직원과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는 사우디 여성들 그리고 자기 차를 운

전하고 다니는 여성들을 보면, 현지에서 오랜 기간 거주한 필자는 격세

지감을 느끼곤 한다. 처음 여성의 운전 허용이 발표되었을 때, 필자가 아

는 사우디 지인들, 특히 노장년층 남성들은 많은 우려를 나타내었다. 이

슬람적 가치가 훼손되고 사회적 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을 저어하는 의견

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 여성 운전에 대해 시비를 거

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길에서 여성 운전자를 만나면 길을 양보

해 주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이처럼 ‘비전 2030’이 내세운 활력 넘치

는 사회는 순조롭게 출발한 듯하다. 일부 보수적인 사람들의 우려와는 

다르게, 사우디 시민은 정부가 진행하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회로 가는 

정책을 환영하고 그 정책의 결과물을 즐겁게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절반의 성공

: 경제 다각화의 난항 속 활발한 여성의 사회 진출

‘비전 2030’은 여성의 인권 신장과 여성의 사회참여로 활기찬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 데는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제 

다각화 면에서는 아직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는 듯하다.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많이 발표하였지만, 완성되고 시행 중인 프로젝트는 드물

다. 하지만 여성 취업 면에서는 그 변화가 피부로 느껴진다. 사우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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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비전 2030’의 96개 세부 실행 목표 가운데, 4.4.2.번에서 ‘노동시장

에서 여성 참여 증대’를 목표로 내세웠다.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서 사우디 정부는 ‘비전 2030’의 시행 이전에도 여성의 취업에 많은 정책

적인 지원을 하였다. 예를 들면 일정 비율의 사우디인을 고용해야 하는 

니타카트 제도를 시행하면서, 정부는 사우디인 여성 1명을 고용하면 남

성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계산하였다. 이로 인해 비용을 절감하려는 기

업에서는 많은 여성을 직원으로 채용하기 시작했고, 이는 여성 취업률

의 증가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사우디 통계청이 2020년 3분기에 발표

한 실업률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3분기와 2020년 3분기 남성과 여성

의 실업률 변화를 살펴보면 남성은 5.7%에서 7.9%로 늘어난 반면, 여성

은 34.5%에서 30.2%로 감소하였다. 또한 전체 노동시장에서 사우디인

이 참여하는 비율을 봐도 동 기간에 남성은 64.6%에서 66.0%로 소폭 상

승한 반면, 여성은 19.0%에서 31.3%로 대폭 상승하며 외국인 인력을 빠

르게 대체해 나가고 있다(General Authority for Statistics, 2020). 현재 사우

디 여성은 전통적으로 여성이 종사하던 직종인 간호사, 의사, 교사 외에

도 슈퍼마켓의 현금 출납원 같은 단순직부터 각종 소매점의 점원, 은행

원, 공무원, 경찰, 군수공장의 엔지니어 심지어 국왕 경호원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직업군에서 근무한다. 많은 민간 회사 사무실에서도 여성이 

남성과 함께 근무하고 있지만,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오히려 여성 직원 

때문에 남성 직원이 사무실 안에서 함부로 행동하지도 않고 책상 관리도 

더 깨끗하게 하는 등 긍정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는 후문이 들려온다.

다른 한편으로 직장 여성의 증가, 그것도 운전이 가능한 직장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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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가는 사우디 사회에 다양한 면에서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예를 들

면 직장 여성을 위한 화장품과 액세서리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수입 

자동차 판매점에서 근무하는 필자의 사우디 지인은 본인이 근무하는 회

사가 사우디 직장 여성이 좋아할 만한 자동차 모델이 무엇인지 조사하려

고 한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마케팅 담당자가 여성을 중요하게 고려

해야 할 소비자로 인식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여성 취업 촉진은 실업률 

감소로 번영하는 경제를 만들고자 하는, 애초의 의도를 충족할 뿐만 아

니라 부가적으로 사회 분위기를 좀 더 활기차게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

는 것이다. 무엇보다 사우디에서 한류는 대부분 여성에 의해서 소비되

는 것을 감안할 때, 취업 현장에 여성의 진출이 늘어나고 또한 정부가 여

성의 취업을 장려하는 것은 한류의 확산에도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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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비전 2030’을 위한 동력, ‘젊은 세대’

: 그들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출범한 지 5년이 지났고 앞으로 10년이 남은 ‘비전 2030’을 지금 시

점에서 평가한다면 경제 다각화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활력 

넘치는 사회를 위한 여가 기회의 개발은 그 성과가 독보적이다. 특히 여

성의 사회 진출 증대는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이다. 이 장에서는 사우디 

여성이 어떻게 정부의 취업장려정책에 대응하였으며, 사회에 참여하고 

싶은 그들의 목소리를 어떤 식으로 공론화하고 표출했는지, 또 그에 대

한 남성 구성원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일자리 찾는 여성: 남성도 장래 배우자로 직장 여성 선호 

앞서 말한 대로 ‘비전 2030’ 시행 이전에도 사우디 정부는 적극적으

로 여성 취업을 장려해 왔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정부 차원에서 여성

에 대해 구시대적인 차별적 인식을 버리고, 보다 다양한 직종에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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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하도록 격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을 국가경제의 큰 자산

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정책의 수혜자이며 대상자인 여성

들이 취업을 싫어하거나 사회참여를 주저하였다면 이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취업 여성의 아버지나 남편 혹은 오빠

나 남동생이 여성 가족원의 사회참여를 극렬히 반대했다면, 지금처럼 손

쉽게 우리 주변에서 운전하거나 일하는 여성을 찾아 보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사우디 여성은 정부의 취업장려정책에 따라 취업시장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사우디의 남성도 여성의 사회 진출을 용인하고 응

원하는 것으로 정부 정책에 멋지게 화답함으로써 현실 경제에서 실감나

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아직은 겨우 걸음마를 뗀 단계이지만, 변화

를 촉구하는 여성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고, 정부도 여성의 잠재적 역량

에 신뢰를 보내며 국가 발전에 일정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감을 나타내고 있다.

사우디에서 여성의 위치는 지금까지 다소 수동적이고 폐쇄적인 면

모를 유지했던 것이 사실이다. 전통적인 가치관에 의하면 여성은 ‘보호

받아야 할’ 대상이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성년이 된 후에도 보

호자의 동반 없이는 해외여행은 물론이고 국내 여행도 할 수 없었다. 그

러니 해외유학을 꿈꾸는 것은 언감생심이었다. 이 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성년인 누나의 외출을 위한 보호자로 오히려 누나의 보호가 필요

한 미성년인 남동생이 따라 나서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운

전도 허용되지 않았으며 취업시장도 남성 위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하지만 최근 사우디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변화는 실로 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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씻고 다시 봐야 할 정도이다. 요즘 사우디 젊은 여성은 자신이 취업하여 

경제적 힘을 가져야 가정에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개인적 활동도 

더 자유로울 수 있다고 여긴다. 그래서 젊은 사우디 여성의 최고 관심사 

중 하나는 직장을 갖는 것이라고 한다. 최근 많은 대졸 여성이 이력서를 

들고 취업의 문을 열심히 두드리고 있는 것이 목격되고 있다.

한편 결혼을 한 후에도 직장에 계속 다니겠다는 여성이 늘고 있고, 

남성도 직장이 있는 여성을 결혼 상대로 선호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많

은 남성이 사우디의 주거비 등 전반적인 생활비를 고려하면 남성 혼자

만의 수입으로는 지출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실제로 하고 있다. 

이것은 남성도 여성의 취업을 긍정적으로 여긴다는 의미이다. 여성 취

업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현실상 젊은 남녀 모두가 원하고 있는 문

제였는데 정부도 이를 적극 권장함으로써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2. 유튜브: 여성의 자기 계발과 자아 표현의 도구

사회문화적인 개방정책인 ‘비전 2030’이 성공을 거두는 이면에는 여

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있다. 전통적으로 소극적·보수적 여성상이 

절대적 가치 기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어떻게 여성이 적극적이고 자

립적으로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 답은 인터넷이

다. 사실 집회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사우디에서 대중의 목소리는 유

튜브 채널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형성되고 있다. 온라인상의 연결은 거

의 유일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됐다. 사우디 여성은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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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을 기반으로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게 되면서, 자기 계발

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은, 특히 사우디 여

성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공부하고 외부의 소식을 접하며 다른 사

람들과 연대한다. 바야흐로 시대는 변화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

해 있다. 사우디는 날씨가 연중 더워서 사람들이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

이 많다. 여기에 사회구성원 간의 교류 활동이 거의 없고 가문 중심의 사

회로 다른 사람을 자주 만나기가 어려운 사우디에서 소셜 미디어를 통한 

외부인과의 소통은 분명 새로운 형태의 삶을 이끌고 있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인터넷 보급을 통해 온라인상으로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여성 스스로 생각이 깨이고 변화를 갈망하기 시작

했다. 여성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당당한 한 인간

으로서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의 삶을 살고 싶은 개인의 희망을 공유하

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정부도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

의 목소리에 더는 귀를 닫고 있을 수 없게 되었다.

2010년 즈음, 필자가 만난 한 현지인 여학생이 피아노를 배우고 있

다고 해서 어디서 배우느냐고 물었더니 유튜브를 통해 배운다고 답했

다. 또 다른 학생은 건강상의 이유로 학교에 제대로 다닐 수 없었는데도 

영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보며 의아하게 생각했다. 어디

서 영어를 배웠는지 물어보자 역시 유튜브를 통해 배웠다고 답했다. 대

학까지 졸업했어도 실제로 외국인과 대화 한마디 하기 힘들어하는 경우

가 더러 있는 한국인과 비교되면서, 이들은 유튜브를 효율적으로 이용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처럼 사우디 여성은 이미 온라인 채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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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상당한 양과 질이 보장된 배움의 세계에 접어들었고, 전 세계의 소

식을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다. 또한 그들의 희망사항을 사회적 연대의

식으로 끌어올리는 데도 성공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바로 ‘여성의 운전 

허용’을 들 수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것’ 이상

을 의미한다.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오랜 세월에 걸

쳐 견고히 형성된 여성에 대한 구성원의 고정관념이 깨져야 한다. 예를 

들어 남녀가 유별한 사우디에서 여성 운전자가 운전 중에 사고를 내거나 

당했을 때, 이 여성을 상대할 여성 경찰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이 

차를 타고 어디든 다닐 수 있어서 풍기문란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해결되어야 한다. 이처럼 ‘여성 운전 허용’은 실로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

되어야 실현이 가능한 사안이었다. 갑론을박이 벌어지며 지지부진하게 

시간이 흘러가던 와중에 1990년 리야드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운전하게 

해 달라고 시위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이 사안은 급물살을 탔

다(Qiblawi, 2018). 이 영상은 여성들이 차에 앉아서 운전을 하며 경적을 

크게 울려대는 장면을 담고 있었는데, 예상 밖의 많은 지지를 끌어모았

다. 정부에서는 이 영상을 올린 여성들에게 가했던 법적인 제재를 곧 풀

어주었다. 이후로도 여성 운전 금지에 항의하는 운동이 지속되다가 결국 

2018년에 이르러 ‘여성 운전 허용’이라는 초유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 후 약 3년이 지난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무난하게 사회가 이를 

받아들이고 잘 적응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지 여성들은 남성 운

전자가 곳곳에서 여성의 운전을 격려하고 있다고도 말하였다. 많은 여

성이 여자만 운전을 못 하게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공정치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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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여기고 있다. 사우디의 미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의 사고가 

남녀를 불문하고 얼마나 역동적이고 개방적인지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각종 규제를 없애면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장려

하는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잘 내놓았고, 사우디의 청년들은 이에 적극

적으로 호응하며 긍정적으로 화답함으로써 일정 정도의 성과를 내었다. 

그동안 이 나라에서 일어난 젊은 세대의 활동상을 조사해 보고 또 사우

디의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나라가 처한 사회경제적인 상

황이 정부로 하여금 개혁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기도 했지

만, 젊은이들의 역동성을 못 이긴 정부가 그들의 요구에 떠밀려서 ‘비전 

2030’과 같은 사회 개방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

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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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비전 2030’의 수혜자, 한국 

: 한국에 호의적인 사우디 젊은이

2009∼2010년 무렵, 이곳 사우디에 처음으로 한류 열풍이 강하게 

불었다. 누가 사우디에 한류를 전파했을까. 한국에서 온 문화 사절단이

나 유명 가수의 공연이 아니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통로는 바로 

유튜브 채널이었다. 여행을 직접 하지 않고도 많은 사람이 바깥세상을 

활발히 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마치 어린아이가 한 번 바깥 나들이

를 한 후에는 계속 나가서 놀자고 하는 것처럼,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세상을 통해 이곳 사람들의 코에 ‘바깥세상이라는 향기롭고 

시원한 공기’는 이미 들어가기 시작했다. 특히 젊은 사우디인의 눈과 귀

가 열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관심은 다름 아닌 한국으로 향하였다.

검은색의 아바야를 두른 여학생들이 초로의 아버지 혹은 운전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한국어를 배우고자 주말 한글학교로 몰려오는 모습

은 감동을 느끼게 한다. 전 세계의 공용어가 된 영어를 학습하는 것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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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 그렇다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며 경제적으로 아무런 실

익도 없는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주말 이른 아침부터 모여들었으니 한국

어에 대한 이들의 애정이 느껴지고도 남는다.

그러면 사우디인들, 혹은 현지 거주 아랍인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

화에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인기몰이를 이어가는 케

이팝이라는 전 세계적인 문화 흐름 속의 일부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

만 현지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이유는 조금 다르게 다가온다. 그것은 음

악이나 영화 같은 특정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의 문화와 생활방

식 전반에 대한, 약간 과장되게 표현하면 이들은 한국의 모든 것을 사랑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필자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우디와 인근 아랍국

가 출신의 청년 남녀 2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변화해 가는 

사우디 사회의 모습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개방 개혁 프로그램인 ‘비전 

2030’이 이들의 생활과 사고방식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지 궁금하였

다. ‘비전 2030’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은 다소 예민할 수 있고, 답변을 이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듯하여 ‘개방된 사회에 대한 의견’을 묻는 식으로 

에둘러서 이들의 생각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조사 결과를 정리해 보았

다. 이를 통해 ‘비전 2030’의 문화적인 개방과 한류의 인기는 일회적이지 

않고 지속적인 삶의 풍조가 될 것을 예감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들이 한

국과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 한국인처럼 자유롭게 살고파 

: 한국인의 생활 풍조Lifestyle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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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두세 번 방문한 적이 있는 한 사우디 청년은 한강, N서울타

워, 제주도, 경복궁, 창덕궁, 이태원, 부산 해변, 안동, 여수, 설악산 등을 

이미 잘 알고 있으며 한국을 방문할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진다고 말

한다. 현재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 드라마 시청을 즐기고 있으며, 아직 미

혼인 그는 주로 앉아서 차를 마시고 수다를 떠는 여성보다는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스타일의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고 한다. 또 한국 여행

을 할 때 기차를 타고 도시와 도시를 돌아다니고 싶다고 언급한다. 대부

분 승용차가 주요 교통수단인 이곳에서는 직접 운전하지 않고 기차, 전

철, 시내버스 같은 다양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동

하는 한국인의 삶의 모습이 신선하게 다가온 것이다. 이들에게 남녀노

소 구분 없이 또 옷차림의 구분 없이 자유로이 이동하는 한국인의 모습

은 인상적이지 않을 수 없다. 여성의 운전이 허용되었다고는 하지만, 아

직도 이동하려면 아버지나 오빠 혹은 운전기사를 의지해야 하는 운전할 

줄 모르는 여성이 대다수이므로, 한국의 저렴하면서도 편리한 접근성을 

자랑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부러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 세계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자유로이 나

다닐 수 없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삶을 무료하게 만드는지 뼈저리게 경

험했다. 여성의 운전이 금지되어서 언제든 자유롭게 외출하거나 가고 

싶다고 아무 데나 갈 수는 없었던 사우디의 여성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현재 전 세계인이 겪고 있는 ‘코로나19가 유발한 봉쇄’ 상황의 삶과 유사

하다고 볼 수 있다. 여성 운전이 허용된 지금도 운전 면허가 없거나 자기 

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여성 대다수는 여전히 이동에 많은 제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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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이외에는 이렇다 할 대중교통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국가가 운영

하는 시내/시외버스가 있고 리야드와 담맘 간에는 철도도 있지만 노선

이 충분하지 않아서 원하는 곳에 가는 것은 쉽지 않다. 사우디의 대중교

통은 그 연결성이나 배차 간격이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

다. 이런 그들에게 한국은 활기차고 역동적인 사회의 표본처럼 보이는 

듯하다.

사우디의 많은 젊은 여성은 한국에 가면 길을 따라 걸어보고, 길거

리 음식도 먹어보고 싶다고 말한다. 여성이 전통 복장을 하지 않고 한국

인처럼 자유롭게 입고 맘껏 수다를 떨어도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세상, 

그러다가 배고프면 길거리 음식을 먹고, 잠시 카페에 들러 남녀 구분 없

이 자유롭게 여유를 즐겨보는 것이 이들의 작은 꿈이 되었다. 한국인에

게는 일상이어서 별 느낌조차 없는 소소한 일들이 이들에게는 ‘자유로

움’이라는 뭔가 심오한 철학적 가치를 주는 갈망의 대상이 된 것이다. 한

국어를 배우는 이유 중 하나도 한글학교에 오면 사우디를 벗어난 ‘자유

로움’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답한 학생들도 있다. 젊은 층에서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에 특히 열광하는 것도 이 ‘자유로움’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노래와 드라마는 특정 종교에 매이지 않고 한 인간으로서 넘쳐나는 젊음

의 감성을 만끽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그들의 고민을 잘 대변해 주기 때

문이다. 한류 콘텐츠는 간접적이지만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도록 

돕는 매개가 된다.

 

2. 한국의 맛을 즐기고 재미있게 살고파: K-Food와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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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청년들과 현지 거주 아랍계 젊은이들은 한국어, 요리, 관광 

명소, 메이크업, 케이팝, 한국 드라마 등의 한국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접한다. 그 채널들 중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아

랍인이 한국인의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채널도 포함되어 있다. 청년들은 

특히 한국 음식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갈비, 된장찌개, 떡볶이, 김밥, 김

치, 불고기, 비빔밥, 짜장면, 라면 등은 이미 잘 알려졌고, 먹어본 경우도 

많았다. 한 사우디 초등학생은 두바이 소재의 한국식당에서 먹었던 오

이 반찬이 정말 맛있었다고 언급했다. 한국식당에 가면 된장찌개를 주

문한다는 학생도 있다. 특히 떡볶이의 달콤하고 매콤한 맛에 사로잡힌 

아랍인이 많다. 고추장은 어디서도 맛보기 어려운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다. 불고기는 밥과 고기, 야채의 삼박자가 잘 

어우러진 음식이라는 것에 신기함을 느끼기도 하고 정성스레 한 상 가득 

차려지는 한국의 상차림 문화도 이색적인 느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현지 슈퍼마켓에서 배추를 사다가 김치를 담가 보거나 김밥을 만

들어서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올리는 경우도 눈에 띈다.

사우디인과 현지 아랍인에게 있어서 한국 드라마 시청은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2009∼2010년 무렵, 아랍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한

국 드라마는 <대장금>을 기점으로 하여 <꽃보다 남자> 등 셀 수 없이 많

다. 최근에는 <사랑의 불시착>을 즐겨 감상하는 젊은이가 많았다. 역사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고 있다는 학생도 있다. 어떤 학생의 가정은 할머

니부터 온 가족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다고 했다.

필자가 만난 한 학생은 처음에 <대장금> 드라마가 어느 나라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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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모른 채 열심히 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 드라마였고, <대

장금>에서 등장인물들이 보여준 옷차림은 특이했으며, 흥미로운 이야기 

흐름에 끌려 계속 시청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우디를 비롯한 전 세계의 

한국 드라마 시청자들은 콘텐츠를 통해 한국 사회를 알아가고, 한국인의 

삶을 간접 경험한다. 이곳의 청년들은 한국 남성의 외모가 훌륭하고 이

들은 최신 유행을 따르는 멋진 사람이며, 한국 여성은 활동적이며 생각

이 열려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전체적으로 한국인은 성실하다고도 말

한다.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한 사람들은 한국은 참 재미있는 나라라는 

인상을 받았다고도 한다.

자금까지 사우디의 일반 젊은이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토대로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현지 청년들

은 한국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공공의 영역

에서는 한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필자가 만난 익명의 공

무원들의 견해를 토대로 종합해 보면, ‘비전 2030’이 개방 사회를 지향하

지만, 이슬람 신앙이 허용하는 범주 안에서의 개방이었다. 한국의 대중

문화 중에서 이들이 특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점은 많지 않았다. 

매체에 이름을 공개적으로 명시하기를 꺼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회 

분위기상, 필자는 서로 다른 부처에서 근무하는 중견 남성 정부 관계자 

두 명과 익명 게재를 전제로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성명 대신 A와 B로 

표기하였다.

 

‘사우디 비전 2030’은 보통의 경제 계획이 아닌, 국가 개혁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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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비전 2030’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은 이슬람의 신념과 원칙에 기반하

여 현재의 상태를 보다 활력 있고 혁신적인 환경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중대한 문화적 측면을 다루는 종합적인 개혁을 위한 접근 방식입니다. 

거기에는 3대 핵심 목표Pillar가 있는데, 곧 활기찬 사회, 번영하는 경제 

그리고 야심 찬 국가입니다. 이 3대 핵심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치밀

하게 연구하여 세분화한 96개의 전략 목표를 세웠는데, 이는 ‘비전 2030’

을 잘 조직화하도록 하였고, 높은 수준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통해 전략

적이고 창의적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쉽게 지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B: 비전은 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구조를 석유 의존 경제에서 

다각화된 경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

혁도 잘 받아들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내 개혁이 사회적·경제적·문

화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비전 2030’이 추진 중인데요, 가장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B: 경제에 새로운 트렌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회 개혁은 시장

의 추세를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의 변화가 이끈 새로운 트렌드는 

건축에도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를 부동산 개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

회의 변화로 인해 더는 남녀를 분리하지 않는 열린 공간이 많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3)�� 또한 삶의 질과 생활 방식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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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관광시장은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우디 최초의 여성 영화감독 하이파 알-만수르Haifaa Al-Mansour처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각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 유명인의 수가 증가하

고 있습니다. 직장인 여성의 수도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비전 2030’에

서 여성이 기여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여성은 사우디아라비아 사회의 한 구성원이자, 비전 플랜을 성

취하기 위한 주요 역할을 하는 행위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능과 능

력을 사용하여 ‘비전 2030’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가치를 더하고, 전

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추가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지니

고 있습니다. 물론 ‘비전 2030’ 발표 이전에도 말이죠. 여성들은 의료인

Healthcare Provider, 교육자, 연예인, IT 전문가, 기업가 등으로 활동하면서 그

들이 관심 갖고 있는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우리 사회에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은 의료계, 혹은 IT 전문가가 됨으로써 보건부가 관리하

는 의료 혁신 전략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비전 2030’에 있는 사우디 의

료제도의 전략적 목표를 이루는 데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 전체는 

여성의 공헌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B: ‘비전 2030’은 모든 사우디 사람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

록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사우

3) ��2∼3년 전까지만 해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식당, 카페 내 좌석은 여성을 동반한 사람이 입장하는 가족

석과 남성만 입장하는 독신자석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비전 2030’ 실행 후, 식당을 비롯한 많은 공공

장소가 남녀 구분 없이 입장이 가능한 열린 공간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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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여성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

의 모든 부문에서 여성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세인

의 관심을 끄는 영화 촬영 같은 특정 분야에서 일하기도 하지만, 다른 많

은 사우디 여성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본통화

청CMA: Capital Monetary Authority이나 외교 공관의 책임자로 말이죠. 사회 개혁

은 법률에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현재의 사우디 소녀와 여성은 그들을 

억압하던 제한이 사라진 상황에서 국가 개발을 위한 더 큰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성 직장인은 종종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또 동일한 능력을 지닌 남성에 비해 진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기

도 하고요. 현재 사우디 내 여성 근로자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A: 일부 여성 집단의 사회참여를 결정하는 요소는 현재 사우디에

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긍정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의 여부입

니다. 능력만 있다면 누구라도 사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다양

한 방식으로 교육 시스템, 의료 지원, 경제 기회 및 사회적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에서 예시로 언급하신 출

산 및 육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우디 사업장에서는 출산과 육아

를 해야 하는 여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이 정신적·신체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사업주가) 입

증하지 않는 한, 여성은 일할 권리를 가집니다. 여성은 승진할 권리가 있

고, 그들이 낸 성과 평가에 따라 남성과 비슷하게 급여가 인상됩니다.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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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안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할당된 시간 내에, 심지어 원하는 시간에 

자신의 업무를 배우고 수행할 권리도 있습니다. 원할 때마다 연차를 사

용할 수 있고요. 공식적으로 여성은 급여의 감액 없이 월급의 전부를 다 

받으면서 2개월 이상 출산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 기관 노

무 부서의 감독하에 모든 근로자는 자신의 성과에 따른 권리와 혜택을 

받습니다.

B: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입법의 변화와 사회 개혁은 여성 권한 부여

의 원동력이었고, 그로 인해 여성은 경제 활동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

하게 됐습니다. 성 불평등은 전 세계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사우디 정부

는 직급과 급여가 성별이 아닌 경험에 따라 평가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조

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직장 내 성평등을 향한 가장 큰 발걸음입니다.

 

‘비전 2030’이 시행된 이후, 여성의 권익이 신장되었다고 생각하시

는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A:  ‘권익’이라는 말보다는 ‘사회참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편이 좋

겠습니다. 이 맥락에서 권익이라는 단어는 여성이 그들의 권익이 보장

받지 못해 고통 받고 있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상

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여성의 낮은 사회참여는 문화적·전통적 관

습의 영향으로 발생했지만, 이러한 문화적 요소는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

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은 분명히 자신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전 2030’의 목적은 모든 개인의 내면에 보물처럼 내재

된 개인 역량을 이끌어내서 그들이 더 능숙한 기술을 갖추도록 맞춤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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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B: 보시다시피, 현재 사회적이든 법률적이든 그동안 이뤄진 개혁이 

결국 여성의 권익 향상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사실

입니다.

 

작년 BTS가 리야드에서 공연을 개최했고, 수많은 사우디 여성이 

관람한 것은 한국에서도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히 사우디 정부는 획기

적으로 외국인 남녀가 부부임을 증명하지 않아도 함께 호텔에 투숙할 수 

있도록 허가해서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사우디 정부의 향후 개혁 개방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A: 이슬람적 신념은 의심할 여지 없이 ‘비전 2030’을 성공적으로 달

성하기 위한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기반입니다. 이미 행해진 개방의 

정도와 상관없이, 지금까지의 개방은 모두 필요에 따라 추진돼 왔습니

다. BTS의 콘서트 개최와 각종 규제 완화 등, 사우디의 문화 개방은 ‘비

전 2030’과 함께 따라오는 주요 변화가 될 것입니다. 다만, 그 개방의 한

계와 범위는 입법기관의 결정에 따라 시행될 것입니다.

B: 글쎄요. 당시 관객 중 대다수는 소녀였습니다. 이들은 한국 대

중문화의 주요한 팬입니다. 호텔 투숙객의 정책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관광부에서 내무부가 정한 이전 법률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률 및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개혁 정책의 전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사우디 소비자가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소비재를 구입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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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종교적 믿음이나 전통적인 관습이 그들의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이러한 믿음이나 관습이 한국의 대중문

화를 소비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A: 본인 자신을 제외하고는, 개인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교적 신념은 내면에서 시작되며, 

그에 기초한 사람의 행동은 그 뒤를 따릅니다. 따라서 종교적 신념은 필

연적으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그 행동은 개인이 

지닌 신념의 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우디 사람 대부분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플랫폼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통해 다른 문화를 접

할 때 유연성을 보입니다. 전통적 관습은 종교적 신념에 비해 그 외적인 

특성이 쉽게 바뀌어서 종교적 신념보다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적

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사우디 사람이 어느 정도는 전통과 종교적 신

념에 따라서 소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영향이 다른 문화

와 융합하고 그들의 상품, 행동 혹은 한국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

지는 않을 것입니다.

B: 사우디에서는 종교와 관습이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갑니다. 따

라서 사우디 사회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종교와 문화를 논하자면 이슬람

은 사우디의 종교이고, 사우디의 문화는 아랍식 문화입니다. 두 가지 모

두 사우디 일상생활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는 아랍

의 진미인 최상품의 대추야자를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우리는 대추

야자를 먹을 때 예언자 무함마드의 선례를 따라 홀수 개수(3개, 5개, 7개 

등)로 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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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 등, 한국의 대중문화는 사우디 청년층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한류의 어떤 점이 사우디 젊은이에게 

인기를 끌게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무척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국 드라마가 영향력이 있는 주요 요

인은 젊은 남녀 주인공의 로맨스입니다. 한국 드라마가 사우디아라비아

를 비롯한 중동 여러 나라의 젊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행사하는 요인은 

한국의 젊은 남녀 배우들 그리고 발전된 도구와 기술을 토대로 한 특유

의 감성입니다. 또한 드라마를 통해 젊은이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고도

로 훈련된 기술로 잘 편집한 것도 핵심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사우디 청년층이 한국 드라마에 영향을 받는 이유는, 현지의 엄격

한 문화와 전통적 관습은 그들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데 제약이 

되지만, 한국 드라마는 청년층의 이해 수준에 잘 맞고, 내면에 있는 감정

의 방아쇠를 당기면서 격려해 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케이팝은 젊은이의 본성에 잘 어울리는 젊은 팀워크 

정신과 함께, 아름다운 음악의 힘을 잘 활용합니다. 아티스트들이 무대, 

뮤직비디오 등에서 보여주는 다채로운 옷차림도 그들을 더욱 창의적으

로 보이게 하고, ‘보는’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B: 사우디인은 한국 문화를 존중합니다. 그 배경에는 한국인이 사

우디아라비아의 현대화를 도와준 역사가 있습니다. 1970년대, 사우디에 

여러 현대화된 사회기반시설이 건설되던 시기, 한국에서 파견된 근로자

는 이러한 건축 과정에 투입됐고, 건설 협력 이후 현재까지 양국의 협력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성세대에게서 이러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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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사실에 대해 들은 젊은 세대는 한국에 대해 우호적으로 인식합니

다. 따라서 사우디 사람은 한국 문화를 상대적으로 편하게 받아들입니

다. 한류는 지난 몇 년간, 사우디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

대했고, 특히 BTS는 빌보드 메인 차트의 정상에 오르면서 그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새로운 문화적 트렌드와 아이디어

에 적응하는 사우디 대중에게도 전해져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우디 사회가 한국 대중문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

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한류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사우디 사회의 핵심 신념에 반하는 

문화는 이곳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슬람을 제외한 

종교적 신념, 어떤 특정한 종류의 요리, 밤 문화 등이 포함됩니다. 일부 

자신의 개인적 자유를 주장하는 사우디인이 이러한 문화를 수용하는 것

을 제외하고는, 사우디 사회가 공식적으로 그런 것이 수용 가능한 법과 

제도를 변경하지 않고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B: 모든 문화와 사회에는 규범과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

에 위배되는 문화는 수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온라인상에서 전 

세계의 문화적 거리감은 점점 더 좁혀지고 있고, 장벽은 허물어지고 있

습니다. 그렇게 한국 문화는 서구의 문화와 경쟁하면서 사우디 사회에 

자리잡았습니다. 사우디 사람은 한국 문화를 서양의 현대성과 동양적인 

감각이 혼합된 것으로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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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활발한 문화교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한-사우디 친선협회 웹사이트를 보면, 미술 전시회, 스포츠 경기 

응원, 역사 연구와 관광진흥 활동 등 다양한 문화교류 활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프로그램과 더불어, 기술의 힘을 활용하여 보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현재 활동을 더욱 홍보하고, 언어 학습을 촉진하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매년 한국 문화 전시회를 개최할 것을 추천하고 싶

습니다.

B: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 문화에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음식이

든 전자제품이든 혹은 음악이든 TV 시리즈이든 말이죠. 한국의 소비재 

생산 시, 사우디의 젊은 소비자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게 되고, 시장 점유율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패션

과 화장품 및 미용은 향후 몇 년 안에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

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 민간 부문에서 한국에 더 많이 투자

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디에서 생산한 더 많은 비석유 제품을 한국

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경제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이것이 문화교류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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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는말

설문조사 결과와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면서, 청년 세대는 지역을 

막론하고 동일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

었다. 그들은 역동적이고 개방적이며, 활기차고 도전을 피하지 않는다. 

또한 현실의 부조리를 개선하고자 분투한다. 이처럼 청년에게는 내면에

서 솟아오르는 혈기 방장한 패기가 있다. 아주 특별하게 괴팍하지 않다

면, 현지의 청년이 받아들이기 힘든 문화적인 주제는 별로 없겠다는 생

각이 들었다. 물론 이슬람 종주국으로서의 한계도 있고, 국민과 정부가 

생각하는 개방의 속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정부나 시민이 모두 사우디

아라비아를 좀 더 개방적이고 유연한 나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장기적

인 방향성에는 의견이 일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현지 대

중이 견지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호감도의 바탕에는 문화 콘텐츠의 우수

성뿐만 아니라, 1970∼80년대 열사의 건설현장에서 피땀을 흘리며 현대

의 사우디를 건설했던 한국 근로자가 사우디 국민에게 심어준 한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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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좋은 인상과 양국의 오랜 우호적 관계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사우디 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인 현실도 정부의 개

방 정책을 부채질하고 있다.

‘비전 2030’의 엔터테인먼트 정책에는 2020년까지 동 분야 전문 기

관 450개를 운영해 시민에게 각종 문화 활동 및 오락 행사를 제공하고, 

2030년도까지 사우디 3개 도시를 세계 100대 도시로 승격시키며, 가구

당 전체 소비액 중 문화·오락 부문 지출 비율을 현 2.9%에서 6%로 증가

시키겠다는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4)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광 활

성화 정책의 이면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라는 목적도 있지만, 관광철

마다 유럽이나 동남아로 나가는 국내 관광객의 발길을 사우디 내 관광

지로 유도함으로써 인바운드 관광을 성장시키려는 목적도 있다. 슈퍼주

니어와 BTS가 초대받은 행사도 각각 ‘젯다 시즌’과 ‘리야드 시즌’으로 불

리는 현지 축제 기간에 개최됐다. 특히 BTS 공연 당시에는 남녀가 부부

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호텔에 함께 투숙할 수 있도록 

허가했고 BTS 콘서트 입장권을 구입한 외국인에게는 사우디 입국비자

를 발행해 주기도 했다. 필자는 이러한 변화가 한시적인 조치가 아닐 것

이며, 앞으로 사우디 정부는 관광, 오락, 각종 문화행사를 진흥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한다. 경제 다각화의 측면에서 산업

화나 정보화보다는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가 빠르고 가시적인 결과를 

4) ��'비전 2030'의 세부 내용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운영하는 '비전 2030' 공식 웹사이트(https://

www.vision2030.gov.sa/sites/default/files/report/Saudi_Vision2030_EN_2017.pdf)에 수록된 공식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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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오기에 상대적으로 더 쉬운 것이 사실이다.

변화의 문은 이미 활짝 열렸다. 사우디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 

세대는 이미 파격적인 변화를 체험했다. 체험은 더 많은 변화를 갈망하

게 만들 것이다. 사우디 정부도 이에 걸맞는 변화를 추구하며 성장해 나

갈 것으로 보인다. 개방의 물결은 대양의 조류처럼 천천히 그러나 도도

하게 사우디 사회 전반을 휘저으며 지나가고 있다. 그것은 막을 수도 없

고 돌이킬 수도 없을 것 같다. 필자는 앞으로의 시대는 한류가 사우디에

서 흥행하는 데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우리 문화가 

인기가 많아도 사우디가 폐쇄적이고 보수적이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

어 있지 않다면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렵고, 반대로 사우디가 준비되어 있

더라도 우리 문화상품의 내용이 빈약하다면 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

다. 그러나 지금은 사우디 정부와 국민 모두가 개방된 사회로 나아가려 

하고 있고, 대중은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인상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우수한 문화 콘텐츠로 무장하고 있어서 양국 간의 문화교류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한류가 케이팝과 드라마와 같은 콘텐츠에만 한정된 것이 아

니라 음식과 패션 등 생활의 전 방면에서 사우디 사람의 인기를 얻고 있

는 지금, 한류는 양국 간 우호 증진과 교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믿

는다.



213

참고문헌

- �김현범(2019. 7. 4.). 사우디아라비아 산업 개관. KOTRA 해외시장뉴스. URL: https://news.kotra.or.kr/user/

globalBbs/kotranews/784/globalBbsDataView.do?setIdx=403&dataIdx=176067

- �송상현(2019).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 추진 배경과 과제. 《아시아지역리뷰 다양성+Asia》. 2019년 3

월호(2권 1호). URL: http:s//diverseasia.snu.ac.kr/wp-content/uploads/2019/04/사우디아라비아-‘비

전-2030’-추진-배경과-과제.pdf

- �염기혁(2014. 1. 7.). 2014년 사우디 예산 2280억 달러 책정, 지속 가능한 성장에 초점. KOTRA 해

외시장뉴스. URL: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

do?setIdx=242&dataIdx=126822

- �주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대사관(2014). 사우디 경제동향(경제·통상·산업·건설 종합정보). 사우디 월

간 경제정보 2014년 제12월호. URL: https://overseas.mofa.go.kr/sa-ko/brd/m_11065/down.do?brd_

id=4980&seq=1123757&data_tp=A&file_seq=1

- �Al Arabiya(2018. 4. 4.). First cinema in Saudi Arabia to open on April 18. Al Arabiya. URL: https://

english.alarabiya.net/News/gulf/2018/04/04/Saudi-Arabia-to-open-up-first-cinema-hall-on-April-18

- �Al Arabiya(2019. 3. 19.). Saudi Crown Prince says black abayas not obligatory ‘decent attire’ for 

women. Al Arabiya. URL: https://english.alarabiya.net/News/gulf/2018/03/19/Saudi-crown-prince-

says-black-abayas-not-obligatory-decent-attire-for-women

- �Emma Graham-Harrison(2019. 8. 2.). Saudi Arabia allows women to travel without male guardians’ 

approval. The Guardian. URL: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9/aug/01/saudi-women-can-

now-travel-without-a-male-guardian-reports-say

- �General Authority for Statistics(2020). Labor Market Statistics Q3 2020. URL: https://www.stats.gov.

sa/sites/default/files/LM_Q3%202020%20%28Press%20release_EN%20%29.pdf

- �Ismaeel Naar(2018. 6. 24.). Historic day as Saudi women get behind the wheel to drive. Al Arabiya. 

URL: https://english.alarabiya.net/News/gulf/2018/06/24/-SaudiWomenDriving-officially-comes-into-

effect-across-the-kingdom

- �New Climate Policy Database(2014). 10th Development Plan Saudi Arabia (2015-2019). URL: http://

climatepolicydatabase.org/index.php/10th_Development_Plan_Saudi_Arabia_(2015-2019)

- �Okaz(2019. 9. 26.). Tourist visa within 7 minutes for 49 countries from Saturday. Saudi Gazette. URL: 

https://saudigazette.com.sa/article/578331

- �Saudi Gazette(2020. 10. 27.). Saudi Arabia set to abolish sponsorship system. Saudi Gazette. URL: 

https://saudigazette.com.sa/article/599660

- �Tamara Qiblawi(2018. 6. 19.). The women who campaigned to overturn Saudi Arabia's driving ban. 

CNN. URL: https://edition.cnn.com/2018/06/19/middleeast/saudi-women-driving-ban-intl/index.html

- �Zainab Fattah, Vivian Nereim, and Sarah Algethami(2019. 9. 27.). Saudi Arabia Drops Dress Code 

for Foreign Women in Tourism Push. Bloomberg. URL: https://www.bloomberg.com/news/

articles/2019-09-26/saudi-arabia-opens-to-foreign-tourists-and-their-foreign-ways



214



215

4

아
랍
에
미
리
트



216

엄익란│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중동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지, 
	 아랍에미리트의 	한류



217

1. 중동 한류 확산의 거점, 아랍에미리트

2020년, 한국과 아랍에미리트는 외교관계 수립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20년을 ‘상호문화교류Cultural Dialogue의 해’로 선포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제약적인 상황 속에서 양국의 우정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

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있었고, 특히 중동 한류 전파의 장인 아부

다비 ‘코리아페스티벌Korea Festival’ 연례행사는 온라인에서 진행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중동 한류 팬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4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관계는 매우 견고

하게 발전하였다. 2009년 바라카원전 건설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 관

계’를 수립하였고, 2018년에는 이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

여 다방면에서 양국 간 관계를 강화해 왔다. 국민 간 서로에 대한 호감도

아랍에미리트 한류를 직접 체험하며 이야기를 공유해 주신 파워블로거 둘라님, 한국문화원 김영광님, 

그리고 KOFICE 해외통신원 리포트를 통해 원고에 영감을 주신 이세희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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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매우 높다. 아랍에미리트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

한 한국을 경이롭게 바라보고 있다. 특히 자원 자본 없이 오로지 인적자

원에만 의존하여 ‘무’에서 ‘유’를 창출한 한국식 성장 방식을 포스트 오일 

시대 아랍에미리트가 추구하는 성공 모델로 보고 있다. 한국에 대한 아

랍에미리트인의 호감은 2010년대 초반 이후 젊은 여성들 사이에 하위문

화로 자리잡은 한류 팬덤 문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아랍

에미리트에 대한 호감도도 매우 높다. 몇 년 전 <꽃보다 할배>, <런닝맨

>과 같은 오락프로그램과 교육용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아랍에미리트

가 소개되면서 한국인에게 아랍에미리트는 안전하고 개방적이며 발전

된 국가로 인식되었으며, 한번쯤 가보고 싶은 국가가 되었다. 아랍에미

리트의 매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테러와 전쟁으로 얼룩진 중동의 

다른 국가와 달리 정치적으로 안정적이며, 이를 토대로 1971년 독립 이

후 단기간에 ‘사막의 기적’을 이룩했기 때문이다. 이제 개국 50주년의 분

기점에서 미래산업으로 전환한 아랍에미리트는 사막 한가운데 ‘탄소제

로’ 도시를 짓고, 세계 최초 AI 대학을 설립하였으며, 2020년에는 화성

에 탐사선도 보냈다.

본고에서는 중동 엔터테인먼트 중심지로 부상한 소프트파워 강국, 

아랍에미리트의 한류를 소개한다. 아랍에미리트는 인구수로는 작은 국

가이다. 전체 인구수가 1,000만 명 미만인데, 이 중에서 자국민 인구수

는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게다가 아랍에미리트의 한류는 젊은 여

성층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큰 파급력이 없다고 생각될 수 있다. 그

러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면에서 중동 역내에 미치는 아랍에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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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위상을 고려할 때 아랍에미리트 한류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아랍에미리트의 국가 브랜드 가치는 중동 내에서 1위이다. 그

리고 아랍에미리트는 서구를 제치고 9년 연속 중동의 젊은이가 가장 살

고 싶은 국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아랍에미리트가 중동 역내 소프

트파워를 주도한다는 점과 글로벌 교통의 허브라는 점을 감안하여 아랍

에미리트를 한류의 전진기지로 삼는다면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

카와 유럽으로의 한류 확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다민족·다문화 국

가인 아랍에미리트의 인구 구성을 고려할 때 아랍에미리트는 전 세계로 

전파되는 한류의 테스팅 보드Testing Board가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아랍에미리트는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경제성장 패러

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지난 50년간 사막의 기적을 이끌었던 석유 의존 

경제성장에서 벗어나, 이제는 관광산업과 미래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

하는 경제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

이려는 아랍에미리트의 문화정책도 이 틀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기존 한류 정책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여 ‘신한류’ 정책을 추진

하는 한국이 중동의 문화 중심지로 성장하는 아랍에미리트를 발판 삼아 

한류를 확산할 수 있는 전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랍에

미리트 문화비전과 소프트파워 정책을 우선적으로 소개하고, 현재 아랍

에미리트 한류의 현황을 분석하여 한계를 직시하며, 향후 진출 전략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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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동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지, 아랍에미리트 문화비전과 

소프트파워

 

중동에서 가장 안정적인 국가,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는 아라비아반도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1971년 

영국이 철수한 이후 아부다비Abu Dhabi, 두바이Dubai, 샤르자Sharjah, 아즈만

Ajman, 움 알-카이와인Umm al-Qaiwain, 푸자이라Fujairah 등 6개 토후국이 연방 

국가를 결성하였고, 이후 1972년 라스 알-카이마Ras al-Khaima가 합류하면

서 7개 토후국 연방이 되었다. 국호 ‘UAEUnited Arab Emirates’는 각 토후국의 

수장인 ‘에미르Emir(혹은 아미르)’가 다스리는 영토(에미리트)들의 연합을 

의미한다. 각 토후국은 독립적인 행정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아부다비 

통치자를 대통령으로, 두바이의 통치자를 부통령으로 선출해 연방정부

에 협력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토후국 중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토가 

큰 아부다비가 아랍에미리트의 정치 및 행정 수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

으며, 두바이가 무역의 중심지로, 샤르자가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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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고 있다(Ardemagni, 2019).

 아랍에미리트의 가장 큰 특징은 내전과 테러로 얼룩진 주변의 중

동국가와 비교하면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실제로 

아랍에미리트 지도부가 자부심을 갖는 부분이기도 하다. 2011년 아부

다비에 본부를 둔 정부 싱크 탱크Think Tank인 에미리트 전략 연구소Emirates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and Research, ECSSR는 아랍에미리트가 “역내 및 글로벌 정

치 안정 모델 국가”라고 언급했으며, 아부다비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이

드 알-나흐얀Mohammed bin Zayed Al-Nahyan 왕세제도 최근 발간된 「뱅크 오브 아

메리카 메릴 린치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보고서」를 인용하며 “아랍에미리

트는 중동의 정치적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immune 국가”라고 언급한 바 

있다(Gold, 2020). 아랍에미리트 각 토후국의 승계 구도도 안정적이며, 

종교적 극단주의의 도발도 정부에 의해 잘 관리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개방적이며 사업하기에 안정적인 아랍에미리트

를 중동, 아프리카, 유럽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고 있다. 글로벌 자본

이 몰리면서 경제가 부흥하고,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몰려들어 아랍에미리트의 인구수도 지속해서 증

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아랍에미리트와 언어·문화·종교를 공유하

는 타 중동국가 젊은이들은 북미국가나 유럽국가보다 아랍에미리트를 9

년(2012∼2020년) 연속 ‘가장 살고 싶은 국가’ 1위로 선정하였다(ASDA’A 

BCW, 2020). 이들은 아랍에미리트를 자신의 꿈을 이루어줄 ‘기회의 땅’

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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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샐러드 볼’, 아랍에미리트의 제도화된 관용정책

아랍에미리트가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면서 중동국가 젊은이들 외

에도 세계의 젊은 인재들이 아랍에미리트로 몰려들고 있다. 아랍에미리

트도 세계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2019년 5월부터 ‘골든 비자Golden 

Visa’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아랍에미리트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05년 410만 명이던 인구수는 2008년 480만 명으로 늘었으며, 2016년

에는 그 두 배인 912만 명으로 급증하였다. 아랍에미리트의 인구 구성을 

살펴보면 자국민이 전체 인구수의 11.48%, 인도인이 27.49%, 파키스탄

인이 12.69%, 필리핀인이 5.56%, 이집트인이 4.23% 그리고 나머지 국

가 출신이 38.55%를 차지한다. 이처럼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주민 유입

에 따른 인구 증가로 아랍에미리트는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되

었다.

문화적 관점에서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 아랍에미리트의 

한류는 201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다. 따라서 한류 콘텐츠 관련 기업들도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구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회가 될 아랍에미

리트 진출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그러나 당시 이들의 주요 관심 대상

은 아랍에미리트 자국민에만 한정되었으며, 실상 아랍에미리트의 90%

를 구성하는 이주민은 그리 주목하지 않았다. 아랍에미리트 한류 소비

자는 자국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아랍에미리트에는 자국민보다 다

양한 지역 출신의 이주민이 훨씬 많으며, 그중 서구와 동남아 출신이 한

류의 주요 소비자이다.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의 환경 속에서 아랍에미리트의 아랍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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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람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타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것

이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이주민 유입에 따른 인

구 증가로 아랍에미리트는 200여 민족이 사는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되었으나 이들 간에는 상호 교류가 거의 없어 실질적으로 ‘분절

된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내부적으로 자국민과 외국인 간, 

그리고 외국인 이주민들 사이에서도 서로 문화적 교차점이 거의 없어 각

기 다른 정체성을 지닌 공동체 간 보이지 않는 문화적 경계선이 형성되

어 있는 것이다. 사회 계층 면에서 에미리트 자국민은 가장 상위층인 특

권층을 구성하고 있고, 전문 직종에 근무하는 서구 출신 혹은 아랍 출신 

외국인 노동자(소수 아시아 전문직 포함)는 중상류층을, 파키스탄과 인도 

출신의 반숙련공 노동자는 저소득층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의 거주지도 

계층에 따라 분리되어 있다. 가령 두바이를 예로 들면, 중상류층의 서구

인은 두바이의 동맥 도로인 셰이크 자이드Sheikh Zayed 도로를 중심으로 해

변가로 뻗은 움 스퀘임Umm Suqeim과 주메이라Jumeirah 지역의 고급 주거지에 

거주하는 반면, 저소득층인 인도인, 파키스탄인, 기타 아시아인은 사막 

방면의 값싼 지역에 거주한다. 외국인 이주민은 출신국에 따라 근무 직

종도 정해져 있다. 영국과 서구 출신 노동자는 주로 관리직과 CEO직에 

종사하고, 파키스탄 출신은 택시와 버스 등 이동수단 관련 직종에, 인도 

출신은 청소나 기타 분야에, 필리핀 출신 중 특히 여성은 서비스직 또는 

가정부, 유모와 같은 가사 업무 직종에 근무하고 있다(엄익란, 2016).

 분절된 사회를 통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기 위해 아랍에미

리트 대통령 셰이크 칼리파 빈 자이드 알-나흐얀Khalifa bin Zayed Al-Nahya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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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을 아랍에미리트 ‘관용의 해’로 선포하고 다양한 ‘관용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아랍에미리트는 궁극적으로는 관용정책의 글로

벌 모델 국가이자 ‘문화와 문명 간 대화를 이끄는 글로벌 중심지’로 자리

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19년 2월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아랍

에미리트 방문, 같은 해 아랍에미리트 내 최초의 힌두사원 건립 등이 모

두 관용정책의 틀에서 추진되었다. 주지할 점은 아랍에미리트의 관용정

책은 단발성이 아니라 제도화되었다는 점이다. 2016년에는 정부에서 관

용부Ministry of Tolerance를 설립했으며, 2018년에는 ‘최고관용위원회’를 구성

하여 지역사회, 교육 현장, 일터, 문화 분야, 입법 분야, 미디어 영역에서 

관용정책을 구현하고 사회통합을 모색해 왔다.

아랍에미리트 한류는 아랍에미리트 사회를 구성하는 문화적 다양

성의 한 스펙트럼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아랍

에미리트 한류는 2010년대 초반 소수 마니아를 중심으로 형성되다가 이

제는 인지도와 대중성을 확보하면서 주류문화로 도약하는 단계에 있다. 

눈여겨볼 점은 한류가 아랍에미리트의 관용정책에도 부합한다는 사실

이다. 한류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문화적 소통 창구일 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에 거주하는 문화적으로 분리되고 분절된 여러 인종의 한

류 팬 간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기 때문이다.

 

매력 국가, 아랍에미리트의 소프트파워 

아랍에미리트는 매력적인 국가이다. 서로 충돌될 것처럼 보이는 이

슬람의 종교성과 세속성, 전통과 현대, 지역 문화와 글로벌 문화, 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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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서양문화 등 문화의 다양성이 공존하면서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다. 아랍에미리트는 일찌감치 석유 의존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경제 다

변화 전략을 추진했으며, 비슷한 경제구조를 지닌 걸프 지역의 산유국뿐

만 아니라 타 중동국가의 발전 모델이 되었다. 매력 국가로서 아랍에미

리트의 글로벌 위상은 국가 브랜드 파워 순위에서도 알 수 있다. 브랜드

파이낸스Brand Finance사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국가 브랜드 가치는 7,070

억 달러(약 790조 4,260억 원)이며, 브랜드 파워는 2018년 조사 대상 100

개국 중에서 20위를, 중동 지역 내에선 1위를 차지하였다.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해 소프트파워 구축의 필요성을 일찌감치 인지한 아랍에미

리트는 1980년부터 두바이를 시작으로 관광 분야 중심의 경제 다변화

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두바이는 ‘세계의 아랍도시Global Arab City’를 모

토로 2000년대 ‘세계 최초’, ‘세계 최대’, ‘세계 최고’의 이미지를 구축하였

다. 뒤이어 아부다비도 ‘관광객 환영Travelers Welcome’을 모토로 자국을 홍보

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아랍에미리트의 토후국 

중 하나인 샤르자 또한 샤르자 이슬람문명박물관, 샤르자 예술박물관, 

샤르자 국제도서박람회 등 각종 문화 사업을 추진하며, 국제사회에 샤르

자 토후국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엄익란, 2020).

아랍에미리트의 경제 다변화의 중점 과제 중 하나는 소프트파워 구

축 전략이다. 아랍에미리트는 2017년 9월, 정부 연례회의에서 두바이 

통치자의 제안으로 소프트파워위윈회Soft Power Council를 출범하였다. 소프

트파워위원회의 목표는 국제사회에서 아랍에미리트의 평판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아랍에미리트를 아랍 문화와 글로벌 문화가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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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으로 구축하고, 전 세계인의 문화·예술·관광의 수도로 만드는 문화

정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한류는 아랍에미리트에 매우 매력적으로 작동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한류스타의 콘서트를 개최하여 글로벌 한

류 팬의 이목을 끌고, 세계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글로벌 문화·예술·

관광의 수도를 목표로 하는 아랍에미리트의 국가 이미지를 빠르고 효과

적으로 홍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랍에미리트의 케이팝 콘서트 외에

도 방탄소년단BTS의 2019년 사우디 리야드 공연이 성사된 배경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해외 유명 가수의 콘서트는 개혁과 개방을 선

포하고,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에서 온건한 이슬람 정책으로 선회함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 이미지를 상쇄시켜 궁극적으

로 자국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아랍에미리트의 소프트파워 구축 전략이나 문화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인지해야 한다. 글로벌 문화의 중심지를 꿈꾸는 아랍에

미리트가 추진하는 박물관 사업이나 전통마을 구현과 같은 문화산업은 

관광산업 육성과 관광객 유치라는 경제적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그 결

과 문화의 상업적인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자국의 전통문화를 박

제화하고 있다. 다시 풀어 설명하면 아랍에미리트의 전통마을이나 사막 

및 낙타로 대표되는 아랍에미리트의 관광자원이 아랍에미리트의 개성

과 정체성을 살리고 이를 보존하기보다는 관광객의 호기심과 환상을 채

워주는 ‘보여주기’식 전략으로 구현된다는 점이다. 또한 아랍에미리트의 

예술이나 문화가 이슬람의 관점에서 접근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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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창의성 구현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비판

에도 불구하고 아랍에미리트는 현재 역내 영화와 문화 콘텐츠의 주요 생

산국으로서, 과거 중동 지역 문화 패러다임을 석권했던 이집트와 레바논

을 대체하여 새로운 문화 권력으로 부상하였다. 즉, 아랍에미리트는 21

세기 다양성과 소통이라는 콘셉트로 중동 지역 문화의 중심지이자 엔터

테인먼트의 중심지가 된 것이다.



228

3. 중동 한류의 중심지, 아랍에미리트 한류의 과거와 현재

 

아랍에미리트 한류 현황

아랍에미리트는 중동 지역 한류의 중심지이다. 세계 최대 음악 스

트리밍 및 미디어 서비스 제공 업체 ‘스포티파이Spotify’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7년간 중동과 아프리카지역에서 한국음악을 

가장 많이 들은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모로코, 

알제리 순이다(Arab News, 2020). 중동 지역 케이팝 음원 스트리밍 서비

스 이용 1위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구수가 3,370만 명(2018년 세계은행 

기준)이고 3위인 이집트의 인구수가 9,840만 명인 점을 감안할 때, 963

만 명의 인구수를 보유한 아랍에미리트가 서비스 이용 2위를 차지했다

는 점은 아랍에미리트 내 한류의 현주소를 방증한다.

아랍에미리트 내 한류의 시작은 2008년 자이드대학교Zayed University 

여대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코리안클럽Korean Club에서 출발하였다(Albers 

& AlNuaimi, 2020). 정기적인 클럽 모임에서 여학생들은 교내 장소를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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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한국영화를 상영하고, 한국 물품 바자회를 열고, 한국 음식을 즐기면

서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소개하고, 엔터테인먼트 문화를 공유하였다. 

이후 2010년대 들어 아랍에미리트 한류는 UAE대학교, 고등기술대학

Higher Colleges of Technology, HCT, 샤르자아메리칸대학교American University of Sharjah 

등 고등교육기관 여대생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했다. 한

류 확산과 함께 아랍에미리트의 한류 관련 동호회 수도 증가했다. 2019

년 현재 한류 관련 대학교 동호회 수는 UAE대학교의 아리랑클럽Arirang 

Club, 아부다비와 두바이 소재 자이드대학교의 코리안클럽Korean Club, 아부

다비대학교의 한국클럽Hanguk Club, 칼리파대학교의 케이와이즈클럽K-Wise 

Club이 있으며, 이외에도 아즈만, 샤르자, 푸자이라의 대학교를 포함하여 

총 13개가 운영되고 있다. 일반 동호회는 할라 친구Hala Chingu, UAE 럽스 

코리아UAE Loves Korea, 테카TEKA 등 3개의 단체가 있다(한국국제교류재단 & 

외교부, 2019).

아랍에미리트를 중심으로 중동 지역에서도 한류가 부상하자 한국 

정부는 2014년 카이로에 이어 2016년 아부다비에도 한국문화원을 개원

하였다. 이 한국문화원은 한국어 교육, 한식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

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한류 전파의 교두보가 되었다. 한류 이전 아랍

에미리트 주요 문화 콘텐츠는 할리우드나 발리우드Bollywood 그리고 터키

에서 제작한 콘텐츠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한류가 부상하면서 한류 콘텐

츠를 아우르는 ‘한류우드Hallyuwood’라는 용어도 쓰이기 시작했다(Elaskary, 

2018). 아랍에미리트 국영방송 《Dubai TV》가 2007년 <겨울연가>에 

이어 2008년 <대장금>을 방영하면서 인기를 얻기 시작한 한국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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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20년에는 <이태원 클라쓰>, <사랑의 불시착>, <도깨비> 등의 작품

으로 이어졌으며, 아랍에미리트 넷플릭스 시청 드라마 10위권 안에 들

기도 했다. 한국 콘텐츠가 인기를 얻으면서 아랍에미리트 신문에서도 

팬데믹을 잊게 할 넷플릭스 추천 영화로 한국영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Saberi, 2020). 한류와 함께 한류스타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였다. 현재 아

랍에미리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케이팝 아티스트는 방탄소년단, 싸이, 

블랙핑크, 지드래곤, 샤이니 등이며, 배우로는 이민호, 송중기, 박신혜, 

송혜교, 공유 등이 있다(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0).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하나의 문화 트렌드로 자리를 잡으면서 한류

지수도 개발되어 측정되고 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개발한 ‘한

류지수’란 ‘한국 대중문화가 해외 현지 소비자에게 수용되는 정도와 그

것의 성장 또는 쇠퇴 경향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인기도를 측정하는 한

류현황지수와 성장도를 측정하는 한류심리지수로 구분된다. 한국국제

문화교류진흥원의 「글로벌 한류 트렌드(2020)」에 따르면, 지금까지 성장

세를 보이던 한류지수는 전 세계적으로 3년째 ‘잠시 멈춤’ 상태이다. 그

러나 아랍에미리트 경우, 한류지수는 한류현황지수(인기도)와 한류심리

지수(성장도) 모두 ‘중간성장’을 이루면서 타 지역에 비해 꾸준히 성장하

고 있다. 한편, 본 보고서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한류에 대한 연상 이

미지로 가장 많이 꼽히는 분야가 케이팝이며, 그다음으로 IT 제품, 한식, 

뷰티 제품, 자동차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아랍에미리트의 한류는 아

직 케이팝과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물품의 소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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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한류의 원동력, 젊은 여성

2010년대 본격화된 아랍에미리트에서의 한류는 글로벌 한류 현상

과 마찬가지로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이들의 한류에 

대한 충성도는 매우 높다. 아랍에미리트의 젊은 여성들이 한류에 매료

된 배경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주인공의 감정선을 따라가는 한국의 독특한 촬영기법과 아이

돌 그룹의 음악 그리고 시선을 확 사로잡는 안무의 참신성을 들 수 있다. 

젊은 여성들은 부모 세대의 주요 소비 콘텐츠인 할리우드와 발리우드가 

과장되고 우울하고 비현실적이며, 새로운 스토리 개발보다는 주인공만 

바꿔 비슷한 내용으로 제작되어 지루하다고 생각한다(Swan, 2019). 특히 

발리우드의 경우에는 이야기 구성, 촬영기법, 연출, 등장인물, 예측 가능

성 면에서 한류 콘텐츠에 못 미친다고 여기고 있다(Dhal, 2018). 한류는 

젊은 세대가 할리우드와 발리우드를 식상하다고 느낄 즈음 고품질의 영

상과 촬영기법 그리고 신선함으로 이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이다. 그리

고 등장인물의 외모도 한류 형성에 주요 매력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젊

은 여성의 경우, 남주인공에 대해서는 ‘시각적으로 매력적이고 고상하

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여주인공에 대해서는 ‘예의바르고 사랑스럽다’고 

인식하였다(Swan, 2019). 케이팝은 중독성 강한 후렴구와 리듬, 가수나 

그룹의 매력적인 외모와 스타일, 칼군무로 알려진 화려하고 절도 있는 

퍼포먼스 등이 매력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정예린, 2018).

둘째, 아랍에미리트의 문화 코드에 부합하는 한류 콘텐츠를 들 수 

있다. 아랍에미리트의 젊은 여성은 한류 콘텐츠가 서구 방송 콘텐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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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덜 선정적이고, 덜 상업적이며, 덜 자극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

슬람 문화권인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전통과 관습에 따라 결혼 전 남녀 간 

데이트는 엄격히 금지되고 공공장소에서 신체 접촉도 허용되지 않는다. 

한류 콘텐츠에 묘사된 남녀 간 사랑은 노골적이기보다는 ‘달달한’ 감정

선이 중심이며, 따라서 젊은 여성들은 한류 콘텐츠가 서정적이고 건전하

며 순수하다고 느낀다. 여성들은 한류 콘텐츠에서 느리게 진전되는 감

정선을 따라 캐릭터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몰입할 수 있다(Swan, 2019). 

그리고 한 사람만을 향한 지고지순하고 절절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는 혼전 연애가 금지된 이슬람 문화권의 젊은 여성이 한번도 경험해 보

지 못한 이성에 대한 감정과 상상력을 자극하기 충분하다. 한류 콘텐츠

가 아랍에미리트의 핵심 가치인 가족주의와 부합한 것도 매력적인 요소

이다.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아랍에미리트에서 한 개인의 정체성은 

가족에 의해 정의되는 경향이 있다. 한류 콘텐츠에 묘사된 가족 간 유대 

관계나 갈등 문제는 여성들에게 많은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 밖에도 한

류 콘텐츠에 묘사된 세련되고 적극적이며 현대적인 한국 여성의 모습이 

정부의 ‘탈’ 석유 ‘입’ 지식 기반 경제정책으로 이제 막 사회 진출을 시작

한 여성들에게 호소력을 갖는다. 국가 경제구조의 전환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아랍에미리트 여성은 이제 가족구성원으로서뿐만 아니라 사회구

성원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류 콘텐츠에 묘사된 세

련되고 적극적이며 현대적인 여성의 모습은 에미리트 젊은 여성에게 새

로운 롤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이 한류 콘텐츠의 인기를 이끌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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랍에미리트에서 한류의 원동력이 되었던 젊은 여성들은 정보화시대에 

태어나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디지털원주

민)’ 세대이다. 디지털원주민 세대에게 온라인 공간은 정보의 원천이고, 

놀이터이다. 이들은 주로 모바일기기를 통해 타인과 교류하며,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지에서 이미지로 소통한다. 사람 간 관

계 맺기는 가족과 친지 등 기존에 아는 사람 중심의 네트워크에만 머물

지 않고 온라인 공간에서 모르는 사람과도 활발히 이뤄진다. 페이스북

이나 트위터의 해시태그 등으로 취향이 맞다면 모르는 사람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은 미혼 여성의 외

부 활동을 반가워하지 않는 아랍에미리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젊은 여성

들에게 새로운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였다. 이동 및 대외 활동에 제약이 

많은 젊은 여성들은 바깥 활동보다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으므로 

자연스럽게 남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디지털 매체에 소비한다. 여성들

은 거실에서 부모가 할리우드나 발리우드를 볼 동안 자신의 방에서 한류 

콘텐츠를 즐긴다(이중한, 2019). 즉, 아랍에미리트 젊은 여성들은 SNS를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한류스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구

축하며, 공감대를 형성함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한류스타의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친근화 전략도 아랍에미리트 

한류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가령, 방탄소년단은 디지털미디어로 자신

의 일상을 팬과 공유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스타

와 팬의 심리적 거리감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중요한 점은 아랍에미리트 젊은 여성 팬들이 자신의 방에 고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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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만 한류를 소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

은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한류를 주도하는 주요 생산자이

다. 자신이 좋아하는 한류스타에 환호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중동 지역 한류 팬이나 글로벌 한류 팬과 네트워크를 구축

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자신이 푹 빠져 있는 한류스타와 작품

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한

국문화원에 찾아가 한국어를 배우는 등 문화 간 소통과 교류에 앞장서는 

한류의 생산 주체인 것이다.

현지인의 관점에서 아랍에미리트 한류를 연구한 UAE대학교 박사

과정생 우르와 무함마드 타리크Urwa Mohammad Tariq 역시 이 부분을 강조하

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여성들의 영토적 정체성은 아랍에미리트에 귀속

되지만, 가상공간에서는 문화적으로 한국과 연결되어 있으며, 한류를 매

개로 자신들만의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강력한 소속감을 만

들고 있다(Dhal, 2018). 정리하면, 한류는 아랍에미리트 여성에게 심리

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자신이 꿈꾸고 그리는 이상 세계로의 탈출구

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그저 ‘맹목적으로 열광하는 팬

Mindless zealot’이 아닌 적극적인 ‘문화적 행위자Cultural agents’이다(Swan, 2019). 

아랍에미리트 한류는 적극적인 문화적 행위자로 나선 젊은 여성들 덕분

에 스펙트럼이 넓어졌으며, 이제는 비주류문화에서 주류문화로 자리매

김하며 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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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의 저변확대, 

주변문화에서 주류문화로 진화하는 아랍에미리트 한류

아랍에미리트 한류의 가장 큰 변화는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비

주류문화에서 주류문화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배경으로는 첫

째, 한류 콘텐츠 유통의 다변화와 전문화가 있다.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

에서 시작된 한류는 일차적으로는 뷰티, 패션, 음식과 같은 물품의 소비

를 촉진했다. 초기 한류 생성기에는 에미리트의 한국 슈퍼마켓을 중심

으로 한국산 물품을 판매하였는데, 당시 주요 소비자는 한국 교민과 한

류에 관심 있던 소수의 현지인과 동남아 출신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한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까르푸Carrefour, 스피니즈

Spinneys, 제앙Géant, 초이트람Choithram 등 아랍에미리트 주요 대형마트에서 

한국 식품 매대를 따로 마련하여 한국산 과자나 라면, 냉동식품 등을 판

매하고 있다(이세희, 2017). 그리고 한국영화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아랍

에미리트 최대 영화관인 아부다비 야스몰Yas Mall과 두바이 에미리트몰Mall 

of the Emirates의 복스시네마Vox Cinema에서는 2017년부터 한국영화 페스티벌

을 개최하기도 했다. 2020년에는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을 

휩쓸자 아랍어로 번역되어 복스시네마에서 상영되기도 했다. 2019년부

터는 중동 내에서 처음으로 케이팝 앨범의 오프라인 공식 판매도 시작되

었다. 버진 레코드사가 운영하는 ‘버진 메가스토어Virgin Megastore’에서는 블

랙핑크, 엑소, 슈퍼주니어 등 인기 케이팝 뮤지션의 앨범과 굿즈 60여 가

지가 판매되고 있다(이세희, 2019). 

 한류 소비는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매장으로도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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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한식이 인기를 끌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

통공사는 중동 지역 수출 저변확대를 목표로 알리바바나 아마존에 비

견되는 이 지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수크닷컴SOUQ.COM’에 판촉행사

를 추진하였다(이세희, 2018b). 두바이에 본사를 둔 ‘케이걸스클로젯닷컴

KGIRLSCLOSET.COM’은 주변 중동국가에 한국 화장품과 패션상품을 판매하

고 있다. 한류가 주류문화로 정착하면서 영자 신문에서는 배우 박보검

의 군입대 소식과 같은 한국의 연예계 소식도 종종 다뤄지고 있다. 최근

에는 한류의 인기가 대중음악에만 한정되지 않고 클래식 음악 분야로까

지 확장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은 아랍에미리트 내 한

류 트렌드의 변화는 곧 소수의 젊은 여성층의 전유물이었던 한류의 저변

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아랍에미리트 한류의 관심 분야는 

기존의 뷰티, 패션, 음식과 같은 유형문화 차원을 넘어 한국어와 한국의 

전통문화로 확대되고 있다. 2016년 아부다비에 한국문화원이 창립된 이

래 한국어 강좌는 매 학기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있으며, 쇼핑몰에

서는 한국말로 인사를 건네는 아랍에미리트인을 종종 만날 수도 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한류가 인기를 끄는 또 다른 이유는 한류가 ‘펀

Fun’ 요소와 접목되어 놀이문화가 되었기 때문이다. SNS상에서 한국의 

‘먹방’이 인기를 끌면서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는 곧 한식 

소비의 증가로 이어졌다. 그리고 유튜버들은 ‘불닭 챌린지’와 같이 한국

산 라면을 이용하여 누가 더 매운맛을 잘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도전기를 영상으로 찍어 경쟁적으로 업로드하는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영상 콘텐츠의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닌 적극적인 게임 참여자로 재미를 



237

더하고 있다. 즉, 한류가 인터넷 밈Meme 문화와 만나면서 파급력과 전파

력이 커진 것이다. 밈은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의 저서 

『이기적인 유전자(1976)』에 처음 등장한 용어로, 모방을 뜻하는 그리스

어 ‘미메시스Mimesis’와 ‘유전자Gene’의 합성어이다(비에르쥬, 2020). 불닭 챌

린지 외에도 유튜브에 업로드된 다양한 버전의 싸이PSY의 ‘말춤’이나 지

코의 ‘아무 노래 챌린지’ 등이 인터넷 밈의 또 다른 예이다. 다만 아랍에

미리트 젊은 여성의 경우, 공적인 공간에서 여성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을 금기시하는 전통과 관습 때문에 가상공간에도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

을 올리지 않는 경향이 있어 아랍에미리트 여성의 인터넷 밈 문화 실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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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류, 다음! 아랍에미리트 한류의 한계 극복을 위한 제안

2020년 7월, 정부는 대중문화 콘텐츠 중심이던 기존 한류에서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신한류 진흥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신한류

K-Culture’란 풍부한 문화 자본을 갖춘 한국 문화 전반에서 다양한 한류 콘

텐츠를 발굴하고, 소비재 중심이던 한류 연관 산업을 서비스 분야로까지 

확대·강화하며, 상호 문화교류를 통해 지속 가능한 한류 확산의 토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한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정부는 2020

년 6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식 담당직제인 한류협력지원과를 신설하

였다(박양우, 2020). 신한류 진흥정책은 지금까지 한류가 팬덤에 기대어 

발전해 왔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목적으로 한 매우 의

미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신한류 진흥정책이 아랍에미리트에 적용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첫째, ‘동전의 양면’과 같은 젊은 여성들의 한류 사랑을 극복해야 한

다. 아랍에미리트 젊은 여성은 한류를 이끈 주역이다. 이들이 한류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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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쇠를 당기고, 또 열렬히 지지한 덕분에 아랍에미리트의 한류는 현재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었으며, 그 저변도 확대되었다. 또한, 한국에 

대해 알고 싶은 이들의 호기심 덕에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도 증가

하였으며, 팬클럽 활동과 한국어 학습 등을 통해 한국과의 문화적 교류

도 증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점이 ‘동전의 양면’처럼 다

양한 계층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한류의 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다. 아랍

에미리트에 ‘한류는 여성문화’라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만들어졌기 때문

이다. 아랍에미리트에는 젊은 여성의 취향을 저격하는 케이팝과 드라마

를 중심으로 한류가 형성되었으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류에는 ‘달

달함’, ‘귀여움’, ‘섹시함’ 등의 수식어가 붙었다. 이와 같은 ‘한류의 여성화 

현상’은 약임과 동시에 독이 되고 있다. 남성이나 어른들과의 공감대 형

성은 어렵기 때문이다.

한류의 또 다른 한계는 이 지점에서 만들어진다. 바로 한류의 생명

이 짧다는 점이다. 하이틴 로맨스처럼 가슴을 설레게 하는 한류 콘텐츠

가 소녀의 감성과는 잘 맞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엄마와 아내로 성장하

는 여성의 라이프사이클과는 거리가 있다. 즉 한류는 여성에게 젊은 시

절 잠시 찾아왔다 떠나는 ‘짝사랑’과 같다. 따라서 신한류 시대를 맞이하

는 현시점에서 한류도 미디어 콘텐츠를 중심으로 젊은 여성 세대의 감성

에만 머물지 않고 한류의 스펙트럼을 넓혀서 다양한 생애주기에 부합하

는 한류 각인 효과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동 지역 문화중

심지로 부상한 아랍에미리트를 전진기지로 삼아 공통의 문화 코드를 공

유하는 중동과 아프리카의 아랍 문화권으로 한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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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류의 부정적 인식을 극복해야 한다. 아랍에미리트의 한류

지수가 성장하면서 동시에 한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감지되고 있

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한류가 ‘지나치게 상업적(25.5%)’이고, ‘획일적이

고 식상(25.5%)’하며,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20.9%)’이기 때문이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0). 아랍에미리트 수용자가 한류를 부정적으

로 생각하는 이유로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요소를 꼽은 비율

이 글로벌 평균(12.6%)에 비해 높게 나왔다. 이는 이슬람 문화권인 아랍

에미리트의 종교 전통 및 문화와 관련된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아

랍에미리트 한류는 케이팝을 중심으로 생성되었는데, 수용자에게 짧은 

시간 동안 최고의 효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팝 음악과 안무의 특성상 자

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비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케이팝

과 한국 드라마 중심으로 대중문화 차원의 일방적인 한류 전파에만 집중

했다면 이제는 양 국가의 전통문화의 유사성을 찾아 문화적 교감을 높이

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곧 한류가 정신문화 차원을 강조하는 질적인 

성장을 해야 할 시점임을 의미한다. 아랍에미리트 현대사의 경우, ‘무’에

서 ‘유’를 창출한 한국의 ‘한강의 기적’과 아랍에미리트의 ‘사막의 기적’을 

엮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문화적 교감을 높일 수 있다. 전통문화 부문

에서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에 공통적으로 있는 매사냥문화, 엘리트의 

교육방식인 서당의 암기문화 및 서예문화 등도 한 예가 될 수 있다. 관습

과 사회적 가치 면에서는 유교와 이슬람교의 가족중심문화, 장유유서문

화 그리고 남녀분리문화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집성촌문화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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랍에미리트의 부족문화도 양국 간 문화적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셋째, 틀 안에 갇힌 한류를 극복해야 한다. 한류의 전파 

방식은 ‘케이팝과 젊은 여성’으로 등치되어 공식화되었다. 이처럼 정형

화되고 틀에 박힌 한류의 공식은 다른 분야에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대

표적인 분야가 한식이다. 아랍에미리트의 한류는 ‘한식의 세계화’ 정책

과 함께 한국 음식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한식의 세

계화 정책에서 대중성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선택한 떡볶이, 김밥, 불

고기, 잡채 등이 한식의 전부인 양 대표되면서 오히려 한국인의 얼과 전

통이 깃든 한국 음식문화의 깊이와 다양성 홍보에는 장애가 되고 있다. 

이 점은 아랍에미리트 한류가 케이팝, 패션, 뷰티를 넘어 주류문화로 자

리 잡아 가는 현시점에서 한식 다이닝 문화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다고 지적한 현지 목소리에서도 잘 드러난다. 음식점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장소를 넘어 문화적 상징이 담긴 공간으로,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 

새로운 경험과 문화를 체험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아랍에미

리트의 고급 호텔에 입점해 자국의 고급문화를 알리는 중국이나 일본의 

레스토랑과 비교해 한국은 여전히 뒤처지고 있다(이세희, 2018a). 가령 중

동에 진출한 일식당은 고급문화를 즐기는 현지 엘리트들이 일본문화를 

즐기는 장소가 되었다. 익히지 않은 음식 섭취를 터부시하는 중동의 음

식문화에서 생선과 스시로 대표되는 일본의 ‘날Raw’ 음식을 ‘젓가락’을 사

용해 먹을 줄 안다는 것은 글로벌 문화에 익숙한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

별 짓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비해 중동 현지에 

진출한 한국 음식점은 여전히 대중성에만 머물고 있어 한국의 전통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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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담긴 가치를 전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여기에 메뉴도 불고기, 잡채, 

김치찌개 등으로 획일화되어 있다. 한식은 이제 대중화 전략과 함께 다

양화와 고급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와 함께 한식에 스토리텔링

을 입혀서 한식을 접하는 사람에게 단순히 먹는 것 이상의 문화 소비자

라는 인식도 심어줘야 할 것이다. 한식의 사례처럼 향후 한류가 기존의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공식을 넘는다면 새로운 신한류 바람도 기대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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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통신원

다민족, 다문화 국가  
아랍에미리트의 한류:  
	 한류 관계자 4인과의  
	 인터뷰



246

이슬람 문화권인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개방적이면서 경제·문화의 

허브로 자래매김한 아랍에미리트는 ‘아부다비 경제비전 2030Abu Dhabi 

Economic Vision 2030’, ‘두바이 산업전략 2030Dubai Industrial Strategy 2030’ 등 국가 주

도의 장기 전략을 내세우며, 중동의 중심지로서 입지를 확고히 굳히고 

있다. 그중 ‘아부다비 경제 비전 2030’은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

의 경제 구조에서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미래의 지식 기반 산업에 더욱 

집중하기 위한 전략으로, 1) 개방적이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글로벌 통

합 비즈니스 환경 구축, 2) 경제 사이클에 대응하는 재정 정책 채택, 3) 

관리 가능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통해 탄력적인 통화 및 금융 시장 환

경 구축, 4) 노동 시장의 효율성 향상, 5) 경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탄

력적 인프라 개발, 6) 숙련되고 생산성이 높은 노동력 개발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종합하면 동 전략의 목표는 아부다비를 중동의 금융 및 경제

의 핵심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문화적으로 ‘엔터테인먼트의 허브’를 표방하는 두바이와는 다

르게, 아부다비는 문화예술의 중심지를 표방하며 관련 시설 마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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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2017년에 오픈한 루브르 아부다비Louvre Abu 

Dhabi나 곧 오픈할 예정인 구겐하임 아부다비Guggenheim Abu Dhabi 그리고 셰

이크자이드내셔널뮤지엄The Sheikh Zayed National Museum과 아부다비 퍼포밍 아

트센터Abu Dhabi Performing Arts Centre가 들어서는 ‘사디얏 컬쳐 디스트릭Saadiyat 

Cultural District’은 아부다비가 중동 문화의 중심지로 변화하고 있는 단적

인 예라고 할 수 있다(The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 portal, 2019a; 

2020).

‘두바이 산업 전략 2030’ 역시 두바이를 글로벌 플랫폼으로 끌어올

리기 위한 목적으로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고안한 새로운 전략으로, 두

바이 미래 산업의 기반이 될 주요 목표 5가지를 담고 있다. 전략의 주

요 항목에는 1) 제조 부문의 총생산량과 부가가치 제고, 2) 지식 및 혁신

의 수준 향상, 3) 두바이를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해 대외적으로 선호도

가 높은 제조 플랫폼으로 포지셔닝, 4) 환경친화적이며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조의 장려, 5) 할랄 제품 시장의 중심지로서의 기능 강화 등이 포

함된다. 이처럼 ‘아부다비 경제비전 2030’과 유사하게, ‘두바이 산업전략 

2030’에도 역시 두바이를 아랍에미리트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포

부가 담겨 있다. 동 전략에서 언급된 ‘항공 우주’, ‘해양’, ‘알루미늄 및 가

공 금속’, ‘제약 및 의료 장비’, ‘식음료’, ‘기계 및 장비’ 등 총 6개 산업 부

문은 미래에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수출 잠재력이 높다는 점에서 중장

기적으로 아랍에미리트 경제 기반 마련에 영향을 줄 부문으로 선정되어 

두바이 산업 전략뿐 아니라 ‘두바이 계획 2021Dubai Plan 2021’에서도 다시 

언급되었다(The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 portal, 2019b;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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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두바이 산업전략 2030’과 ‘두바이 계획 2021’이 시행 

단계에 접어들면서 두바이 정부는 무역, 물류, 금융 서비스 및 관광과 

같은 전통적인 분야와 함께 ‘에미리트를 위한 산업 전략Industrial Strategy for 

Emirates’을 목표 전략 중 하나로 제시했다. 동 전략은 두바이를 ‘지식 기반

의 혁신 및 지속 가능한 산업 활동을 위한 국제 허브’로 만드는 것을 목

표로 하며, 두바이가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구축하는 데 주력한다.1) 이

를 통해 기존 대상 산업을 개발하고 개선하며 경쟁력 있는 역량을 갖춘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두바이의 목표이다.

이렇게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본격적인 경제 발전 추진 정책에도 불

구하고, 아랍에미리트 역시 2020년도에는 코로나19가 유발한 전 세계적

인 경제 한파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2020년 3~4월에 시행된 락다

운으로 두바이 및 아랍에미리트의 핵심산업 중의 하나인 관광업을 비롯

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치명타를 입었다. 코로나19의 여파는 아랍에미

리트 내 한류 관련 산업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2020년 3~4월에 개최

가 예정되어 있던 대형 공연 중에는 《KBS》의 <뮤직뱅크 두바이>, 두바

이 코카콜라 아레나 케이팝 콘서트 등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모두 취소되

었다. 이 외에도 2020년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수교 관계를 맺은 지 

40주년이 되는 해여서, 이를 기념하고자 개최를 계획했던 크고 작은 많

은 행사가 모두 온라인 공간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처럼 예년 행사들과 

1) �두바이 산업전략 2030과 두바이 계획 2021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 https://

www.mbrsg.ae/getattachment/f1a41082-ac7e-4b40-8f55-072c777c19dc/Dubai-Industrial-

Strategy-2030.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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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점은 이곳에서 한참 성장 중이던 한류의 확

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듯했다.

그러나 오프라인 공연 개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 팬데믹 현상은 

오히려 다른 면에서는 한류의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

데, 그 대표적인 예로 넷플릭스를 통한 한류 콘텐츠의 전파를 들 수 있

다. 2020년 락다운과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한 영상 콘텐츠의 소비는 아

랍에미리트에서 넷플릭스가 성공을 거두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지금까

지 넷플릭스가 아닌 여러 경로를 통해 현지 한류 팬에게 소개되어 오던 

한류 콘텐츠는, 2020년 넷플릭스를 통해서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되는 콘텐츠 중 하나가 됐다. 특히 <이태원 클라쓰>, <사랑의 

불시착>, <도깨비> 등의 드라마뿐 아니라 케이팝 분야에서 독보적인 행

보를 보이고 있는 블랙핑크의 이야기를 다룬 <블랙핑크: 세상을 밝혀라>  

등의 다큐멘터리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현상은 현지 지역 언론

들이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한류 콘텐츠를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2019년 기준 아랍에미리트의 넷플릭스 

가입자는 약 30만 명이고(Saberi, 2020),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현지의 

인구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 드라마가 아랍에미리트 

넷플릭스의 인기 시리즈 차트에 올랐다는 사실은 그 소비층이 기존에 우

리가 생각하던 한류의 팬층인 아시안계, 에미라티 커뮤니티를 넘어 확대

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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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19 팬데믹하에 완화된 아랍에미리트의 정책들

2020년 팬데믹의 여파와 경제 한파로 인해 그동안 아랍에미리트의 

노동력과 소비의 주축이었던 외국인 대다수가 자국행을 택하게 됐다. 

이에 정부에서는 외국인에게 어필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거나, 기존의 

규제 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했다. 다음에 소개할 정책 세 가지는 그동안 

아랍에미리트에 장기 거주하며 소비의 주축을 이루던 외국인, 특히 고소

득층이나 젊은 세대에게 어필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랍에미리트 내 알코올 라이선스Alcohol License 정책 완화

이슬람 국가인 아랍에미리트는 하람Haram으로 여겨지는 알코올 섭

취에 대해, 라이선스를 가진 자에 한해서만 구매 및 섭취를 허용하는 정

책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팬데믹의 여파로 동 정책은 개정되었는데, 개

인적 공간(주거 공간 등) 또는 사전 승인을 받은 공간(식당, 바 등)에서 알코

올을 섭취하기 위해 더 이상 알코올 라이선스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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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완화 내용이다. 특히 아부다비는 거주민의 주류 섭취뿐 아니라 주

류 구매에 대한 라이센스 시스템도 폐지함으로써 이슬람 문화권인 중동 

지역에서 최초로 주류 구매와 섭취를 특별 허가 없이 허용해 오고 있다.

 

미혼 커플의 동거 인정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다문화 거주자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 및 가족법 일부를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혼, 미혼 부부의 동

거를 더 이상 불법화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포함한다. 개정된 법에 따라, 

결혼하지 않았거나 친척이 아닌 이성과도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함

께 살 수 있게 되었다. 개정법은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유럽 출신의 많은 

커플을 포함한 젊은 층에게 환영받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골든 비자Golden Visa 시행

아랍에미리트는 기존에 발표되었던 10년 거주 골든 비자 자격을 특

정 전문가, 전문 학위 소지자 및 기타 사람들에게 확대하는 정책을 새로 

발표했다. 새로운 범주에는 컴퓨터 공학, 전자 공학, 프로그래밍, 전기 

및 생명 공학 분야의 엔지니어, 박사 학위 소지자, 의사, GPA가 3.8 이상

인 공인 대학 졸업생이 포함된다. 성적이나 특정 분야에서 뛰어나 아랍

에미리트 내에서 지속적으로 학업을 유지하게끔 고무할 수 있는 그 가족

도 잠재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아랍에미리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고용과 관

련된 기간에만 유효한 비자를 주기적으로 갱신해서 유지해야 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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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정부는 지난 몇 년에 걸쳐 이러한 비자 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개정

하여 특정 유형의 투자자나 학생 혹은 전문가 집단 등 아랍에미리트의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두바이 정부는 “아랍에미리트가 걸프 지역에서 10년 거주를 

허용하는 골든 비자시스템을 더 많은 범주로 확장하면 최대 1%까지의 

경제성장률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그룹에 골

든 레지던시를 부여하는 모든 단계가 완료되면 두바이의 경제성장률은 

주로 내수와 투자에 의해 0.25~1%로 증가 할 것”이라고 내부 연구를 인

용하기도 했다(Gonçalve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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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랍에미리트 내 한류 관련 이슈

한국의 대표 치킨 브랜드 ‘네네치킨’ 아랍에미리트 오픈, 중동 시장 

본격 진출

한국 프라이드치킨 프랜차이즈인 네네치킨NeNe Chicken이 2020년 초, 

아랍에미리트에 첫 매장을 열었다. 네네치킨 중동NeNe Chicken Middle East의 

CEO는 흥미롭게도 한국인이 아닌, 호주에서 네네치킨을 처음 접한 후 

그 맛에 빠지게 되었다는 호주인 부부이다. 공동 창업자이자 이사를 맞

고 있는 카일리 프로스트Kylie Frost는 인터뷰를 통해 “네네치킨은 전 세계

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현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7개국에 입점해 있

다. 한국 프라이드치킨은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메뉴이기 때문에 중동 

시장, 특히 두바이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잡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녀는 “한국식 프라이드치킨은 가장 인기 있는 한국 음식 중 

하나이다. 한국 프라이드치킨은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 드라마, 영화, 

케이팝의 영향으로 인지도와 인기가 높다. 네네치킨은 현재 아랍에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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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에서 인기 있는 정통 한국 프라이드치킨 브랜드로, 이미 한국식 치킨

을 먹어본 적이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거나, 혹은 드라마를 통해 치킨을 

접하고 먹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라며, “한국 

브랜드는 두바이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전역 그리고 중동에서 인기

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다른 걸프 국가로 확장할 계획이 있다.”

라고 밝히기도 했다(Saberi, 2020).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V의 버즈칼리파 LED쇼

세계적 스타 대열에 오른 방탄소년단의 멤버 뷔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자 두바이의 아이콘인 버즈칼리파를 통해 팬들로부터 생일 

축하를 받았다. 2020년 12월 30일 저녁, 버즈칼리파가 위치한 다운타운 

두바이는 “BTS 뷔의 생일을 축하한다”라는 문구의 플래카드를 든 소녀

들로 붐볐다. 그날은 바로 뷔의 생일 축하 광고가 버즈칼리파 LED쇼를 

통해 공개되는 날이었다. 이 광고 프로젝트는 중국에 기반을 둔 뷔의 팬

클럽이 진행한 이벤트로, 버즈칼리파에서 펼쳐지는 첫 개인 아이돌 쇼였

다. 그동안 버즈칼리파는 주로 아랍에미리트 공식 행사, 캠페인, 기업의 

광고를 위해 LED쇼를 선보여 왔다는 점에서 뷔의 LED쇼는 주목할 만

하다. 이번 광고를 위해 중국계 팬덤이 80일 동안 모금한 금액은 100만 

달러(약 11억 1,150만 원)로, 세계적 팬덤을 보유한 BTS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이렇게 전 세계 케이팝 팬들은 아티스트 이름으로 자선 단체에 기

부하거나, 세계적 아이콘으로 인식되는 건물 또는 장소에 그 스타의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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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스타를 서포트해 왔다. 2018년 엑소

EXO가 중국-UAE 합동 팬클럽의 지지로 두바이 분수쇼Dubai Fountain에 그들

의 음악을 주제가로 올렸던 것과 방탄소년단의 또 다른 멤버인 지민의 

생일을 축하하고자 중국계 팬클럽이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몰로 알려진 

두바이몰Dubai Mall에 생일 축하 광고를 게시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Khouri, 2020).

 

MOTB 한국관과 케이팝 나잇

두바이 쇼핑 페스티벌Dubai Shopping Festival의 일환으로 2020년 12월 중

순부터 2021년 1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두바이 다운타운의 버즈칼리파 

앞에서 진행된 MOTBMarket Outside the Box 페스티벌에는 행사 최초로 한국

관이 들어섰다. 무대에는 슈퍼주니어Super Junior를 비롯한 케이팝 아티스

트들의 뮤직비디오가 재생됐다. 케이팝 커버댄스 크루의 공연도 이어진 

한편, 한국의 대표적인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Running man>을 본 딴 프로

그램도 기획되어 그야말로 한국 문화를 선보이는 자리가 되었다. 한국

과 일본 문화를 ‘떠오르는 트렌드Emerging Trend’로 소개하며 마련된 자리에

는 한국과 일본 문화가 함께 소개됐다. 한복을 입어보거나, 한국의 서예

를 체험해 보는 등의 이벤트가 특히 인기를 끌었다. 또한 한국관을 통해 

한국의 뷰티 상품이나 패션브랜드가 소개되기도 했다. 이렇게 두바이의 

대표적인 문화 페스티벌에 한국관이 들어서고, 한국과 관련한 이벤트가 

대표적으로 펼쳐진 것은 아랍에미리트 내에 한국 문화가 얼마나 확대되

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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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내 한류 관련 인물과의 인터뷰

이처럼 코로나19가 초래한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오프라인 공연

은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아랍에미리트의 온라인 공간에서 한류

는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으며, 대중은 한류 콘텐츠를 단순히 

시청하며 소비할 뿐만 아니라 팬덤을 주축으로 여러 사회적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또한 콘텐츠 중심의 한류는 뷰티, 패션 등 여러 소비재 영역

으로 외연을 확장하며 다방면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류

의 영향은 특정 연령, 성별, 인종에 국한되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필자

는 아랍에미리트 내 한류의 현황에 대한 현실적 파악을 위하여 인터뷰이 

네 명을 만났다.

첫 번째 인터뷰이는 아랍에미리트 한국문화원 소속 김영광 팀장으

로, 문화원은 현지에 한국 문화를 소개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다. 매년 코리아 페스티벌을 비롯해 한글학교, 한국 음식 쿠킹클래스, 서

예클래스, 한국 문화와 관련된 영상의 상영 등으로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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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화를 폭넓게 전파하는 데 힘쓰고 있다. 두 번째 인터뷰이는 두바

이 태생인 ‘1004 고멧1004 Gourmet’의 신창섭 대표이다. 1004 고멧은 두바

이에 소재한 대표적인 아시아 마켓이다. 한식 식자재뿐 아니라 일본, 태

국 등지에서 들여온 아시아 식자재와 한국 화장품은 물론이고, 마트 내 

카페를 통해 한국 음식도 선보이고 있다. 세 번째 인터뷰이는 두바이 태

생, 필리핀 국적의 엘라리스 라모스Elareese Ramos로, ‘UAE BTS’ 트위터, 인

스타그램의 운영자이다. 라모스가 운영하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계정의 

팔로워 수는 각각 4만 6,000명, 7,000명에 이른다. ‘UAE BTS’는 방탄소

년단의 댄스 커버는 물론이고, 그들의 앨범과 굿즈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마지막 인터뷰이는 두바이 태생의 에

미라티, 알라 알-아와디Alaa Al-Awadhi로, 두바이여자대학Dubai Women's College에

서 탄생한 ‘최고 커뮤니티Choego Community’의 운영자이다. 최고 커뮤니티는 

한국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클럽에서 시작되어, 이제는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까지 함께 활동하는 단체로 성장했다. 두바이 

소재 한국영사관과 함께 두바이 내에서 진행되는 한국 관련 문화행사의 

주아랍에미리트 한국문화원

김영광 팀장

‘UAE BTS’ 트위터 및 인스타그램  

운영자, 엘라리스 라모스

최고 커뮤니티 운영자,  

알라 알-아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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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파트너, 서포트, 홍보 등 많은 부분을 담당해 오고 있다. 다음은 인

터뷰이 네 명과 나눈 대담이다.

 

아랍에미리트 내 한류 현상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한류를 

메이저 문화라고 인식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광: 한류를 아랍에미리트의 메이저 문화라고 말하기는 아직 이

른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한류의 영향력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선수에 비유하자면, ‘유망주’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제

가 2015년 처음 현지에 부임했을 때만 해도, 한류에 관심을 보이던 계층

이 일부 젊은 여학생들이었다면, 요즘은 성별과 국적, 연령을 불문하고 

현지에 거주하는 다양한 한류 팬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창섭: 한류는 말 그대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어나

는 새로운 물결’이라고 할까요? 다양한 국적, 종교를 가진 외국인들이 지

속적으로 한류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수가 전체 인

구의 85%를 차지하는 이곳에서 한류를 메이저 문화로 칭하기엔 아직 부

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모스: 한류는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문화

입니다. 현재는 주류문화로 부를 순 없을지라도, 곧 일반 대중도 다 인식

할 수 있는 메인 스트림 문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아와디: 전 한류가 주류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3~4년간 

한류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엄청나게 큰 트렌드로 자리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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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내 한류 향유층이 국적, 나이, 성별 등 특정 집단에 한

정되어 있다고 보시나요? 

김영광: 한류가 현지에 소개됐던 초창기, 한류의 소비자는 현지 젊

은 여학생 위주로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음식, 음악, 영화, 

드라마, 뷰티 등 다방면으로 한류의 범주가 확대되면서 한류 향유층 범

위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창섭: 아무래도 아랍에미리트는 인구 구성이 다양한 곳이다 보

니, 한류 팬은 인구 전체의 5.5%를 차지하는 필리핀인과 2%를 차지하는 

중국인에게서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 젊은 아랍계 여성에게도 

한류는 인기 있는 문화이며, 이들은 주로 대학 내 활성화된 한국어 동아

리를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아랍에미리트 거주민 중에서 외국인이 차지

하는 비중은 85%이고, 세부적으로 인도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인도

인 27%, 파키스탄인 12%, 방글라데시인 7%를 합한 대략 46%의 인구에

게는 한류가 아직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메이저 문화라고 단정

하기에는 시기상조일 수 있습니다.

라모스: 아랍에미리트 내 케이팝 커뮤니티 수는 최근 몇 년 사이 크

게 증가했습니다. 처음 케이팝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

나 뷰티, 한국어와 기타 다른 문화 영역에까지 그 관심사를 확장하고 있

고요. 방탄소년단 팬클럽만 놓고 보자면, 10~30대의 연령대가 주를 이

룹니다. 최근에는 40대까지로 그 연령대가 다양해졌고요. 이제 방탄소

년단 팬클럽은 기존 케이팝 팬층이었던 현지 에미라티, 아시아계를 벗어

나 인도, 유럽계 등 다양한 인종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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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와디: 많은 현지 에미라티 여성들은 케이팝의 절대적인 팬입니

다. 최근에는 젊은 에미라티 남성들도 한류 콘텐츠를 소비합니다. 에미

라티뿐만 아니라 아랍권의 젊은이들과 필리핀인과 중국인 등의 아시아

인 그리고 인도인들까지도 이제는 한류의 소비자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에 한류가 소개되기 시작한 시기는 2006년도 전후입니다. 그때 10~20대

였던 이들이 이제 20~30대가 되었고, 아직도 한류를 즐기는 주요 소비

자입니다. 이처럼 한류 향유자의 연령대는 더욱 다양해졌다고 볼 수 있

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의 한류는 어디까지를 범주로 포함할 수 있을까요?

김영광: 순서대로 케이팝, 드라마 및 영화, 음식, TV 예능, 관광, 뷰

티·패션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창섭: 케이팝과 드라마·영화로 구분되고, 거기에서 파생된 나머

지 뷰티·패션 등의 소비재와 음식 등이 콘텐츠에 따라온다고 볼 수 있습

니다.

라모스: 한류는 한국의 대중문화를 둘러싼 모든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류에는 뷰티·패션, 케이팝, 드라마, 영화, 음식, 한국어 

등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아와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류는 3~4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드라마를 시작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케이팝, 

드라마, 음식, 뷰티, 한국스낵, 한국카페문화 등 각각의 분야가 각기 팬

층을 형성하며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5년 전에는 드라마나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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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을 제외한 다른 한국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제 한류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가 됐습니다.

 

2020년은 한국영화와 케이팝이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해였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시상식 석권과 방탄소년단의 빌

보드차트 정상 기록 등은 전 세계의 대중이 한류를 새롭게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

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에서 한류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사례

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김영광: 두바이, 아부다비 소재의 주재국 정부 기관들은 케이팝 관

련 행사 유치에 높은 관심을 보입니다. 현지 대형 쇼핑몰, 라디오 방송, 

광고 등에서도 케이팝을 흔히 접할 수 있고요. 한류 관련 상품 판매도 흔

히 이뤄지고 있으며, 넷플릭스만 켜보아도 한국 드라마가 높은 순위에 

위치하는 것을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창섭: 현지에 학업, 사업 목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수도 많지만, 

역으로 에미라티도 영어권 국가로 유학을 많이 갑니다. 요즘 문화 관련 

이슈에는 국경이 없고, 또 외국 체류 경험이 있는 거주자가 많다 보니 소

식은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영화 <기생충>과 

방탄소년단은 분명 한류의 위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방탄소년단의 팬들은 뷔의 생일을 축하하려고 버즈칼리파 LED쇼

도 선보였고요. 연예인의 생일을 축하하고자 팬들이 LED쇼를 마련했던 

건 뷔가 인도 유명 연예인 이후 두 번째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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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례인 것이죠. 더불어 2년 전에는 한국 드라마를 잘 몰랐던 주변 필

리핀계 사람들도, 작년부터는 웬만한 한국인보다 더 많이 한국 콘텐츠를 

시청하고 OST를 따라 흥얼거리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라모스: 방탄소년단과 영화 <기생충>은 아마도 그 자체로 한류를 

넘어서는 아이콘이 됐습니다. 두 사례가 서구권의 보이지 않는 장벽을 

뚫고 한국 문화를 알린 주인공인 된 것처럼, 이곳에서 역시 그동안 주로 

젊은 세대의 문화로, 케이팝을 중심으로 알려졌던 한류는 방탄소년단과 

영화 <기생충>의 영향으로, 좀 더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각도로 접하게 

됐습니다.

아와디: 현지의 청년 세대에게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는 이미 유행

하고 있었습니다. <기생충>과 방탄소년단의 빌보트 메인 차트 석권은 

괄목할 만한 성과이지만, 그들의 성공이 별다르게 한류를 확산하는 계기

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류 팬이 아니었던 사람들에게 한

국 문화를 처음 접할 수 있게 한 강력한 계기가 된 것은 자명합니다.

 

현지 한류 소비자 중, 어떤 집단(예: 국적, 인종, 성별, 연령)에서 영향

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만약, 특정 집단에서 특히 한류가 부

각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영광: 아랍에미리트 전체 거주민 중 5.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 필리핀인 사이에서 한류의 영향이 많이 부각되고 있고, 그 수요도 높

습니다. 현지의 젊은 대학생 위주로 구성된 한류 동호회의 다양한 활동 

역시 한류 확산에 한몫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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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섭: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한류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듯합

니다. 그 외는 중국인과 에미라티로 보이고요. 주변 국가의 젊은 아랍 

여성에게도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라모스: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한 수많은 아티스트가 전 세계적으로 

무대를 확장한 것은 케이팝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들을 따르

는 팬들은 수동적 소비자에서 벗어나 음악이나 댄스 커버 영상을 만들며 

콘텐츠를 재생산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패션 혹은 한국어 등으로 

관심을 옮겨 가면서, 그에 따라 다른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그들만의 문

화를 형성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케이팝의 큰 성공과 케이팝 커뮤니티의 

적극적 활동은 케이팝 외 다른 한류 분야가 확산되는 데도 큰 영향을 주

었습니다.

아와디: 젊은 에미라티 여성 커뮤니티를 살펴보자면, 일반적으로 

10대일 때 시청한 한국 드라마를 시작으로 한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

합니다. 이렇게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주변 가족이나 친척, 친구에게 추

천하고, 서로 영향을 받으며 점점 향유층을 늘려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

다. 또한, 지금처럼 한류의 인기가 본격화되기 전, 에미라티의 젊은 여성 

사이에서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만화 등의 콘텐츠는 익숙한 문화였습니

다. 이 문화를 따르던 이들이 관심을 자연스레 한류 콘텐츠로 옮겨갔다

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아랍에미리트 내 한류의 영향력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

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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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광: 한국 내에서도 콘서트 및 팬미팅, 라이브쇼 등, 비대면 행사

의 개최가 불가피해지면서, 역설적으로 글로벌 팬이 참여할 수 있는 한

류 관련 행사는 더 많아졌습니다. 또한, 팬데믹의 영향으로 집 안에 머무

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넷플릭스, 유튜브 등 온라인 기반의 영상 스

트리밍 서비스 플랫폼 사용 시간은 증가했고요. 이러한 추세에 따라 한

국 관련 콘텐츠를 접할 기회 역시 증가했습니다.

신창섭: 아무래도 외부 활동이 자제되다 보니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으로 한류 콘텐츠를 접할 기회는 더 늘어났습니다.

라모스: 케이팝 공연 등, 2020년에 개최가 예정되어 있었던 수많은

이벤트가 취소되거나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팬들의 활동 장소는 유튜

브, 넷플릭스, 소셜 미디어, 온라인 콘서트 등으로 옮겨 갔을 뿐, 전반적

으로 한류의 영향력이 감소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락

다운 등으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펜데믹의 영향은 기존에 

한류에 관심이 없었던 이들에게도 한류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향후에 새롭게 생긴 팬데믹에 대한 

정책들과 접목되면서, 한류는 좀 더 창의적인 콘텐츠, 획기적인 공연 방

식으로 발전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아와디: 2020년은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이 수교 관계를 맺은 지 40

주년이 된 해였고, 크고 작은 이벤트가 많이 준비되어 있었기에 기대를 

모았지만, 팬데믹의 영향으로 중요한 이벤트들이 취소되거나 온라인으

로 규모가 축소되어 무척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두바이를 비롯한 아랍

에미리트는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류 관련 



265

행사도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 여러 국가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

다. 특히 중동의 엔터테인먼트와 관광의 허브로 자리매김해 온 두바이

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고요. 이로써 두바이에 거주하던 외국인은 자

국행을 택했고, 정부는 이를 방지하고자 여러 대안 정책을 제시했습니

다. 이 중에서 한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책과 그 영향에는 어떤 것

이 있을까요?

김영광: 두바이는 다른 에미리트 토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러 

제한을 일찍이 완화 및 해소해 빠른 속도로 관광과 문화 활동을 재개했

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의 안전수칙 준수하에 각종 행사가 대면으로 이

뤄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주변 토후국 외에 근처 중동, 유럽 

국가에서의 방문객을 다수 확보할 수 있었고요. 다만, 코로나19의 여파

는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대면으로 직접적

인 한류 행사 등을 유치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동

안은 비대면 온라인 행사 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창섭: 특히 두바이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시 격리 해제, 아랍에미리트항공 탑승 시 코로나19 보험, 무료 호텔 

숙박 프로모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양

국은 다양한 문화행사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

종으로 상황이 나아지면,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

다. 아무래도 해외 여행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여행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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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지는 않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면으로 접하는 한류 콘텐츠

의 영향으로 여행 계획 선호 국가 순위에서 한국이 상위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라모스: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로 여러 제약을 걸었던 두바이에

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점차 오픈되고 있는 것을 여러 방면에서 확

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번 MOTB 페스티벌이 보여준 ‘다른 

문화와의 접목’ 방식입니다. 한류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를 끌어 안음으

로써, 페스티벌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곳에 거주하는 외국인

에게도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아와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바이 정부는 이미 팬데믹 이후를 

대비하여 많은 준비를 하며, 새로운 정책과 함께 정상 궤도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는 대규모 공연들도 재개됐고, 두바이에서 매년 

펼쳐지는 페스티벌이나 행사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한류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고, 그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면 그것들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김영광: 버즈칼리파에서 방탄소년단의 멤버 뷔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LED쇼를 허가한 것이 가장 최근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현지 

주요 문화 관련 기관이 케이팝 공연과 한국 문화 행사 유치에 대한 관심

을 보였던 것도 단적인 사례입니다. 비록 코로나19로 개최는 전면 취소

되었지만, 《KBS》의 <뮤직뱅크> 유치 및 두바이 코카콜라 아레나 케이팝 

콘서트 개최가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또 뉴욕대 아트센터 프로그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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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밴드 악당광칠의 공연이 지난 11월 비대면으로 열린 것, 아부

다비 대표 현대예술센터 마나랏 알 사디야트Manarat Al Saadiyat 미술관에서  

<오감도: 한국미술의 다섯 풍경>이 온라인 VR 전시로 개최된 것은 콘텐츠

뿐 아니라 전통 및 순수예술도 주목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밖에 대형 

마트 내 한국 식품 코너 개설, 주요 쇼핑몰 내 한국 화장품 브랜드(에뛰드하

우스, 더페이스샵 등)의 입점이 증가한 것 역시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신창섭: 코로나19가 창궐하고 확산하기 전, 다수의 케이팝 콘서트

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방탄소년단 뷔 생일 

기념 버즈칼리파 LED쇼, 아부다비 한국문화원의 활동, MOTB 한국관 

개시, 케이팝 나잇 등도 한류의 영향력 확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

각합니다.

라모스: 2019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최한 한류박람회

KBEE: Korea Brand & Entertainment Expo는 두바이에서 있었던 이벤트 중 그야말로 

모든 케이팝 팬을 한자리에 불러모았던 행사였습니다. 박람회로 개최된 

이 이벤트는, 한류와 연계된 상품과 케이팝을 비롯한 기타 한국 관련 퍼

포먼스까지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한 점에서 기존의 케이팝 이벤트나 

한류 관련 행사보다 현지의 한류 팬들에게 훨씬 더 잘 어필할 수 있었다

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방탄소년단의 중국 팬 베이스를 

중심으로 한 큰 이벤트가 있었는데, 바로 두바이몰과 버즈칼리파를 이용

한 BTS 멤버의 생일 광고입니다. 두바이에서 행해진 행사였음에도 불구

하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언론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물

론 아랍에미리트 안에서도 많은 사람의 입에 올랐던 행사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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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와디: 2020년 오프라인에서 펼쳐진 이벤트로는 MOTB 한국관 

개설, BTS 뷔 생일 기념 버즈갈리파 LED쇼, 배우 성훈의 팬 미팅 개최 

등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열린 행사 중에는 한국문화원의 한국문화 

페스티벌이 있었고요. 2019년에는 한류박람회, 모모랜드 공연이 개최됐

습니다. 2018년에는 엑소의 노래 <파워Power>가 두바이 분수쇼의 주제곡

으로 선정되면서 엑소가 해당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그 밖에 SM 타운의 

두바이 공연, 버즈칼리파 쇼, 문화원 초청 휘성 공연 등이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내 한류의 미래와 그 방향성을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김영광: 한류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케이팝과 드라마 위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며, 이에 따라 함께 노출되는 한국 식품 및 뷰티·패션, 

관광도 함께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창섭: 아랍에미리트의 1~54세 인구는 전체 인구의 93%를 차지합

니다. 이처럼 아랍에미리트는 젊은 나라입니다. 또 아랍에미리트는 주

변 무슬림 국가들과 비교할 때 가장 활동적이며 변화가 빠른 국가입니

다. 다국적·다문화 국가인 데다가 젊은 인구도 많은 만큼, 한류 역시 빠

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모스: 아직까지 많은 케이팝 아티스트에게 중동 시장과 아랍에미

리트 시장은 낯설거나 큰 마켓으로 부상하지 못한 듯합니다. 방탄소년

단처럼 인지도가 높은 아티스트에서 신인 그룹까지, 다양한 케이팝 이벤

트와 한류 관련 행사가 더 많이 열리고 한류 관련 상품도 함께 소개된다

면, 머지않아 한류가 주요 문화 중 하나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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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와디: 한류 콘텐츠 소비가 증가한 만큼, 한국 브랜드 특히 식품이

나 뷰티와 관련된 새로운 한국 브랜드들이 현지 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와 관련된 상품들도 

아직 아랍에미리트에 많이 소개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상품들이 본격

적으로 소개된다면 한류의 외연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소비자가 문화 콘텐츠 혹은 소비재를 선택할 때, 종

교적 신념이나 관습이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러한 신념

과 관습이 한류 관련 소비에도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부

탁드립니다.

김영광: 아랍에미리트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수

적이며, 가족중심적 문화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슷한 문

화를 가진 한국 드라마가 이곳에 자리잡은 주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한 여성의 노출, 성적인 표현, 폭력적 장면은 현지에서 금기시되는 연출

이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 콘텐츠 수출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부분은 민

감하게 필터링해야 할 요소입니다.

신창섭: 무슬림 고객은 아무래도 할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합니

다. 특히 식품에 관해서는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드

라마 등 한류 콘텐츠를 시청한 후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가게나 식당에 

방문했으나, 할랄 식품이 아니라서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는 사례가 굉장

히 많기 때문입니다.

아와디: 콘텐츠가 아닌 소비재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할랄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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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야 하기 때문에, 에미라티를 비롯한 아랍 팬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할랄 관련 상품의 개발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오프라인 이벤트와 관련

해서는 그 시간대나 장소 역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중동 

지역의 관습상, 젊은 여성은 부모와 함께 이벤트에 참여해야 하거나 혹

은 그렇지 않다고 해도 대부분 일찍 귀가해야 하는 통금이 있습니다. 행

사 개최 시간이 너무 늦거나 행사 장소가 주거지에서 먼 곳이 되면, 에미

라티 여성을 비롯한 아랍 여성에게는 참여하기 힘든 장애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종사하고 계시는 업종의 시각에서 느꼈던, 한류를 

비롯한 문화적 인사이트에 관해 말씀해 주세요.

김영광: 아랍에미리트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이 거주하고 있습니

다. 국가별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옳은 행동은 아닙니다만, 본인을 소

개할 때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대부분은 한국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높이 평가하고, 방탄소년단, 드라마, 한식 등 한국

에 대해 아는 바를 얘기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려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현지에서 한국의 위상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현재는 케이팝과 한국 드

라마 위주로 한류를 인식하지만, 이외의 카테고리에서도 충분히 성장 가

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단순하고 일방적인 문화 전파보

다는 쌍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는 문화교류 및 협업 방안을 통해, 현지 대

중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며 한국 문화를 알리는 전략을 세워 다양한 

인종, 연령대를 아우르며 현지의 메이저 문화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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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창섭: 제가 식품 사업에 종사하면서 만난 고객 대부분은 한국 드

라마나 영화 등을 시청하고 콘텐츠에서 봤던 음식을 궁금해하며 가게를 

방문합니다. 특히 무슬림 고객은 한식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나, 아무

래도 할랄에 대해 민감하다 보니 선뜻 구매 결정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

니다. 국내에서도 할랄에 대한 잠재력을 인지하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랍에미리트는 다인종·다문화 

국가이지만 오히려 역으로 학교 교육에서는 아랍어 학습을 강조합니다. 

이에 무슬림 문화에 반하지 않는 콘텐츠 제작도 한류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모스: 오랫동안 케이팝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면서, 지난 몇 년간 

케이팝이 이 지역에서 급성장한 것을 목격해 왔습니다. 방탄소년단처럼 

인지도가 높고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아티스트가 좀 더 자주 이곳을 방

문해 공연을 개최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한류 콘텐츠를 

내세운 다양한 마케팅을 한다면, 이 시장에서의 한류 확장은 먼 이야기

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와디: 한류가 더욱 현지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다양

한 한류 이벤트와 전시회, 공연 그리고 다양한 부류를 타깃으로 한 마케

팅으로 좀 더 많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한류 콘텐츠를 접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 드라마에서 노출된 뷰티 

상품이나 음식을 그에 맞게 소개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류 콘텐츠를 아랍에미리트를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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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동 지역에 소개할 때는, 아랍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포지셔

닝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보다 더욱 중요한 절차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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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연│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이란 ‘무슬림 키즈’가  
주도하는 한류와  
	 소셜 미디어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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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류, 이란 무슬림 키즈를 만나다

네 꿈을 따라가 like breaker 부서진대도 oh better 

네 꿈을 따라가 like breaker 무너진대도 oh 뒤로 달아나지마 never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우니까 

먼 훗날에 넌 지금의 널 절대로 잊지 마 

지금 네가 어디 서 있든 잠시 쉬어가는 것일 뿐 

포기하지 마 알잖아 너무 멀어지진 마 tomorrow

― 방탄소년단(BTS)의 <Tomorrow> 가사 중 일부

방탄소년단BTS은 나를 살려주었어요. BTS의 노래는 나에게  

매일매일 힘을 줍니다. 아티스트들의 목소리와 외모보다는  

그들의 노래 가사 하나하나가 나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완전 걸작이에요!  

BTS의 노래를 들으며 삶의 희망을 느낍니다.  

죽음까지도 생각했던 어둡기만 했던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희망을 주었습니다. 항상 고마워요.

특히 나에게 죽음을 멀리하고, 희망을 생각하게 해주는 곡은  

<Tomorrow>, <Love Myself>, <Young Forever> 등입니다.  

또한 나의 우울감을 없애 주고, 위로해 주는 노래는  

<First Love>, <2!3!>, <Truth Untold> 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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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어떤 특정한 노래를 고르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BTS의 노래 하나하나가 내 삶을 위로해 줘요.

― 여성, 29세, 전문직, BTS A.R.M.Y의 메신저 인터뷰 중 일부

위의 진술은 “이란의 젊은 여성들이 왜 이토록 방탄소년단(이하 BTS)

에 열광하는가?”라는 필자의 질문에 한 전문직 여성이 답변한 것이다. 

이란 사회의 한류 현상에 대해 질문을 던진 연구자의 입장에서도 놀랍고 

흥미로울 정도로 한류는 단순히 팬들을 즐겁게 해주는 기능을 넘어 그

들의 삶에 희망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어로 된 노랫말이 위로의 

의미를 넘어 그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스스로를 사랑하게끔 해주는 원동

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란 한류 팬들, 특히 젊은 무슬림 여성들은 왜 

한류에 열광하는가? 또한 그들이 BTS를 비롯한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를 

즐기게 되는 이란 로컬의 배경은 무엇인가?

이 장에서는 이란에 광역인터넷망이 설치되고, 소셜 미디어가 하

나의 큰 플랫폼으로 자리잡은 최근 10년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 또한 이란 내 한류 현상의 대략적인 흐름과 현재 한류 문화를 주도적

으로 이끄는 이란 무슬림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현지 조사를 바탕으

로 분석하였다. 이란 한류를 분석함에 있어서, 어떻게 한국 대중문화 콘

텐츠가 이란에서 현지화되었는지, 현지화에 있어서 로컬의 미디어 환경

과 사회문화적 배경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수용자의 목

소리를 적극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본고를 통해 이란 한류 현상을 둘러싼 

여러 겹의 이야기를 풀어내고자 한다. 

이란 젊은이의 한류와의 조우를 분석하기에 앞서, 이란에서의 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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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변화가 어떻게 한류 유입과 확산의 방향성을 바꾸어 왔는지를 살

펴보자. 2008∼2009년에 <주몽>과 <대장금>이 이끌었던 초기 이란 한

류 현상의 플랫폼이었던 국영 미디어에서 시작하여 위성 미디어를 거쳐,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란의 한류는 인스타그램, 텔레그램과 같은 

소셜 미디어 그리고 유튜브YouTube와 같은 미디어 공유 플랫폼으로 옮겨

갔다. 이와 같은 플랫폼의 변화와 한국 드라마에서 케이팝K-Pop으로의 중

심 이동으로, 주요 팬층 역시 중년 이상의 남성에서 10~20대의 젊은 여

성 팬으로 그 무게 중심이 옮겨 갔다. 

2012년 가수 싸이Psy의 <강남스타일>은 한국을 넘어 미국과 남미, 

유럽에까지 큰 반향을 일으키며 한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된

다. <강남스타일>은 이란에서도 위성 미디어를 통해 유입되어 큰 인기

를 끌었다. <강남스타일>이 이란으로 유입된 경로를 추적해 보면, 단순

히 유튜브를 통해 알려진 것이 아니다. 이 뮤직비디오는 먼저 유튜브를 

통해 미국과 유럽 등지에 알려진 다음에 미국, 영국, 아랍에미리트 등에 

기반을 둔 해외 위성 매체를 통해 이란 전역에 방영되었다. 이란의 대표

적인 위성 미디어 매체인 《만오토 TVManoto TV》는 <강남스타일>을 패러

디한 동영상을 제작해 방영하기도 하고, 각종 매체에서 잇따라 <강남스

타일>의 인기를 보도하였다.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을 중심으로 한 한류는 이란에서 전 지구적

인 다양한 경로와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어 왔다. 이슬람 혁명 전 최고

의 여가수 구구쉬Googoosh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구구쉬 아카데미Googoosh 

Academy>,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 쇼The Oprah Winfrey Show>, 한국 드라마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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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 션샤인>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란의 거실에서는 수많은 다국적 채

널을 통해 전 지구적인 미디어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다. 이란 도시인

의 일상에서 인터넷과 스마트폰, 위성방송, 소셜 미디어는 필수 요소가 

되고 있고 여전히 불법 채널로 여겨지지만 뉴미디어는 통제의 수단으

로 사용되는 국영방송에 대항하는 담론을 수렴하는 장場으로서의 역할

을 하고 있다. 이란의 뉴미디어와 소셜 미디어는 새로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장場인 동시에 전 지구적인 대중문화를 접하는 중요한 매개물

이 된다. 이슬람 혁명 과정과 이슬람공화국 건국 초기의 스몰 미디어Small 

Media를 중심으로 시작된 미디어는 이란의 사적·공적 담론을 구성하는 중

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란에서 뉴미디어와 소셜 미디어는 문화적 전통이 하나의 세대에

서 다른 세대로 이어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 개인이 사회 

구성원이 되게 하는 매개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구기연, 2014). 세계 

각지의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모바일 매체와 소셜 미디어로 연결되어 

시간 차 없이 전 지구적인 세대 의식을 형성하는 것처럼(홍석경, 2020), 이

와 같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이란의 신세대에게 

실제로는 건너기 어려운 국경을 온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넘나들게 한다. 

나아가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으로 이란의 젊은 세대가 전 지구적인 문화

를 즐기고, 각종 팬덤 콘텐츠를 주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흔히 많은 사회에서 대중음악을 비롯한 대중문화는 젊은이들의 대

표적이고 상징적인 하위문화로 여겨지지만, 중동·이슬람권에서 대중문

화는 저항의 영역이거나 논쟁적인 문화로 여겨진다. 특히 중동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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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통’과 ‘근대성’이라는 이항 대립적인 개념에 대한 논쟁이 사회마다 

존재했고, 특히 뉴미디어와 신기술을 통해 중동 사회 내부에서 대중문

화는 흔히 ‘서구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El 

Hamamsy and Soliman, 2013). 이와 같은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중

문화를 둘러싼 논쟁은 이란 사회에서 다른 어떤 중동국가보다도 더욱 뜨

겁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비롯한 보수적인 시각을 지닌 정치 지도자

들은 인터넷이나 위성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서구권 문화에 대해 ‘소

프트 워Soft War’를 선언하며, 전 지구적인 미디어를 통해 들어오는 문화, 

특히 미국 문화에 대해 높은 경계심을 나타낸다.

이란에서의 대중문화 소비는 사회적으로 늘 논란거리가 된다. 보

수적이고 종교적인 이슬람 정권과 이란의 대중문화를 즐기고 생산해 내

는 이란 젊은이 사이에는 늘 팽팽한 긴장감이 조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

와 같은 제약 속에서도 한류에 열광하는 이란 무슬림 키즈의 삶은 멈추

지 않고 있다. 이란에서 대중문화가 소비되는 방식에는 우선 정부의 검

열을 통과한 국영 미디어를 시청하는 것이 있다. 이 외에 주로 이란인 디

아스포라에 의해 만들어지는 위성방송과 불법 복제, 가상 사설망VPN 우

회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콘텐츠를 접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문

화 소비가 이뤄지고 있다. 국영방송 외에 위성방송으로 접하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대중음악 그리고 디아스포라들이 위성 채널을 통해 만들

어 내는 대중문화 등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이란 사회 내에서는 논란거

리가 되고 제재 사유가 된다. 이에 이란에서는 이슬람 혁명 이후 강력한 

문화 정책으로 인해, 제2 문화 혹은 지하음악 등이 발달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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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 이름은 김삼순>, 이란 여성을 사로잡다

 
 나는 삼순이가 너무 좋아, 왜냐하면 삼순이는 어떻게 사랑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출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거든.  

이란에서, 공적인 공간에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젊은이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몰라.  

사랑은 금기시되어 있지. 드라마와 영화에서는 기혼자의 사랑도 표현되지 않아.  

물론, 미국 드라마에 비해 한국 드라마는 이란 문화와 훨씬 더 가깝지. 하지만  

이 사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자아를 가지고 있어. 집에서, 대학교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다른 가면을 쓰지. 그래서 이 집 안과 밖은 그 괴리가  

너무나 커. 그래서 나는 가끔 미칠 것 같아. 삼순이를 봐. 얼마나 솔직한지!  

삼순이는 너무 유쾌해서 내 가슴이 뻥 뚫릴 정도야.

― 여성, 25세, 직장인

  

한국의 씩씩한 여성, 삼순이는 어떻게 이란 여성을 사로잡았을까. 

이란의 젊은 여성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겨 주고, 진솔한 모습으로 통쾌함

을 주었던 <내 이름은 김삼순>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란의 미디어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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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한류’를 이야기할 때 이란에서 <주몽>과 <대장금>의 시청률이 꽤 

오랫동안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여겨졌을 정도로, 이란에서의 한류는 국

영방송국이 주도한 한국 사극의 인기몰이로 시작되었다. 이란에서 한국 

드라마는 국영방송인 《IRIB》와 불법으로 여겨지는 위성 미디어, 암시장

의 불법 복제품, 인터넷의 파일 공유 사이트, 유튜브 등의 다양한 경로

를 통해 방영되었다. 이란에서의 한국 드라마의 폭발적인 인기는 2007

년 《MBC》 드라마 <대장금>을 통해 시작되었다. 2009년 초 《MBC》 드

라마 <주몽>이 이란의 《IRIB》 국영방송 채널을 통해 방영되면서 선풍적

인 인기를 끌었고, <대장금>으로 시작된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꽃

피우게 된 것이다. 사실상 이란 국영방송에서 방영되는 자국 드라마들

은 큰 인기를 끌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란 

사람들은 엄격한 검열제도와 보수적인 이슬람 규범의 잣대로 만들어지

는 국영방송 대신 위성 미디어나 불법으로 유통되는 할리우드 영화와 드

라마 등을 시청하면서 미디어 취향이 까다로워져 있는 상태였다(구기연, 

2014).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드라마는 이란 국영방송의 시청률을 높여주

는 일등 공신이 되었다. 이란의 국영 미디어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 국

영방송을 외면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다. 2008∼2009년에 

방영된 <주몽>의 인기는 ‘주몽 타임’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만큼 이

란 전역을 뒤흔들었다. 필자가 2009년 1년 동안 현지 조사를 위해 테헤

란에 머무를 당시, 드라마 <주몽>이 방영되는 화요일, 토요일 저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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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는 ‘거리에 사람이 없다’고 표현할 정도로 <주몽>의 인기는 높았다.  

<주몽>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극중 소서노의 역할을 했던 여배우 한

혜진의 인터뷰가 2009년 노루즈(이란 새해) 프라임 시간대에 텔레비전에

서 방영되고, <주몽>의 등장인물을 표지로 장식한 잡지들이 도시의 가

판대를 가득 채웠다. 이란 사회 내의 한류 열풍은 <대장금>을 시작으로 

<감사합니다>, <해신(2007-2008)>, <주몽(2008-2009)>, <하얀 거탑(2009)>

으로 이어졌고,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

다. <주몽>은 이란의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를 끌었지만, 특히 보수층

이나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사랑을 받았다. <주몽>의 애청자는 국영

방송을 주로 보는 시청자와 겹쳐졌다. 당시 개혁적이고 세속적인 성향

의 도시 젊은이들은 국영방송보다는 주로 불법 DVD나 위성 텔레비전

을 즐겨 보는 편이므로, <대장금>, <주몽>과 같은 한국 드라마보다는 미

국 드라마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다시 말해, 이란의 한류는 처음부

터 무슬림 키즈가 이끌어간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2008∼2009년 당시

의 이란 젊은이에게 국영방송을 통해 한국 사극을 보는 것은 ‘촌스러운’ 

행위였다.

이란 사회에서 위성 미디어는 국영방송의 대항적인 매체로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다. 아직도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란의 위성 

미디어는 앞서 살펴본 국영방송의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국영방송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성격의 뉴스 정보나 

드라마, 뮤직비디오 등을 방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성 미디어를 통해 

방영되는 한국 드라마는 앞서 국영방송에서 방영되는 사극 중심의 한국 



285

드라마와 성격이 다르고, 주 시청자의 성향 역시 상이하다. 또한 이러한 

매체의 특성 때문에 위성 채널에서 방영되는 한국 드라마의 인기에도 불

구하고, 위성 매체를 통한 한류 현황은 공식적인 조사와 정책보고서에서 

거의 밝혀지지 않는 실정이다. 한국 드라마는 이란 위성 미디어의 중심

축이 예능에서 드라마로 옮겨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드라마 채

널의 등장 이전의 이란 위성 미디어는 주로 재외 이란 가수의 뮤직비디

오나 외국 영화를 중점적으로 방영했다. 그런데 2009년 8월 아랍에미리

트 두바이에 기반을 둔 《파르시 1Farsi 1》이라는 위성방송 채널이 개국하

면서, <내 이름은 김삼순>, <최고의 사랑>과 같은 한국 드라마가 이란 시

청자를 드라마의 세계로 이끌었다.

위성 채널인 《파르시 1》의 등장은 이란 내 위성 미디어의 판도를 새

롭게 짰다고 볼 수 있다. 《파르시 1》을 통해 본격적으로 콜롬비아, 한국, 

미국의 드라마와 시트콤이 방영되면서, 이란 사회 내에서 큰 인기를 끌

게 된다. 미국의 드라마 <프리즌 브레이크Prison Break>, <24>, <달마 앤 그렉

Dharma and Greg>뿐 아니라 <오프라 윈프리 쇼Oprah Winfrey Show>, <닥터 오즈 쇼The 

《파르시 1》 위성채널 속 한국 드라마들 (출처: 파르시 1)



286

Dr.Oz Show> 등, 다양한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이 방영되었다. 《파르시 1》

에서 한국 드라마는 <환상의 커플>을 시작으로 <내 이름은 김삼순>, <하

얀 거짓말>, <커피프린스>, <아내의 유혹>, <최고의 사랑>, <선덕여왕> 그

리고 최근에는 <백년의 유산>, <노란 복수초>까지 방영되면서, 한국의 세

속적이고 트렌디한 드라마 열풍이 불게 되었다. 그중 <내 이름은 김삼순>

은 이란의 도시 중산층 이상의 시청자, 특히 여성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위성 미디어를 통해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즐겨 보는 세속적인 성

향의 도시인은 <내 이름은 김삼순>에서 보이는 진솔한 감정 표현에 매료

되었다. 강력한 이슬람적 도덕 규제와 강력한 검열 제도 때문에, 이란의 

드라마와 영화에서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직접적으로 표현될 수 없다. 

하지만 <내 이름은 김삼순>은 이란 사람들에게, 특히 공적 공간에서 감

정 표현이 더욱 힘든 여성 시청자에게 대리 만족감을 주었다. 자신의 감

정을 공적인 공간에서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이란 여성에게 진취적이고 

감정적으로 솔직한 극중의 ‘삼순이’는 강한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안겨 

준 것이다.

2009년 당시 국영방송과 위성방송에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주

몽>과 <내 이름은 김삼순>, 이 두 작품은 이란인에게 사랑받는 유사한 

감성적 요인을 가지는 동시에 각기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내 이름은 

김삼순>의 여주인공 김삼순은 헤게모니적인 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캐릭터로 그려진다. 이 드라마에서는 이란 드라마와 영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솔직한 감정과 사랑이 표현된다. 김삼순은 자신의 성적인 욕망

까지 솔직하게 드러내지만, 평소 이란 사람은 이슬람적 규제하에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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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한 자신의 감정을 가감 없이 드러내기가 어렵다. 삼순이를 통해 

이란인들은 그들 사회의 ‘숨기고 드러낼 수 없는 장면’을 만나게 된다. 또

한 강력한 미디어 통제와 검열 체계 속에서 그들은 더욱 절실히 어떻게 

사람들이 사랑하고 감정을 고백하는지 보고 싶어 한다. 이란 사람들은  

<내 이름은 김삼순>을 시청하면서, 이란의 국영방송이나 한국 사극 <주

몽>에서는 표현이 되지 않은 ‘낭만적인 사랑’이라는 감정과 마주하게 되

는 것이다. 

이렇듯 위성 미디어를 통해 방영되는 한국 현대극은 이란 사람에게 

감정적인 대리 만족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앞서 살펴본 사극과 마

찬가지로 이란 시청자에게 감정적 유대감과 동질감을 동시에 제공한다. 

예를 들어 ‘가족의 사랑’이 강조되는 한국 현대물의 특징은 그 어떤 가치

보다도 가족애를 중시하는 이란 사람에게 공감대를 얻었다. 또한 한국 

드라마의 여성 캐릭터는 남성 중심의 삶과 결혼이라는 내러티브를 따라

가는 성향을 보였는데, 이 점은 역동적인 여성상을 제시했다는 <내 이름

은 김삼순>에서도 마찬가지였다(정영희, 2007). 이란의 시청자는 한국의 

현대극이 같은 채널에서 방영되는 미국과 남미 드라마에 비해 이란과 가

까운 전통적인 문화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성방송을 통

해 만나는 한국 드라마는 주로 이란에서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는 사

랑을 보여주지만, 한편으로 영미권이나 남미 드라마보다는 ‘이슬람적인’ 

가치관을 제시함을 알 수 있다. 위성방송을 통해 사극이 아닌 한국 현대

극 인기몰이에 앞장섰던 《파르시 1》은 사라졌지만, 《젬 TVGem TV》 등을 

통해 한국 드라마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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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을 바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사

이트들의 등장으로, 거의 한국과 동 시간대에 드라마를 시청하게 됨으로 

미디어 환경에 따른 한국 드라마에 대한 반응 속도도 실시간으로 변화하

였다. 비록 이와 같은 다운로드 사이트가 불법이긴 하지만, 트렌디한 한

국 콘텐츠의 공급이 이란의 ‘공식적’인 채널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제

한되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드라마 유통의 득과 실에 대

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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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는 연대한다’ 

: 이란 소셜 미디어를 통한 페미니즘 담론

이 장에서는 새로운 한류 열풍을 가능케 했던 소셜 미디어가 이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한류의 흐름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란 젊은 세대, 특히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친 미디어 환경

에 대해 알아보자. 시청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수용자를 넘어 생산자

의 역할도 하게 된다. 또한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페미니즘, 시민 

저항 의식 등의 자기 표출은 미디어 통제가 엄격한 이란 사회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 이란 내에서 소셜 미디어는 시민사회운동 확산과 전 

지구적인 연대운동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여성의 정치 참여 가능성을 열어 주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소셜 미디어가 성장함으로 인해 여성 

운동의 플랫폼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여성도 정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장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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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에 들어 미디어와 개혁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이란이슬람

공화국 내 현대 대중문화는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대중

문화와 뉴미디어를 통한 사회변화를 선도하는 그룹은 이란의 젊은 세대

와 여성이다(Sreberny and Torfeh, 2013). 이란의 근대사는 사회운동과 혁

명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이란에는 여성 

운동, 문화계 인사, 작가, 언론인, 학생 그리고 지식인 계층, 종교 집단을 

중심으로 여러 시민사회운동 조직이 결성되어 왔다. 이란 시민사회의 

포문을 열고, 각종 사회운동을 이끈 이들은 바로 1997년 무함마드 하타

미 대통령의 개혁운동을 지지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현대 이란 사회에서 사회운동을 논할 때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시민사회 담론의 등장이다. 하타미 대통령은 시민사회라는 개념을 이

란 정치 논쟁의 중심으로 가져왔고, 그 결과 시민사회라는 맥락 아래에

서 다양한 정치인, 지식인, 언론인이 모이기 시작했다. 특히 중산층과 여

성 그리고 청년 세대는 하타미 대통령의 개혁에 대한 의지와 다양한 문

화 정책을 가장 든든하게 지지하는 층이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배경 속

에서 이란의 시민사회로의 움직임, 곧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보편적인 가

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이슬람 혁명 30주

년인 2009년에 일어난 대규모 반정부 민주화 시위의 도화선이 된다. 특

히 일련의 대규모 민중 봉기에서 온라인을 통한 저항 운동은 이란 사회

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

이란 여성의 온라인을 통한 사회운동은 페미니스트 운동과도 연결

되어 있다. 2006년 여성 인권변호사인 시린 에버디과 나스린 소투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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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도했던 성 평등 운동인 ‘백만 서명 운동One Millon Signature Campaign’ 등을 

통해서 이란 페미니스트 그룹들은 이란 내 여성의 법적·사회적 차별에 

맞서 싸워왔다(Afary, 2009:333-334). 김수아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새로

운 여성 정치 주체의 가능성을 보는 글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두 가

지 면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첫째는 테크놀로

지의 기능이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의 연대와 저항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연대와 저항의 방식

으로 공적 공론장에 개입할 수 있게 함과 함께 ‘일상적 저항의 공유와 네

트워킹’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다(김수아, 2012:201). 이와 같은 분석은 

이란 사회의 여성운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란의 주체적인 여성 

의식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해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한 사회 폭로와 더불어 이와 같은 여성들의 연대가 가

능하게 된다. 이러한 연대는 다음 장에서 살펴볼 ‘여성 중심의 한류 팬덤 

그룹’에서도 발견된다.

2014년 페이스북의 인기와 더불어 시작된 ‘나의 은밀한 자유My 

Stealthy Freedom’는 소셜 미디어이기에 가능한 저항의 목소리를 담아냈다. 

‘나의 은밀한 자유’라는 페이지에서 여성들은 40년 가까이 이란 내 뜨거

운 감자인 히잡 의무 착용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이 페

이스북 페이지는 해시태그 운동과 함께 점차 여성인권연대 운동의 모습

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페이스북에서의 이란 여성의 사회운

동은 통제된 국내 미디어 환경뿐 아니라 이란 사회 내의 불공평한 젠더 

구조 속에서의 제약을 온라인 공간에서 극복함으로써 ‘은밀하지만’ 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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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유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남성 위주의 통제된 사회 속에서 현대의 젊은 여성은 그 어떤 

사회집단보다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

들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뉴테크놀로지의 활용은 ‘사이버 페미니즘Cyber 

Feminism’으로 명명되며 주목할 만한 주제로 관철된다(Karimi, 2015:225-

226). 특히 웹상에서의 여성의 정치 활동에 주목하자면,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발전으로 이미 인터넷 공간은 ‘정치적인 영역Sphere of the 

Political’이 되고 있고 여성의 정치적 활동을 위한 유익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Sreberny, 2015:357). 이란 여성에게 소셜 미디어는 ‘전복적인 정치적 

장소(Tahmasebi-Bigirgani, 2017)’이며, ‘국가 이데올로기를 좌절시키는 페

미니스트의 도구(Batmanghelichi and Mouri, 2017)’ 역할을 하고 있다. 특

히 소셜 미디어가 본격적으로 발달한 2010년 이후부터 이란 여성은 온

라인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란 여성은 주로 블로그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들의 젠더 역할과 관습적인 젠더 역할에 대한 저항

과 문화적 실천 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구기연, 2019). 이러한 미디어 환

경과 더불어 최근에는 여성의 주체적인 자의식이 커졌기 때문에 다음 장

에서 보이는 것처럼 한류의 주된 수용자인 팬덤 리더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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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류를 주도하는 이란의 젊은 여성

2020년 9월, 한국의 아이돌 그룹 BTS가 2주 연속 ‘빌보드 핫 100’의 

1위에 오른 사실을 한국의 대표 공영방송인 《KBS》에서 <9시 뉴스> 시

간에 보도했다. 30분 가까이 BTS 멤버와의 인터뷰가 이어졌는데, BTS 

멤버들은 빌보드 메인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였다. 그들의 방송이 끝나자마자 3만 명 넘게 활동하고 있는 한 

이란의 아미A.R.M.Y(Adorable Representative MC for Youth, BTS 팬클럽 명) 온

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인터뷰 전체 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사이트가 

공개되고 전 세계의 여느 아미처럼 이 ‘정보’를 공유했다(구기연, 2020).

지금까지 살펴본 이란의 한류 흐름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케이팝은 

이란과 전 지구적인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통해 퍼지게 되었다. 전 지구

적으로 연대를 이루는 글로벌 팬덤은 이란 내 대중음악 팬클럽 활동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지금까지 이란의 청년층이 즐겨왔던 음악의 중심적인 

흐름이 앞서 언급했듯이 디아스포라 음악이나 미국, 영국 중심의 팝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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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이었다면, 하위 문화로서 좀 더 능동적으로 대중음악을 즐기는 주목할 

만한 현상은 바로 한류와 연결되어 있다. 2008년경 이란에서 한류 열풍

의 문을 연 장르가 한국 드라마였다면, 2012∼2013년 이후에 본격적인 

스마트폰의 등장과 소셜 미디어의 발전과 함께 한류의 새로운 붐을 일으

킨 장르는 바로 케이팝이었다.

왼쪽 사진은 2021년 1월 기준 인스타그램에서 ‘#케이팝’을 키워드

로 검색한 게시물 수이고, 오른쪽 사진은 ‘B_T_S’ 해시태그가 달린 페르

시아어 게시물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BTS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 수

와 케이팝 게시물 수가 동일하게 12만 4,000여 개라는 점이다. 이렇듯 

2013~2014년 이후 소셜 미디어 열풍과 함께 이란 내 한류의 판도는 드

라마에서 케이팝으로 완전히 역전되었다.

인스타그램에서 ‘케이팝’과 ‘BTS’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출처: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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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와 소셜 미디어의 등장으로, 강력한 팬덤 중심의 스타 매

니지먼트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팬덤이 직접 생산과 매니지먼트에 관

여하고 스타들의 이미지를 주도적으로 소비하는 등 팬덤의 문화적 실천

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금까지 대중음악을 즐겼던 이란 

팬덤에서도 볼 수 있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이 새로운 젊

은 세대의 하위문화로 부상하고 있다. 새로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과 

글로벌 팬덤 활동은 바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바임

Baym의 견해에 따르면,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킹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을 넘어서고 있고, 온라인 팬덤은 한 국가뿐 아니라 전 지구적인 팬덤 공

동체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Baym, 2010). 최근의 온라인 소

셜 네트워크는 온라인 팬덤을 강화하고 다양화하였다. 특히 이와 같은 

현상으로 전 지구적인 공동체는 인터넷 공동체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된

다(구기연, 2020).

2020년 현재 이란에서는 주로 온라인상에서 BTS, 엑소EXO 등의 보

이그룹 아이돌을 중심으로 한 팬클럽이나 한국 현대극 등의 한류 문화를 

좋아하는 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진달용이 주장하듯이, 2010

년대 들어 케이팝은 드라마에 이어 제2의 한류 붐을 일으켰는데, 초기에

는 주로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었다. 케이팝의 급성장과 

케이팝의 전 세계적인 인기와 명성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그리고 유튜

브 산업의 놀라운 성장과 발맞춰 이루어졌다(Jin, 2016). 

한편, ‘텔레그램’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다 면밀한 ‘팬질’을 관

찰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귀한 ‘굿즈(연예인 관련 상품)’ 제작과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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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팬클럽 리더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모임이 주도

된다. 2020년 기준으로, 이란 내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그룹은 바로 글

로벌 가수가 된 BTS로 소셜 미디어에서도 가장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

다. BTS의 이란 내 팬클럽을 이끄는 주역은 바로 젊은 10∼20대 여성들

이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팬은 ‘아미’라는 이름으로 나라 구

분 없이 하나의 통합된 집합체로 운영되고 있으며 초국가적 네트워크

를 형성하여 BTS와 관련된 각종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특성

을 보인다. 맥라렌McLaren과 진달용은 “한국과 동아시아를 넘어선 케이팝

의 확장은 유튜브 같은 디지털 플랫폼의 전략적인 도입의 결과이며, 케

이팝 프로듀서와 배포자가 기존의 유통 채널과 글로벌 음악 과점을 우회

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McLaren and Jin, 2020).”라고 주장한다. 이처

럼 BTS의 성공 배경에 전통적인 매스미디어가 아닌 소셜 미디어의 역할

이 컸다는 분석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데뷔 초부터 소셜 미디어를 통해 

BTS 콘텐츠를 만들어, 글로벌 팬에게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접할 수 있게 

한 것이 성공의 결정적인 요소로 꼽힌다.

특히 BTS는 유엔 연설을 통한 메시지와 그들의 노래 가사와 인터

뷰를 통해 팬들에게 끊임없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 주었고, 특히 그

들의 앨범 《LOVE YOURSELF 結 ‘Answer’(2018)》는 멤버들의 분투기

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을 담음으로써 글로벌 팬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McLaren and Jin, 2020). 이와 같은 BTS의 전 지구적인 

팬덤과 그들의 메시지는 특히 최근 수년간 국내외적인 악재로 우울하기

만 현실에 놓인 이란 젊은이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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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국내외로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국내 정치적인 어려움

을 겪고 있고, 심각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이란 젊은이에게 BTS의 노래

는 그들의 힘든 마음을 달래주는 역할을 한다. BTS의 노래는 자신을 사

랑하고 힘겨운 현실 속에서 용기를 가지라는 가사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글로벌 팬들은 이 노래들을 통해 삶의 희망을 찾는다고 고백한다. 바로 

이러한 팬덤의 서사가 이란의 BTS 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핵 협정 파기로 인해 이란은 거의 모든 외국과의 경제적·외교적 교류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달리, 소셜 미디어를 통해

서는 직접적이지 않지만 이란의 젊은이들도 국제적인 연대 의식과 공동

체 의식을 대중음악의 팬덤을 통해 얻게 된다. 이는 이란 젊은이들을 고

립감 속에서 잠시나마 끄집어 내는 역할을 한다.

BTS에 대한 문화, 산업, 사회, 미디어적 관점을 분석한 홍석경의 

『BTS 길 위에서(2020)』에서도 청년 세대에 보내는 BTS의 메시지를 엿

볼 수 있다. 홍석경은 한국을 비롯한 북미와 유럽 사회는 인구문제와 세

대문제가 결합되어 위기의 사회로 진입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 지구

적으로 청년 세대는 사회의 불안과 미래에 대해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

고,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성공한 BTS의 이야기는 공감과 위로

가 된다는 것이다. BTS의 히트곡 대부분이 신자유주의적 경쟁 사회에 

대한 저항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홍석경 2020). 이러한 메시지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란 국내에서 좋은 학위를 취득해도 직업

을 가질 수 없는 소위 ‘불타버린 세대’인 이란의 Z세대에게는 하나의 탈

출구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서론에서 소개한 ‘죽을 만큼 우울하고’, ‘이란



298

을 탈출하고 싶은’ 한 엘리트 여성의 언설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란

의 젊은 세대에게 큰 위안이 된 것이다. 그들은 BTS가 나오는 <인더숲>

을 시청하면서 함께 ‘힐링’의 시간을 보낸다. 

특히 인터뷰를 통해 만나본 이란의 한류 팬클럽을 이끄는 리더들은 

비록 온라인상이지만, 수만 명에 이르는 팔로워를 통해 ‘리더’가 되고, 코

로나19 이후 잠시 주춤했지만,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룹을 위해 생일 파

티를 열고 그들만의 굿즈를 만들어낸다. 또한 팬클럽에 따라 자신이 따

르는 그룹의 앨범 발매에 맞춰 지하철에 광고물을 만들기도 하고, 쌀 화

환 선물 행렬에도 동참한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이란 

사회 내에서 교차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10∼20대 여성들이 이런 

팬덤 활동을 통해 전 지구적인 팬덤과 연대 의식을 갖기도 한다는 사실

이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

서 이란에서 한류를 즐긴

다는 것은 그들에게 인정 

투쟁의 과정이 되기도 하

며, 주체적인 사회 활동의 

일부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강렬한 동기 부여가 된다. 

현재 이란의 상당히 많은 학생이 한국 대중문화와 대중음악의 팬이 

되면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테헤란과 이스파한에 있는 

세종학당이나 대학교에 개설된 한국어 강좌 그리고 사설 학원에 등록한

다. 나아가 그들 중에서는 한국으로의 유학을 결심해서 교육 이주를 하

엑소 팬클럽 생일 파티 모임(출처: 엑소 팬클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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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다. 과거 디아스포라 중심의 대중문화를 통해 ‘상상된 서구’의 모

습으로 미국과 유럽행을 꿈꾸었다면, 한국 대중음악이 이란 청년들로 하

여금 유학국과 이주 국가로서 한국을 새로운 선택지로 정하도록 작용한

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은 의미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이란의 젊은이들은 밖에서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적극적인 

글로벌 대중음악의 수용자이며, 동시에 단순히 한국 대중음악을 듣는 것

을 넘어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는 점이 흥미롭다. 예전 이란 

사회에서 대중음악을 ‘듣는 것’에서, ‘공유하기’를 거쳐, 대중음악과 관련

된 콘텐츠의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이란 젊은 세대의 

한류 팬덤 현상과 그와 연관된 미디어 연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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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란의 미래 그리고 한류

“BTS, 블랙핑크, EXO의 노랫말이 이란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

은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최근 몇 년 동

안 이란의 젊은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2017년부터 국내 소요사태는 지속적으로 일어났고, 2019년 유가 상승

으로 인한 대규모 시위로 사상자 수천 명이 발생한 일은 이란 사회를 위

험한 사회로 치닫게 했다(Saffari, 2020). 2020년 초에는 미국과의 전쟁이

라는 위기까지 있었고,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협 속에서 이란 

젊은이들은 #이란에서숨쉴수없다icantbreatheiniran는 해시태그를 달며 이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갑갑한 현실을 토로하고 있다.

비록 누신(Nooshin, 2017)의 주장처럼 이란 대중음악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의미 부여는 피해야 하겠지만, 앞에서 살펴본 예처럼 국제적으

로 고립되고 정치적인 위기를 맞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대

중음악은 유일한 안식처이자, 돌파구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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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국의 대중음악을 즐기는 것을 무조건 정치적인 행위라고 규정지

을 수는 없지만, 위태로운 현실에서 차라리 죽음을 택하고 싶다고 고백

하는 우울한 이란 젊은이들에게 글로벌 대중음악이 때로는 위안이 되어

주었다는 점에서 이란 사회에서의 대중음악의 의미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슬레 자디드Nasle Jadid, New Generation’로 불리는 이

란의 밀레니얼 세대는 이슬람 정부에서 가장 경계하는 대상이 되어 버렸

다. 2009년 녹색운동을 통해 이미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 미디어의 대항

적인 힘을 알고 있는 이란의 강경 보수파는 이와 같은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이 국가에 대항하는 선동을 위한 허브라고 보고 있으며, 인터넷 

정보에 대한 전방위적인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란에서는 지금도 

인터넷 접근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접속이 금지된 웹사이트

가 수천 개에 달한다. 이에 이란 유저들은 위성 송신기를 달고, VPN 우

회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인터넷 채널에 접근하고 있다. 정부의 제한

과 통제에도 불구하고 소셜 미디어와 위성 미디어를 통해 이란 내 대중

음악 청취 및 팬덤 행위를 하는 것은 일종의 시민불복종Civil Disobedience이

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이란에서 케이팝을 비롯한 글로벌 대중음악을 

즐기는 것은 이란 밀레니엄 세대의 최소한의 일상적인 저항이라 볼 수 

있다. 전 지구적인 미디어 환경 속에서, 이란 젊은이에게 한국 대중음악

은 타 문화의 단순한 향유가 아니라 로컬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란 젊은이의 하위문화로 자리잡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전통적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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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람 사상과 가치가 강조되는 이란의 교육 현장과 제한된 표현의 자유와 

공적 영역에서의 담론과, 전 지구적인 대중문화를 향유하고 외국 배우

와 가수에게 열광하고 거리낌 없이 자신의 즐거움을 표현하고 싶은 오늘

날의 이란 젊은이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일이

다. 다시 말해 오늘날 이란의 젊은 세대에서 소셜 미디어와 대중문화 그

리고 그것의 확산은 하나의 하위문화 향유를 넘어 통제 속에서도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는 의식적인 행위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이란 젊은 세

대의 대중음악을 둘러싼 움직임은 시민불복종의 형태이고, 주체적인 행

위자로서의 에너지가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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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 문화의 중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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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이집트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만큼 다양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

온다. 고대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집트’라는 말을 들으면 고대 그

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라는 말과 함께 

제일 먼저 파라오, 클레오파트라, 피라미드, 스핑크스, 상형문자, 오벨리

스크 등을 떠올릴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약성서의 출애굽기(이집

트 탈출기)를 상기하며 모세, 홍해, 시나이반도와 함께 콥트교로 알려진 

이집트정교를 떠올릴 수 있다. 종교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슬

람, 수니, 알 아즈하르, 살라딘을 꼽을 것이고, 근현대사에 푹 빠진 사람

이라면 가말 압델 나세르Gamal Abdel Nasser, 자유장교단, 아랍민족주의, 수에

즈운하, 중동전쟁, 무슬림형제단, 아랍의 봄을 거론할 것이다. 이처럼 이

집트는 시대에 따라, 관심에 따라 여러 얼굴로 다가오는 나라이다.

한국도 단군왕검으로부터 어언 5,000년의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이

집트에 비하면 찬란한 역사를 증언해 줄 유물의 양이 빈약하다. 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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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이집트는 정치적으로 안정만 된다면 역사문화를 상품으로 한 관광

산업만으로도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

라이다. 그런데 필자는 이처럼 역사문화 대국인 이집트에 어떠한 한류 

상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더 잘 전파하여 사랑받게 할 수 있는지에 대

한 방법을 고민하여 본고에 풀어놓아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인구가 

우리나라의 2배 이상이고, 찬란한 역사에 아랍 문화의 중심지라는 자부

심이 강하며 이슬람 종교 문화가 세속 문화와 부대끼는 이집트에서 우리

는 한국의 이미지와 혼이 예쁘게 담긴 유무형의 상품으로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 참으로 곤혹스러운 작업이다.

긴 역사는 잠시 제쳐 두고서라도 최근 이집트의 역사는 우리나라만

큼 역동적이다. 2011년 이웃 튀니지에서 시작된 이른바 ‘아랍의 봄’ 민주

화 시위가 카이로를 흔들어 무바라크Hosni Mubarak 30년 독재 군사정권을 무

너뜨렸다. 5,000년 이집트 역사상 최초의 민주 선거로 공화정 사상 최초

의 민간인 대통령을 뽑았지만, 얼마 못 가 군사쿠데타가 일어나 지금은 다

시 군부 통치하에 있다. 이 글은 바로 아랍의 봄바람이 가져온 지난 10년

의 혼란과 희망 속에서 이집트 문화예술계의 부침과 시시Abdel Fatah el-Sisi 정

부가 야심을 품고 추진하고 있는 ‘이집트 비전 2030Egypt Vision 2030’이라는 문

화정책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집트인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2011년 이후 역동적인 변화 속에

서 길을 찾고 있는 이집트를 먼저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현대 

이집트에서 ‘한류’의 가능성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를 위해 먼저 역

사 속에서 이집트의 가치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먼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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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 문화의 중심지 이집트

이집트를 아랍 문화의 중심지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

가 아니다. 이집트는 적어도 맘루크 시대(1250∼1517년) 이래 아랍 문화

의 고유한 특성을 잘 간직하여 후대에 전한 일등공신이다. 중동·북아프

리카에 펼쳐진 이슬람 세계는 중간 시대(1000∼1500년)에 강력한 군권을 

지닌 유목민의 발흥으로 사회적 변혁을 겪었다. 중앙아시아에서 중동으

로 내려온 셀추크 튀르크Selçuk Türk는 1055년 12이맘 시아파 부예조Buye朝

를 바그다드에서 축출하고 수니 이슬람의 든든한 기둥으로 중동을 장악

하였다. 1171년 7이맘 시아파인 파티마 칼리파조Fatima Khalifa朝(969∼1171

년)를 무너뜨리고 아윱 술탄조Ayyub Sultan朝(1171∼1250년)를 세워 이집트를 

장악한 살라딘Salah al-Din도 바로 셀추크 튀르크의 장군이었다. 북아프리카

에서는 무라비툰Murabitun과 무와히둔Muwahhidun이라는 유목민 베르베르족

이 각각 1056년과 1130년에 강력한 무력으로 정착 왕조를 무너뜨리고 

스스로 정착민이 되어 통치자가 되었다. 1258년에는 몽골군이 바그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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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점령하며 이슬람 역사상 처음으로 비무슬림이 중동 무슬림 세계를 지

배하는 현실을 보아야만 하였다. 

그 어떠한 유목민보다 더욱더 강력했던 몽골군은 정복지마다 살상

과 파괴를 거침없이 자행하여 주민을 공포에 떨게 하였고, 겁에 질린 무

슬림은 저마다 바삐 안전한 곳으로 이주하는 행렬을 이루었다. 몽골에

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동까지 거침없이 치고 내려온 몽골군의 줄기찬 

서진西進을 막아선 이는 바로 이집트의 지배자 맘루크 술탄조Mamluk Sultan朝

였다. 맘루크군은 1260년 갈릴리 지방 나사렛 지역 내 ‘골리앗의 샘’이라

는 뜻을 지닌 아인잘루트Ayn Jalut 인근에서 몽골군을 격퇴하였다.

맘루크군의 승리는 백전백승을 구가하던 몽골에 가한 최초의 치명

적인 패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1250∼1517년에 이집트를, 1260∼1516

년에 시리아를 다스린 맘루크 술탄조는 몽골의 서진뿐 아니라 몽골이 중

동과 중앙아시아에 구축한 문화의 침입까지도 막았기 때문이다. 10세기 

이래 중동 무슬림문화는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았고, 몽골은 페르시아 지

역에 일한조Ilkhan朝(1256∼1335년)를 세워 다스리면서 몽골의 기운을 페르

시아 문화에 실어 날랐다. 맘루크는 이집트를 이러한 영향권에서 떼어

놓고 아랍 고유의 문화를 보존한 것이다. 맘루크 술탄조 시기에 이집트

는 이슬람 문화의 핵심지가 되어 페르시아 문화를 거론함 없이 아랍어로 

계속 소통하였고, 이집트의 지식인들은 이슬람 세계에서 이전보다 더 중

요한 역할을 하였다(Hodgson, 1974:419). 아랍 세계 최초이자 현재 유일한 

노벨문학상 수상자 나기브 마푸즈Naguib Mahfouz가 이집트인이라는 사실은 

어쩌면 이러한 역사적 유산 때문에 가능하였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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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에 들어서도 이집트는 어떤 아랍 지역보다도 신문물을 잘 수

용하여 소화하고 전파하는 주역이었다. 영화를 예로 들어보자. 이집트

는 중동 최초로 영화를 소개한 나라이다. 1896년 11월 5일 프랑스 뤼미

에르Lumière 형제의 단편영화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상영되었다. 수도 카이

로에서는 이보다 23일 늦은 11월 28일에 영화가 상영되었다(Al-Mahdy, 

2020)1). 처음에는 유럽인이 이집트 영화계를 장악하였다. 그러나 1923

년 무함마드 바유미Mohammed Bayoumi가 카이로에 스튜디오와 영화잡지 《아

몬Amon》을 만들고 직접 영화를 제작하여 이집트뿐 아니라 아랍 세계 영

화의 선구자가 되면서 이집트의 영화산업이 융성하기 시작하였다. 영화

를 국민 통합과 대중적 정부 정책의 수단으로 본 나세르 혁명 정부의 지

원 아래, 이집트 영화산업은 1970년대까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

고, 그 결과 이집트는 ‘중동의 할리우드’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대규모 상업화가 진행된 1970년대에 들어서는 이집트의 이른

바 영화 황금시대의 빛이 바라기는 하였지만, 아랍인은 이집트 영화를 

보고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집트인은 이웃 아랍국가의 방언

을 못 알아들어도, 아랍국가 국민이 이집트의 아랍어 방언은 별 문제없

이 이해하는 이유가 이집트 영화 때문이라는 농담 아닌 농담이 있을 정

도이다.

이슬람교의 법적 표현의 압권인 샤리아Sharia를 급변하는 현대 세계

1) ��이집트 영화의 시작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논란거리이다. 1896년 대신 1907년 압바스 헬미 2세의 알

렉산드리아 모르시 아불 압바스 연구소 방문 기록 영상을 시초로 보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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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춰 재해석한 선구자도 이집트인이다. 1895년 알렉산드리아에서 태

어난 법학자 산후리Abd al-Razzaq al-Sanhuri는 전통 샤리아에 근거하여 신민법

론을 제창하며 1949년 이집트 민법을 만들었고, 산후리의 영향하에 시

리아, 이라크, 리비아, 쿠웨이트, 요르단, 아랍에미리트의 민법이 제정되

었다. 말 그대로 산후리는 아랍 민법의 아버지이다.

‘아랍 문화의 중심지 이집트’라는 표현에는 과거나 현대나 이집트가 

아랍 문화를 주도해 왔다는 자부심이 서려 있다. 아랍어의 고유성을 수

호하고, 영화와 같은 새로운 문물을 소화하여 아랍 세계가 사랑하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파라오 시대부터 약 5,000년 동안 이어 온 왕정을 

1952년 군사쿠데타로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세운 나라가 이집트이다. 공

화정이야 이집트보다 더 먼저 세운 아랍국가가 많으니 굳이 내세울 것은 

없으나, 수에즈운하를 국유화하고 열강의 간섭을 배격하면서 아랍 민족

주의를 내세워 아랍 세계를 선도한 국가라는 사실은 여전히 현대사에 중

요한 한 장으로 남아 있다.

이집트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페르시아만 지역의 아

랍 왕정 산유국보다 경제적으로 뒤처지면서 아랍 세계 내에서 그 영향력

이 상당히 축소되었지만, 경제와 달리 수량화할 수 없는 문화적 역량이 

여전히 탄탄한 국가라는 사실은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류라는 시

각에서 본다면 이는 도전이자 기회이다. 아랍 문화의 중심지라는 자부

심이 강한 이집트에서 한류는 이질적 문화의 도전으로 여겨질 수 있다. 

반면 이집트인의 아랍 자부심을 손상하지 않는다면 한류는 이집트라는 

호랑이의 등을 타고 아랍 세계에 더욱 안정적으로 착지할 수 있다.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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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이집트는 말 그대로 ‘기회의 창’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한류는 

아랍 문화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이 강한 현대 이집트에서 별 문제 없이 

탄탄하게 자리잡을 수 있을까? 문화적 자부심은 존중의 대상임에 틀림

없지만, 이집트라는 나라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점이나 우리와는 이질적

인 문화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314

이슬람주의의 도전과 세속주의의 응전

튀니지에서 점화한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시위는 이집트에서는 

1월 25일에 시작되었다. 민주화를 요구하며 카이로 타흐리르Tahrir 광장

을 메운 시민들은 2월 11일에 무바라크의 30년 권위주의 정권을 무너뜨

렸다. 오랫동안 재야에서 “이슬람이 해답이다(이슬람 후와 할Islam huwa hal)”

라는 구호를 내걸고 이슬람 운동을 펼쳐 온 무슬림형제단의 무함마드 모

르시Mohammed Morsi가 이집트 공화정 역사상 4번째이자, 최초의 비군인 민

간인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슬람으로 무슬림 세계를 통합한다는 야심을 품고 1928년 하산 알

반나Hasan al-Banna가 창설한 무슬림형제단은 반서구의 기치를 내걸고, 영

국의 영향을 받던 당시 이집트 왕정을 비판하면서 정치권력과 대립각을 

세운 조직이다. 1948년 이집트 왕정은 무슬림형제단을 불법조직으로 선

포하고, 재산을 압류하며 단원들을 투옥하였다. 무슬림형제단은 1952년 

나세르가 이끈 군사쿠데타로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들어서는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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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였지만, 혁명 세력과 무슬림형제단의 세계관은 세속주의와 이슬람

주의로 서로 확연히 달랐다. 무슬림형제단은 왕정에 이어 공화정 정부

에서도 탄압을 받았다. 이러한 충돌은 1981년 무슬림형제단의 과격파가 

안와르 사다트Anwar Sadat 대통령을 암살하면서 극에 달하였다. 이후 무슬

림형제단은 무력 투쟁을 버리고 정치 체제 안에서 집권을 꿈꾸다가 아랍

의 봄을 틈타 실시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모르시 후보가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6월 30일 취임하여 새로운 이집트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

나 이슬람주의로 기우는 국가를 걱정하던 세속주의자들의 지지로 2013

년 7월 3일 시시Abdel Fattah el-Sisi 국방장관이 이끈 쿠데타가 성공하여 모르

시는 투옥되었고, 2019년 6월 17일에 옥중 사망하였다. 무슬림형제단 

정부가 지나치게 이슬람을 강조하였고, 자신들의 이슬람 종교 문화 해석

을 정치사회적으로 강요하는 기색을 보인 것이 군부에 쿠데타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연도 역사

639 아므르 이븐 알아스 아랍 무슬림군 정복

639-661 정통 칼리파조

661-750 우마이야 칼리파조

750-868 압바스 칼리파조

868-905 툴룬 아미르조

935-969 이크시드 아미르조

969-1171 파티마 칼리파조

1171-1250 아윱 술탄조

1250-1517 맘루크 술탄조

1517-1798 오스만 술탄조

[표 1] 이슬람 이후 이집트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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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현재 이집트가 아랍의 봄 이후 정변에 따른 후유증에서 완전

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세속주의적 삶의 방식과 이슬람주의자

의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의 차이에서 파생한 문화충돌이 여전히 진행 중

이고, 시시 정부는 행여 무슬림형제단이 문제를 일으킬까 봐 강력히 통

제하고 있다. 그 결과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아랍의 봄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고, 오히려 과거 무바라크 정권 때보다 더 심하

다는 평가도 있다. 다른 건 다 소재로 삼아도 정권 비판만은 안 된다는 

오래된 이집트 영화계의 금기사항처럼, 언로는 개방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다고 정부만 비판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이슬람주의자의 폭

1798-1805 프랑스 지배기

1805-1882 무함마드 알리와 후계자

1882-1922 영국 지배기

1922-1952 독립 왕조

1952 자유장교단 군사쿠데타

1953-현재 공화정

연도 대통령 명

1953-1954 무함마드 나기브(Mohammed Naguib)

1954-1970 가말 압델 나세르(Gamal Adbel Nasser)

1970-1981 안와르 사다트(Anwar Sadat) 

1981-2011 호스니 무바라크(Hosni Mubarak)

2012-2013 무함마드 모르시(Mohammed Morsi)

2014-현재 압델 파타흐 엘-시시(Abdel Fattah el-Sisi)

[표 2] 역대 이집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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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적인 행태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무슬림형제

단이 대표하는 이슬람주의 운동은 비단 이슬람을 둘러싼 세속주의와 이

슬람주의의 갈등과 노선의 차이만을 부각하지 않았다. 이슬람이 주류 

종교라 할지라도 쿠란에서 가르치듯 ‘경전의 백성아흘룰 키탑, Ahl al-Kitab’으로 

공존의 대상이어야 할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공격하는 과격분자의 폭력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

이집트 내 그리스도교의 압도적 다수는 이집트 정교회이다. ‘이집

트’는 그리스어로 아이귑토스Aigyptos라고 부르고, 아랍어로는 꿉뜨Qubt라

고 하는데, 이 말이 라틴어로 넘어가 꼽뚜스Coptus가 되었고, 영어로는 콥

트Copt라고 한다. 우리는 이를 받아 ‘콥트’라고 쓰면서 이집트 정교회를 

콥트교, 콥트정교회라고 부르고 있다.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한 그

리스도인의 교회로 전례 언어는 아랍어를 사용하기 전부터 이집트에서 

통용되던 이집트어다. 신학적으로는 451년 칼케돈공의회의 그리스도 

양성론 결정을 거부하여 동·서 로마교회와 결별한 교회이다. 현재 이집

트 인구는 2019년 기준 1억 명을 돌파하였다(The World Bank, 2019). 이

집트의 그리스도인의 수는 보통 인구의 5∼10%로 추산하므로 최대 약 

1,000만 명에 달하고, 그중 약 90%가 이집트정교회 신도일 것으로 미

루어보면, 그 인구는 최대 약 900만 명에 이를 것이다(US Department of 

State, 2020:3).

이슬람주의자들이 1953∼1993년의 40년 동안 이집트정교회에 가한 

폭력은 111건으로, 같은 기간 이집트 내 종교 폭력 사건 412건의 25%에 

달한다(Ibrahim et al., 1996:22). 2000년대에 들어서는 특히 민주화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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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로 반反이집트정교회 폭력은 더욱 가혹해졌다. 2011년 1월 1일 알렉

산드리아 이집트정교회 성당에서 차량 폭발 테러로 23명이 목숨을 잃었

고, 3월 4일에는 아트피Atfee 소재 성당 2곳이 방화의 대상이 되었으며, 5

월 7일에는 카이로에서 이집트정교도 4명이 목숨을 잃고 성당 2곳이 방

화 공격을 받았다. 2013년 4월 5일에는 카이로 쿠수스al-Khusus 지역에서 

이집트정교도 5명이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과격 이슬람주의자의 폭

력과 테러에 이집트정교회의 생존이 끊임없이 위협받는 실정이다.

2015년 2월 15일에는 IS이슬람국가 Islamic State 다이시Daish2) 테러분자들

이 이집트정교인 20명과 가나인 1명을 참수하는 동영상을 온라인에 공

개하기도 하였다. 2012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이집트 내에서 발

생한 종교 폭력 600여 건 중 그리스도교 관련 사건은 90% 이상을 차지

한다.��3) 시시 정부가 이집트정교인 포용 정책을 펴면서 상황은 예전보

다 더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슬람주의자가 강세를 보이는 농촌지역

에서는 예전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수도 카이로 다음으로 이집트정교도

가 가장 많이 집중 거주하는 민야Minya에서는 2013∼2018년에 강제 개종, 

살인, 유괴 납치 등 이집트정교도를 향한 공격이 160회 이상 일어났다

(Hoyle, 2020). 정부의 보호가 오히려 반정부 이슬람주의자의 감정을 거

2) ��‘다이시’는 무슬림 문화권에서 IS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슬람국가(Islamic State)를 뜻하는 IS를 결코 

이슬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아랍어, 페르시아어, 터키어를 쓰는 무슬림 화자들은 IS 대신 

다이시(Daish, Daesh)를 쓴다. 다이시는 이슬람국가를 뜻하는 아랍어에서 앞 글자만 따서 표기한 것

이다. 뜻은 같지만 이슬람국가라는 말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선호하고, 더 나아가 세계 언론에 

IS 대신 다이시를 써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3) ��자세한 타임라인은 ‘Eshhad Database’의 웹사이트(https://eshhad.org/database)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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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 이집트정교회 대상 테러가 줄어들지 않을 듯하다. 여러 종교가 공

존하는 세속적 다원주의를 이슬람주의자가 반기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슬람주의자는 교회뿐 아니라 이집트 관광자원인 파리미드, 스핑크스와 

같은 이슬람 이전 고대 문화유산도 비이슬람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 말 그대로 자신들의 사유와 믿음 속에 있는 이슬람 외

에는 어떠한 것도 인정하지 않는 폭력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것이다.

물론 세속주의와 이슬람주의의 대립은 비단 이집트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불행히도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일

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집트의 아프리카 이웃인 튀니지, 리비아, 알제리 

등지에서도 세속주의와 이슬람주의의 충돌을 겪고 있는데, 이집트는 이

에 더해 이슬람주의자의 이집트정교회 공격이라는 종교 폭력 문제가 상

대적으로 극심하다. 무슬림 문화권에서 이러한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제어하고 나선 나라는 모로코이다. 무함마드 6세 국왕은 점진적 정치 개

혁과 함께 모로코식 온건 이슬람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IS 폭력을 

반면교사로 삼아 모로코 내 모스크에서 극단적으로 과격하고 보수적 성

향의 외국 출신 이맘을 추방하고, 그 대신 모로코식 온건한 이슬람 성향

을 지닌 이맘을 자체 양성하는 교육을 시작하였다. 또 정치적 의도가 없

는 개종은 처벌하지 않도록 논의하였다.4)

이처럼 무슬림형제단으로 대표되는 이슬람주의자 통제는 공화정 

4) ��무슬림 문화권에서는 개종자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보는 경향이 짙다. 그리스도교 문화권인 

서구의 지배를 받은 결과이다. 실제 무슬림 국가에서는 선교사로 가장한 외국 정보원이 활약하다가 

체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선교사를 정보원으로, 개종을 간첩 행위로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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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이래 이집트의 고민거리이다. 시시 정부의 고민이 새로운 것은 아

니다. 다만 모르시가 4번째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각인하고자 엄지를 접

은 네 손가락을 펴며 반정부 운동을 주도하는 이슬람주의자를 막으려다 

보니 무슬림형제단과 무관하게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는 시민운동까지 

과도하게 제어하는 ‘언로경화硬化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그런데 무슬림형제단 문제는 이집트에 국한되지 않는다. 현재 중동 

무슬림 세계는 무슬림형제단을 두고 반대 국가와 지지 국가로 양분되어 

있다. 무슬림형제단은 창설 당시부터 세속적인 독립국가를 거부하고 이

슬람으로 무슬림 세계를 지배한다는 목표를 뚜렷이 한 조직이다. 1928

년 7명으로 시작한 조직이 1930년대 말 이집트 내에만 50개의 지부를, 

전 아랍 지역에는 2,000개의 지부를 두었고, 소속원이 5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성장한 초국가적 사상을 지닌 국제조직이 되었다. 이러한 성격

은 현재도 그대로 이어져 무슬림 세계에서 무시하기 어려운 초국가적 연

대조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무슬림형제단에 대한 각국의 태도를 보면 

적어도 중동의 국제정치 지형을 파악할 수 있다.

이집트를 비롯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는 반대하지만, 

터키는 지지하고, 카타르는 우호적이다. 터키의 경우에는 모르시 집권 

시 이집트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시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냉전

을 벌이고 있다. 리비아 내전에서도 터키는 유엔이 인정한 리비아통합

정부를 지지하지만, 이집트는 리비아통합정부가 무슬림형제단에 기운 

정부라고 반대하면서 동부를 거점으로 한 반군인 리비아국민군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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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집트를 넘어 중동 무슬림 세계에서 한류가 매력적인 문화로 안착

하려면 바로 이러한 이슬람주의 지형과 역내 정치 질서를 감안하여야 한

다. 이집트에서 시작하였지만 초국가적인 조직으로 성장한 무슬림형제

단이 제시하는 이슬람적 세계관은 이집트뿐 아니라 역내 국가의 무슬림

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세속주의적 세계관

을 지닌 위정자가 국가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전까지는 위협적인 요

소로 상존한다. 이슬람이라는 종교로 하나가 되었지만 무슬림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서로 다르다 보니, 한류가 내포한 세계

관과 충돌할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피며 접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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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랍의 봄’과 이집트 비전 2030 

이집트의 ‘아랍의 봄’은 짧았다. 무바라크 30년 권위주의 정권을 끝냈

지만, 권력의 맛에 길들여진 군부는 결국 다시 무슬림형제단의 미숙한 현

실 정치 능력의 빈틈을 타고 대권을 거머쥐었다. 1952년 군사쿠데타 이래 

이집트 군부는 유일한 비군인 출신 민간인 대통령 모르시 집권 1년(2012

년 6월 30일∼2013년 7월 3일)을 빼고는 단 한순간도 권력을 놓지 않았다.

문화는 자유를 먹고 자란다.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감

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문화는 성장한다. 그렇다면 아랍의 

봄 이후 이집트는 이전보다 더 자유로운 사회가 되었을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다. 2013년 쿠데타로 다시 권력을 쥔 군사정권은 문화산업

을 장악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허락하지 않는다. 아랍의 봄 이전이나 이

후의 사회현상에 대한 표현을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다. 

영화계의 경우 1950∼60년대 나세르 시절 전성기 이래 정부의 검열 

강도는 전례 없이 강하다. 아랍의 봄 이전 카이로의 반군부 항의 시위 장



323

면이 담긴 사이드Tamer El Said 감독의 2016년도 작품 <도시의 마지막 날들

In the Last Days of the City>과 살레Tarik Saleh 감독이 무바라크 정권 말기 경찰의 

비리를 다룬 2017년도의 범죄영화 <나일 힐튼 사건The Nile Hilton Incident>은 

정부 검열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였다(Fahim, 2021). 사이드 감독 작품은 

이집트 내 상영이 금지되었고, 살레 감독은 이집트에서 영화를 찍을 수 

없게 되었다. 사이드는 “도심 촬영 허가를 받는 일은 고문이었다. 허가

를 받는 데 일 년 이상이 걸렸고, 2주마다 새롭게 갱신해야만 하였다. 지

금은 시도도 하지 않는다. 되지 않을 것이다.”라며 카이로를 영상에 담

는 어려움을 토로하였다(Michaelson, 2017). 

그렇다면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2016년 2월에 야심을 품고 내어놓은 문화정책 ‘이집트 비전 2030’은 차

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 이집트 정부는 문화정책의 골자를 다음과 같

이 설명한다.

 

2030년까지 다양성, 차이점, 비차별을 존중하는 긍정적인 

문화적 가치를 이집트 사회에 심고자 한다. 이러한 비전 아래 

발전의 강력한 원천이고 국가경제의 부가가치이며 중동 지역

과 전 세계적으로 이집트 소프트파워의 근간인 문화의 긍정적

인 요소에 기대어, 이집트 국민은 현대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적 문제를 다루고 이집트 역사와 문화유산을 깨달으

며, 문화를 선택할 자유를 갖고 문화를 행하고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식을 습득하고 너른 시각을 가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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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5)

 

문화정책은 문화산업 지원, 문화기관과 종사자 효율 증대, 문화유

산 보존과 증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지향한다(Ministry of Planning, 

Monitoring and Administrative Reform, 2016:218).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문화산업을 국가 경제발전의 축으로 삼으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비

판적인 시각으로 평한다면, 문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를 감독이 

의도대로 제작할 수 없는 현실에서 정부 주도의 문화산업은 문화유산 보

존과 관광이라는 기존의 틀을 넘는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이집트의 자

랑인 관광산업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어렵지 않게 성과

를 거둘 것이다.

그러나 평면적인 관광산업을 뛰어넘어 창의적으로 부가가치를 더 

창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광산업이 도약하려면 정책 근간에서 밝힌 대

로 ‘문화를 선택할 자유’와 ‘문화를 행하고 생산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

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아

랍의 봄’ 민주화 시위 당시 건물 벽에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던 그라피

티Graffiti 예술가들, 사회를 풍자하던 음악가들의 자유로운 모습이 지속될 

수 없는 현실에서 10년이 채 남지 않은 2030년까지 이집트가 문화를 융

성하게 할 토대를 구축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5) ��이집트 정부가 공식적으로 소개한 ‘이집트 비전 2030’의 세부 내용은 이집트 투자구역당국(GAFI: 

General Authority for Investment and Free Zones) 웹사이트(https://www.investinegypt.gov.eg/

English/Pages/WhyEgypt.aspx)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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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자연스럽게

이집트에서 한류는 이집트 국영방송 《채널 2》를 통해 2004년 8월

에 <가을동화>가 방영되면서 물꼬가 트였다. 시청자의 반응이 좋아서 

2005년 1월에 <겨울연가>가 이어서 방영되었다. 당시 한국 드라마의 소

개는 한국 정부가 주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이다. 드라마의 뒤

를 이어 엑소, 싸이, BTS 등의 케이팝이 이집트 젊은 층에게 매력적으

로 다가서면서 이른바 한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한류 

소비층은 제한적이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처럼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끈 

곡은 좀 더 널리 알려졌지만, 대체로 이집트의 한류 소비자는 여타 중동 

국가와 마찬가지로 10∼20대의 젊은 여성이다. 

제한적인 한류 소비층을 굳이 문제로 삼을 필요는 없다. 문화 소비

층을 인위적으로 넓히기 위해 애쓰는 것 자체가 비문화적이다. 한류 소

비층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극히 반문화적이다. 인위적 조정

이나 노력보다는 자연적인 흐름이 한류의 매력으로 자리잡도록 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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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록 한류가 국가의 주도적 홍보로 세계 곳곳에서 물꼬를 텄지만, 이

후 전파 확장 과정이 국가정책의 틀을 넘어 자생력을 갖춘 현실을 보면 

소비층이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한류 상품의 경쟁력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비층이 확장될 것이라고 충분히 기대할 만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문제는 이집트의 경우처럼 정치적 상황 때문에 내용상 제약

과 제한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슬람주의와 세속주의 문화의 대립, 

아랍의 봄 이후 축소된 표현의 자유, 이집트 비전 2030의 문화정책이 지

닌 자유의 한계 등 현재 이집트의 정정이 한류 소비에 제약조건으로 작

용할 수 있다. 표현이 자유로울 수 없는 정정하에 정부 검열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그렇다고 이집트의 현실

에 맞게 드라마나 가요 등 문화상품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자체 검열하는 

것은 비문화적이고 반문화적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한류의 특징은 자연스러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인

위적인 것보다 자연적인 것을 더 상위의 가치로 여겼던 우리 문화 전통

을 포기하면서까지 한류의 확산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1987년 ‘짜짜로

니’ 상품 광고에서 이경규는 “자연스럽게”라는 표현으로 소비자의 시선

을 끌었다. 사실 ‘자연自然’이라는 말이 한자어이기 때문에 한국, 중국, 일

본이 함께 사용하지만, ‘자연스럽게’라는 표현은 중국어에도, 일본어에

도 없는 우리만의 독창적인 말이다. 이는 인위보다 자연을 높게 본 전통

의 산물일 것이다. 그리스도교가 전래될 때, 유학자들은 그리스도교의 

신이 세상을 창조하였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전능한 존재가 인

위적으로 만든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전능한 존재라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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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인위적으로 만들기보다는 자연적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연’을 ‘인위’보다 더 높은 개념으로 여

긴 전통사상을 한류에 접목하여 문화 생산국으로 높게 자리매김할 때, 

표현의 자유가 제한적인 이집트에서도 한류의 아름다움이 자연스럽게 

유통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이집트가 겪고 있는 정정 불안은 우리가 권위주의 정권 시대

에 경험한 바와 별반 다르지 않다. 가위를 든 정부가 검열의 눈을 번뜩이

며 마음에 들지 않는 표현을 싹둑싹둑 잘라내는 모습은 낯설지 않다. 다

만 이집트 사회의 세속주의와 이슬람주의의 대립은 종교가 정치적 이데

올로기로 작동하여 현실 정치에서 유혈, 무혈의 혼란을 준 적이 없는 우

리의 입장에서 보면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이질적인 장면이다. 굳이 

이해하려 한다면, 냉전시대에 국가안보를 위협한 공산주의 사상의 도전

으로 보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이집트는 문화유산만 잘 활용한다면 무슬림 세계의 그 어떤 나라

보다도 부강한 문화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데도, 편협한 사유로 세상

을 재단하는 이슬람주의자의 도전과 독선적인 권위주의가 지속하면서 

오늘날 가진 바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집트가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끄집어내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우리가 하면 어

떨까? 13세기 이래 아랍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이집트에서 ‘한류’

의 가능성은 드라마, 가요를 넘어 우리와 이집트가 공유하고 있는 식민

지 경험과 권위주의 정치 현실을 활용하여 가난에서 벗어나 비약적인 발

전을 한 우리 이야기를 나누는 데서 찾는다면 더 의미 있고, 울림도 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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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까 생각한다. 사실 이집트가 정부 차원에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도 

경제개발 성공담이다.

우리가 미국의 원조를 받았듯,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미

국 군사원조의 최대 수혜국이다. 영국과 프랑스, 소련의 지배를 받은 무

슬림 세계의 국가에서는 식민지 경험을 공유한 우리가 이뤄온 발전상을 

높게 평가하고 배우려고 노력한다. 이집트 역시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한류의 범위를 드라마, 가요로 한정하지 않고 경제개발 성공담도 포함

한다면 한류의 파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진부할 수 있지만, 식민지에서 

독립국으로,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인권 경시에서 인권 보호로, 억

압에서 자유로 삶을 개척해 온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소통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연스러운 한류를 꿈꾸

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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